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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

정을 밝혔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

부분 산림지대였다. 당시에는 일부 오름에만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이후 제주도로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은 척박한 토양 탓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물농경에서 초지 오름을 이용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다. 이는 제주도에서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이 이루어진 과정의 시작이었다. 화분

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름 주변의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13세기 말에 이르면 원나라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 및 형태를 갖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

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에서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름이 있었다. 현재 제주도의 거주민들과 방

문자들이 오름을 제주도의 대표경관으로 인식하듯이, 과거 원주민들에게도 오름은 그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지형이었다.

주요어 : �제주도, 중산간, 오름, 과거 경관 변화, 목축, 화분, 세립탄편

Abstract : Based on paleolimnological records from Mulyeongari swamp, Jeju Island, we reconstructed the 
history of landscape change in Jeju mid-mountain area. Before agriculture, the mid-mountain area of Jeju 
Island was mostly forested land, unlike the present situation. At that time, grasses were scattered only on some 
oreums (small volcanic cones in Jeju dialect). Because barren soils of Jeju did not allow immigrant farmers 
from the peninsula to produce enough food for household, they seem to have turned their attention to the 
livestock farming using oreum grasses. Since then, intensive horse raising continued through the period of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Jeju Island. Our pollen and charcoal records indicate that the size of pastures 
began to increase rapidly ca. AD 1100 when the Goryeo Dynasty annexed the Tamra Kingdom. By the end 
of the 13th century, pastures of Tamra Ranch established by the Yuan Dynasty, were extensively expanded 
to have a similar size to the present grassland. These artificial landscapes of the mid-mountain area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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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 중산간 지역은 면적의 절반 정도가 평평한 초

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제

주의 온난습윤한 기후를 무색하게 하는 초지 경관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곳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오름

이나 곶자왈과 같은 독특한 지형 또한 중산간 지대의 

이국적 풍취를 더한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초지는 오

랜 기간 목축의 결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곶

자왈에서 빽빽이 자라는 난대성 수목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은 해안지역과 한라산 

산지를 나누는 중간 지대로, 대체로 해발고도 200-

600m 사이에 위치한다. 투수성이 높은 지질 특성으

로 영구 하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지하수는 풍

부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지하수를 이용

한 생수 개발이 활발하다. 

중산간 지대에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많은 오름

들이 분포한다. 긴 세월을 거치면서 오름들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전체가 초지로 덮인 오름

들도 있고 정상부에 습지나 화구호가 위치한 오름들

도 있다. 내외부인을 막론하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를 떠올릴 때 오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름과 중산간 지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인지 여전히 잘 모른다. 중산간 지대에 대한 환경사 

연구가 미진한 점은 그래서 아쉬움을 준다. 

중산간 지대의 초지가 언제부터 조성되었는지 아

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바 없다.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고 목장을 설치한 이후부터 이곳에서 본격적

인 목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만, 실제 우마 사육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 정설이다(김남영 등, 2018). 제주도는 독특하고 고

유한 역사와 문화 탓에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

심도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역사문헌에서 찾기 어려

운) 거시적인 측면의 인간 교란사에 대한 정보는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에서 농경이나 목축이 언

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주

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다. 본 글에서는 물영아리 오름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

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과거 중산간 지역의 환

경 변화를 복원해 보고 이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인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제주도는 해

양성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아 한반도 내륙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게 나타난다. 

물영아리와 근거리에 있는 제주도 남부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30년간 1월 평균 기온이 5.4℃, 8월 평균 

기온이 26.3 ℃ 정도였다. 서귀포시의 연평균 강수량

은 1967 mm로 국내 74개 관측지역 중 두 번째로 높

다(기상청, 2018). 제주도의 동부 및 남부 지역은 특

히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한데, 이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쓰시마 난류와 관련이 깊다. 쓰시마 난류는 제

주의 겨울 몬순을 약화시켜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겨울을 가져온다. 반면, 제주도는 태풍

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하

계에는 수해를 자주 겪는 편이다. 제주도 기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부에 높은 한라산이 위치해 있

어 지형성 강우의 영향으로 고도별 강수량의 차이가 

remained largely unchanged until now due to continuous livestock activitie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Thus, it is likely that the presence of grassy oreums led to a unique herding culture in Jeju Island. 
As the current residents and visitors of Jeju Island perceive the oreum as the representative landscape of Jeju 
Island, to the past residents the oreum was a major landmark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ir real life.

Key Words : Jeju Island, mid-mountain area, oreum, landscape change, livestock farming, pollen, 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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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강하와 

강수량의 증가로 제주도의 식생은 고도별로 독특한 

분포를 보인다. 이로 인해 절대적 면적에 비해 한라산

의 식물다양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물영아리 오름이 

위치한 동부 사면의 고도별 식생을 간단히 기술하면, 

해안에서 해발고도 500m까지는 상록활엽림이, 500-

1350m까지는 낙엽활엽림이, 1350-1500m까지는 

낙엽활엽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이, 1500-1800m까지

는 침엽림이, 1800-1950m까지는 고지대 관목림과 

초원이 주된 경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저지대의 경우 

계곡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밭농

경이나 과수 재배 그리고 목축 등이 이루어져 자연적

인 식생을 찾아보기 어렵다(차종환, 1969; 오구균 등, 

2007). 

제주도의 물영아리습지는 현재 람사습지로 선정된 

보호지역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접근하기 힘든 여건 

탓에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향이 거

의 없었던 곳이다. 인근 거주민들이 오름 주변에 방풍

림 용으로 삼나무와 소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1900년

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사람으로 인한 교란이 나타난

다. 따라서 과거 기후변화를 복원하기에는 최적의 장

소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찾기 어려운 후기 홀

로세의 고기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본 연

구진은 러시안 이탄 코어러를 이용하여 4m 길이의 

퇴적물 코어를 물영아리(33°22′09″N, 126°41′36″E; 

그림 1)에서 채취하였고, 이 퇴적물로부터 2cm 간격

Mulyeongari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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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와 b: 연구지역 (제주도 물영아리, 동수악, 하논), c: 퇴적물 코어 채취 지점, d: 분화구 내에서 코어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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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분 자료, 14개의 AMS 탄소 연대치, 여타 기본적

인 지화학적 분석(입도, LOI, 대자율, 규조류, 탄소안

정동위원소, TS, C/N)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Park 

et al., 2016, 2017).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고기후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환경 교란 역사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퇴적물 코어의 상단부(10-120cm 깊이)에 세립탄편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략 AD 900-

AD 1930년 동안의 세립탄편 연간 유입량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었다. 포인트 카운팅 방법(point counting 

technique)으로 화분 슬라이드 속의 탄편을 분석하

여 탄편 농도(mm2/cm3)를 산출한 후, 이에 퇴적율

(cm/year)을 곱해서 탄편의 연간 유입량을 얻었다

(Clark, 1982). 이 탄편 자료와 이전 연구에서 확보한 

화분 자료를 토대로 동 시기 인간의 환경 교란사를 복

원하였다. 

연구결과를 논할 때 재차 언급하겠지만, 물영아리

의 모든 프록시 자료는 대부분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인간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

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세립탄편 자료 외에 (기존 자료 중에서는) 소

나무 화분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소나무 화분은 양 측

에 달려 있는 공기주머니 덕에 상대적으로 먼거리의 

이동이 가능하여 대체로 넓은 지역의 환경변화를 지

시하는 경우가 많다(Schwendemann et al., 2007). 

크기가 작은 세립탄편 또한 바람 혹은 강물에 의해 화

재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Whitlock and Larsen, 2001). 세립탄

편과 소나무 화분이 갖는 장거리 비산의 특성 상, 이

들 두 프록시 자료가 인간의 영향이 적었던 물영아리 

오름의 국지적 식생 변화를 보여주기 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친 인간의 환경 교란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이 두 자료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1)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

인간의 농경과 목축 행위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

던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식생을 정확하게 밝

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화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식생이 복원되면 인간의 영향을 받기 전 원식

생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화분 분석 결과가 

과거 식생을 100%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식

물별로 상이한 화분 생산량과 비산 거리 그리고 탁

월풍의 영향과 종 수준의 동정이 어려운 점 등 화분 

자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화분을 이용한 고생태학 연구의 오

랜 역사에서 보듯이 대략적인 식생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퇴적물 속의 화분은 꽤 신뢰할 만한 프록시

(proxy)이다. 최근의 학계에서는 고해상 화분 자료로

부터 식생 변화 뿐 아니라 과거 기후 변화의 추이와 

메커니즘까지 함께 밝히려 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화분 자료를 활용하여 고환

경을 정확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탐지되

는 식생 변화가 과연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화분 자료에만 의지하여 홀로세 후기 특정 지역의 

식생변화를 일으킨 주된 동인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

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한 퇴적물 시료로부터 화분을 

포함한 멀티프록시(multiproxy) 자료를 확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는 제주도 중산간과 오름의 원식생을 파악하기 위해 

하논과 물영아리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두 연

구에서 저자들은 다양한 멀티프록시 자료와의 비교

를 통해 화분 자료들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한 바 있다

(Park et al., 2014a, 2014b; Park et al., 2016)

제주 서귀포 인근의 하논 화분 자료의 경우, 아쉽게

도 농경활동으로 인해 퇴적물의 상단부가 교란되어 

약 7000년 전(이하 BP) 이후의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

므로, 홀로세 초중기 식생 변화 정도만 파악이 가능

하다. 수목 화분 위주로 자료를 살펴보면, 영거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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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기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된 12,800BP경부터 

8000BP경까지는 팽나무(Celtis)가 크게 우점하였으

나 이후 난대성 수종들인 상록성 참나무(Cyclobala-

nopsis)와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가 급속하게 증

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8000BP는 한반도가 위치한 

위도 대에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Holocene Climate 

Optimum)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Zhou et 

al., 2016). 우점 수목이 팽나무에서 상록성 참나무와 

구실잣밤나무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제주도 남부 

지역 또한 당시 지속적인 온난습윤화 과정을 거쳤음

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14b). 이와 같이 홀로세 

기후 최적기에 제주도 해안지역은 대부분 난대성 수

종으로 덮여 있었다. 현재 제주도 저지대의 계곡에서

만 일부 관찰되는 식생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다면 중산간 지대의 과거 식생은 어떠했을

까? 현재 제주도에서 중산간(해발고도 200-600m)

으로 간주되는 지역의 절반 정도는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농경 행위에 의해 조성

된 것으로 본다(김상호 1979). 중산간의 과거 원식생

은 최근에 보고된 물영아리 습지의 화분 자료로부터 

일부 추정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6). 이 자료의 

홀로세 후기(2000BP 이후) 화분 군집들을 볼 때, 과

거 중산간 지대는 대부분 참나무(Quercus), 서어나무

(Carpinus), 느릅나무(Ulmus) 등으로 구성된 원시림

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영아리 자료는 하논 자료와 달리 홀로세 중후

기의 식생변화와 기후변화를 지시한다. 물영아리 오

름은 해발고도 3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비고가 

128m로 정상부의 고도는 508m 정도이다. 물영아리 

화분 자료는 대략 4800BP-0BP 간 물영아리 분화구 

내의 식생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2). 그런데 

제주도의 전반적인 기후 특성을 고려할 때, 4800BP-

1900BP까지의 물영아리 분화구의 식생은 그야말로 

매우 독특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식생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참나무와 소

나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토의 화분자료와

는 달리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쑥속

(Artemisia) 화분과 벼과(Paaceae) 화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물영아리 오름에 초본류가 많이 서식

했던 이유는 오름이 갖는 지형적, 토양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오름 사면은 수목들이 정

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오름은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또한 오름을 구성하고 있

는 스코리아는 가벼워 잘 흘러내린다. 식생 유입이 어

려우므로 유기물의 공급은 부족하고 지속적인 침식

에 노출된다. 오름이 형성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

도 수목이 정착하고 성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

경이다. 중산간의 원시림 사이 사이로 솟아 있는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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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영아리 습지 화분 분석 다이어그램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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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지 오름들은 보기에도 매우 독특했을 것이다. 

물영아리로부터 멀지 않은 동수악의 화분 자료에

서도 약 2000BP까지 초본류가 우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동수악 오름의 형성 시기는 퇴적물 연대측

정 결과에 따르면 7000BP 정도이다(Lim and Fu-

jiki, 2011). 이와 가까이 위치한 물영아리 또한 비슷

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온난습윤한 기후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 오름 모두 생성 후 5000년이

라는 긴 시간 동안 초지 오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만

큼 수목들이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을 방증한

다. 2000BP에 들어서야 서어나무가 빠르게 유입되면

서 내측 사면이 빽빽한 산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2000BP는 태평양에 면해있는 동아시아 해안 지역에

서는 대동소이하게 습윤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척박했던 오름에 서어나무숲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ark, 2017). 

2)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원시림과 오름으로 구성된 제주도 중산간 지대의 

독특한 경관은 농경의 전래와 함께 바뀌기 시작한다. 

제주도로 농경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벼농경 전파 시기를 약 

2800-2300BP로 잡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을 고려할 때 제주도 또한 유사한 시기에 본격적인 농

경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최근의 고고

학 연구 또한 제주도에서 송국리 문화의 전파로 벼농

경이 시작된 시점을 2500-2000BP로 추정하고 있다

(Kim et al., 2018). 그러나 벼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제주도에서 쌀은 주식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오랜 기

간 지역 엘리트들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과시용의 먹

거리에 불과했다(Kim et al., 2018). 벼농사 자체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농경에 따른 생태 교란은 

크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송국리 

문화 취락들은 해안에 위치한다. 섬으로 이주한 후에

는 어로와 채집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음을 방증한

다. 제주도의 송국리 문화 농경은 주로 보리나 잡곡류

의 밭농사 위주였으며 이조차 생업경제의 보조 역할

에 머물렀다(김민구·권경숙, 2010).

물영아리 화분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약간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물영아리 자료가 대부분 기후 변화

를 보여주고 있어 과거 인간의 교란을 정확히 복원하

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 소나무 화분과 세립탄편 자료는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 변화를 지시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대략적인 추

정이 가능하다. 우선 소나무 화분 비율은 4800BP부

터 1700BP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그림 2). 그리고 

1200BP부터 800BP 사이에 소나무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당시 해

안지대 일부에서만 서식하고 있던 해송(곰솔)이 (인

간의 교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700BP부터 중산

간 지대 쪽으로 전진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200BP-800BP에 이르면 꽤 넓은 지역에 해송이 서

식하게 된다. 밭농경이나 목축 활동을 위한 화입에 의

해 공간이 생기고 이 곳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빨리 성

장하는 소나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에서 

해송이 서식하고 있음을 임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그림 3). 이는 과거 제주도에서 인간의 교란행위가 

있었을 때 해송의 점유면적이 넓어졌다는 추정을 논

리적으로 뒷받침 해준다. 

세립탄편 자료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림 4). 세립탄편 유입량은 AD 1150년부터 가파

르게 증가하다가 AD 1250-AD 1300에 정점에 이르

고 그 후로 급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탐라국은 

AD 1105년(숙종 10년)에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되

었고, AD 1153년(의종 7년)에는 본격적으로 현령관

이 본토에서 파견되면서 고려 정부가 제주를 직접 관

할하기 시작한다. 당시 늘어난 조공의 압박 등으로 주

민들의 화입이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제

주현에서는 양수의 난(AD 1168) 등 본토에서 부임한 

관리의 침탈에 반기를 든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전영준, 2017). AD 1250년 이후로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최정점에 이르는데, 이는 몽골 군대가 제주

도를 점령한 후 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입 

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세립탄편 자료에는 인간의 영향과 함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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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도 함께 반영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해석이 요

구된다. 물영아리의 멀티프록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도의 경우 AD 1150에서 AD 1300까지는 대체로 건

조했고 이후로는 대체로 습했다(Park et al., 2017).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 세립탄편의 유입량도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

던 시기와 기후적으로 건조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 인간의 화입에 따른 환경 변화가 더욱 극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탐라목장기의 후반기에 들어

서면 세립탄편의 유입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는 습윤한 기후와도 관련이 있겠지

만, 무엇보다도 목초지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전반기와는 달리, 후반

기에는 이미 조성된 초지를 유지하는 정도면 목축 활

동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

반기에 세립탄편 양의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은 이 시

기에 광범위한 목초지의 형태가 거의 갖춰졌음을 의

미한다. 이후 15세기 중반 즈음에 10개의 작은 목장

(십소장)으로 구성된 제주한라산목장이 중산간 지역

에 설치된다(김동전·강만익, 2015). 뚜렷하지는 않지

만 동시기에 세립탄편 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자료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국영목장을 설치하면서 초지의 범

위가 약간 더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조선시대의 세립탄편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 점령기에 넓은 목초지가 이미 조성된 덕

에 이후에는 대규모 화입이 필요 없었던 것 같다. 당

시 습윤했던 기후도 산불을 어느 정도 억누르는 역할

을 했을 것이다.

다시 소나무 화분 자료로 돌아가 보면, AD 1100년 

즈음부터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

부터 소나무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이는데, 기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인간의 교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전술했듯이, 해송들은 인간의 

농경/목축 행위 덕에 열린 중산간 지대의 일부 공간

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 인간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

아 서식 영역을 넓혔던 해송들은 그러나 목초지를 확

대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인간에 의해 직접 제거된

다. 대형 목장이 설치되었던 원 점령기부터 대략 AD 

1650까지 소나무 화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유지

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중산간 지대에서 목축 활동

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6세기 후반부터 소나무 화분 비율이 다시 증가하

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목축지 면

그림 3. 제주도 소나무림 분포(산림청, 2015). 제주도의 해송은 해안에서 해발 1,100m까지 분포하며 적송은 600m 이상 고지대

에만 분포(이임영, 2013). 지도에서 보듯이 중산간지대(특히 북사면)에 많은 해송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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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기존에 비해 감소했거나 목장 관리가 부실해졌

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18세

기 후반까지 사육 마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김동전·강만익, 2015) 전자

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십소장이 설치된 15세기 

경부터 우마가 해안지대의 농지를 훼손하지 못하도

록 중산간지대의 아랫부분에 잣성이 축조되기 시작

한다. 이러한 작업은 1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강만

익, 2009). 잣성의 축조를 통해 전체적인 목축 면적은 

감소했지만 보다 집약적인 목축 활동이 가능해졌다. 

해송의 개체수는 목축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을 것이다. 효율적이면

서 집약적인 목축 활동은 사육 마필의 증가로 이어졌

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여타 지역에서 마필의 수가 

감소했던 상황과는 달랐다. 당시는 임진왜란 이후 화

포 등이 전래되면서 말의 가치가 하락하던 시기로, 실

제 조선시대 목장들 중 상당 수가 폐지 또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선조 27년(1594)에는 40여개의 

목장이 폐지되기도 하였고 숙종 연간에는 목장전이 

농민들에게 분배되면서 7개의 목장이 경작지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박찬식, 1993). 

한편, 20세기 초에는 소나무 화분의 비율이 급증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해송과 삼나

무 등을 다수 식재하면서 제주도의 식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지시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많은 해송들이 고사하고 있어 심각한 

생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

도의 현 기후가 소나무들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

문에 자연적으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병충해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실제 해안지대나 중산간지대의 해송들은 목축으로 

교란된 공간에 유입되었거나 일제강점기 때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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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물영아리 습지 퇴적물의 세립탄편 유입량(왼쪽)과 소나무화분 비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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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재된 것들이기 때문에 천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삼나무 화분 또한 흥미로

운 사실을 시사한다. 제주도의 삼나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때 식재된 일본삼나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영아리의 화분 자료를 보면 제주도에 삼나무가 원

래부터 존재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져온 삼나무들을 주로 심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서도 삼나무는 서식하

고 있었다. 

3) 목축과 중산간의 경관 변화

이전 장에서, 인간의 교란에 의해 유발된 중산간 지

대의 식생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이러한 식생 변화

가 인간의 목축 행위로 파생된 결과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본토와 달리 제주도에서 목

축활동이 특히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가 보고 있는 제주도의 광범위한 초지는 목축의 결과

이지 원인은 아니다. 2300년 전 즈음해서 벼농경 문

화와 함께 제주도로 이동해 온 농경민들은 당시 어로

와 수렵채집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들과 섞였

을 것이다. 그러나 화산섬인 제주도는 지질적인 이유

로 농경에 적합하지 않아 벼농경은 물론 밭농경도 힘

든 곳이었다. 지금도 중산간 지대에서 밭 면적은 6%

에도 미치지 못한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따라서 

제주도에 초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주

로 화전농경에서 찾았던 김상호(1979)의 주장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그는 화전 농경으로 기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

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제주도의 

낮은 인구밀도, 해안 중심의 인구분포, 농경에 부적합

한 토지 등을 고려할 때 중산간 지대에서 저밀도의 밭

농경을 통해 광활한 초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높

지 않다. 김상호(1979)는 화전농경에 의해 조성된 초

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러

나 원점령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김일우, 2005). 원점령 이

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주로 목축의 결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나 일본에서 벼농경이 전파되면서 식생이 

뚜렷하게 변화하는 과정은 여러 고환경 연구 결과에

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외였다. 농경 문

화가 제주도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 추측건대, 당

시 농경민들은 화전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상당수가 농경 기술을 버

리고 대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

능성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

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 오름들을 보면

서 목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 밀

도가 높아지고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 뿐 아

니라 중산간 전체에서 방목을 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인위적인 대형 화입으로 이어졌

을 것이다. 몽고인이 목장을 설치한 이후 중산간 지대

의 초지화가 더욱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몽고인

이 처음 진입했을 때 이 지역은 이미 고려인들의 목축

으로 교란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다(김일우, 2005). 몽

고인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목장을 설치하고자 마음

을 먹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의 초지 경관이 자

기네들의 고향 땅과 엇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오름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독특한 목

축 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본다. 제주도는 아열대

성 기후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지가 발달하기 힘든 곳

이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쉽게 흘러내려 침

식에 취약한 오름 지형은 나무에게는 거칠었지만 풀

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로웠다. 오름의 초지는 척박

한 섬 땅에 들어온 본토의 농경민들에게 작물농경에

서 목축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했고, 이는 원점령기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집약적인 우마 사육으로 이어

진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름에 대해 갖는 느낌이 특별하

듯이 과거 제주도의 사람들에게도 오름은 특별했다. 

과거 오름이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사회와 자연에 미

친 영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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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주도 중산간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초지와 다

양한 형태의 수많은 오름들은 우리에게 독특한 영감

을 준다. 이 독특함은 본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

으로 어딘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과 연결

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중산간/오름 경관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중산간

과 오름은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을 뿐 아니

라 지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임에도, 

지금까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학술적인 논의의 여

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제주도의 습지 퇴적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중

산간 지대와 오름의 경관 변화 과정을 추정하였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농경이나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대부

분 참나무, 서어나무, 느릅나무 등의 나무들로 이루어

진 산림지대였다. 단, 당시에도 중산간의 일부 오름에

는 지형적/토양적 특징 탓에 초지가 산재하여 분포하

고 있었다. 본토에서 이동해 들어온 농경민들은 오름

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초지를 활용하였다. 그들

은 척박한 섬 환경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에 매

달리기 보다는 이곳에서 우마를 사육하는데 힘을 쏟

은 것으로 보인다. 화분과 세립탄편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중산간지역에 목축을 위한 초지 확장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탐라국이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

된 AD 1100년경부터이다. 이후 13세기 말에 원나라

가 제주도의 초지 위에 탐라목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서 이미 현재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광활한 초지가 

조성된다. 중산간의 이러한 인위적 경관은 고려 및 조

선시대에 걸친 지속적인 목축 활동의 영향으로 지금

까지 대부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독특한 목축문화가 전개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오름이 있다. 중산간과 오름은 과거 원주민들

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

재에도 제주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들의 환경사는 되돌아 볼 가

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중산간의 식생 변화를 보여주

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이 지역의 과

거 경관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복원하여 중산간과 오

름이 갖는 환경사적 의미를 확장하고 정교화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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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 영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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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보증부월세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월세전환율 지표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관련 법률이 신설되면서 상한선에 대한 법적 준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전역변수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지역변수를 포함한 전월세전환율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월세전

환율 구조에 대해 지역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고, 공간 단위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

인 분석을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GWR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각 모형과 공간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전

월세전환율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를 활용하면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전세, 월세, 전환율, 고정효과모형, GWR, 패널 데이터, 지역변수

Abstract : As the low interest rate trend is maintained and the guaranteed rent ratio increase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conversion rate of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law on 
the upper limit of the conversion rat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egal compliance with the upper limit. How-
ever, previous studies on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have analyzed only with the global variables and em-
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including local variables in many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local variables are additionally considered for the conversion rate structure,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nversion rate by spatial unit are analyzed. The fixed effect model and the GWR analysis were used 
for the determinants analysis. The influence of the local variable of the conversion rate, which varies accord-
ing to each model and spatial unit, was confirmed. Using the local variables for the conversion rate confirmed 
in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set the conversion rate of key money deposit to monthly rent at local areas.

Key Words : Conversion Rate, Key Money Deposit, Monthly Rent, Fixed Effect Model, GWR, Panel Data, 
Loc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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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박진홍·최진무

1 서론

 전월세전환율을 한국감정원에서는 “전세로 지불

하는 임대비용 대비 보증부월세로 지불하는 임대비

용의 부담비율”로 정의한다(한국감정원, 2014). 전월

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에 비

해 보증부월세로 지불하는 임대비용 부담 비율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시중의 대

출금리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전세의 월세로

의 전환은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9조

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적용은 기존 전세 계

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만 적

용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활용되는 전월

세전환율 통계는 동일단지, 동일 면적의 전세 계약과 

월세계약을 결합하여 산출되므로 이전 계약과는 상

관없이 해당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김지훈, 2018).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임차인과 임

대인의 균형 상태를 위한 지표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

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지역 내 보증금대비 월세의 부담수

준과 향후 흐름을 판단하는데 활용되며, 임차 선택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뿐

만 아니라 전월세전환율을 구성하는 전세 그리고 월

세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

등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전월세전환율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정책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

는 역할도 한다. 두 번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법규

가 신설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월세전환율 상

한선 준수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현재 주택임대차보

호법 시행령 제9조를 통하여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산정하는 등 정부 측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과제로 여

기고 있으며, 2013년 8월 13일 부터는 산정률을 초

과한 경우 보증금의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 법률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의 역할

에 따라 정부,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관점에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이다. 세 번째, 2008년 이후 저

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세 비율이 감소하고 보증

부월세의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발생하면서 전세

와 보증부월세의 연결고리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해석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이창

무, 2009; 한석만·최민석, 2013; 김민영, 2014; 류

강민·서명교, 2016; 윤종만·정의철, 2017; 황관석, 

20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준금

리는 2009년 2.5%에서 2011년 3.5%에 도달한 이후, 

2016년 6월의 1.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6

년간 9차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년 주기로 갱신

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점유형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비율은 

약 6.5%감소, 보증부 있는 월세의 비율은 약 2.8% 증

가하였고, 보증금 없는 월세의 비율 또한 약 1.7% 증

가했다. 이러한 월세전환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

어 장기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서승환, 2015).

 2002년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과 보증

부월세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월세를 대신

하여 지불한다고 판단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시장이자

율과 동조화되는 개념으로 간주했다(김경환·손재영, 

2000; 이현석, 2001). 하지만 2002년 이후 연구들에

서는 향후 5년간 시장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 간에는 

약 1∼7%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전월세전환율

과 시장이자율의 동조화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게 되었다(이창무, 2009). 또한 전세의 월세화 전환

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

지만 여전히 전월세전환율을 온전히 설명하는데 한

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에서 전역변

수 이외에도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전

월세전환율을 적정 상한선을 지정하고 전월세전환율 

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진기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역별 영향력을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했으며, 지역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

월세전환율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최성호 외(2015)의 연구

에서는 지역시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전월세전환

율이 각 지역시장의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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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가 지역적인 

요인을 고려한 전월세전환율 연구를 시도했으며, 필

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창무 외, 2009; 김상진 외, 

2016; 이석준·김경민, 2016; 주충열·김형주, 2016; 

김진기 외,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월세전환율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기제 및 연구들을 살펴보고 전

월세전환율의 지리적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 전월세전환율의 결정요인

과 그 구조를 종합하여 살펴봄으로써 대부분의 연구

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핵심적인 전역변수를 파악

하고 사회, 경제적 변수와 센서스 데이터를 추출함으

로써 새롭게 살펴볼 지역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전

역변수와 지역변수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에 대해 시

간적 측면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통해 전월

세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를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전월세전환율 관련 지

역변수들의 국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리가

중회귀모형 분석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

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추후 연구에 필요한 유의한 

지리적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 지적한 한계점인 지리적인 요인의 누락을 수정

함으로써 전월세전환율의 구조를 새롭게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별

로 차등이 있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마련된다면 

적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산정과 같은 주요 정책과

제에도 활용되어 향후 주거비부담 측면에서 임차인

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다. 전월세전환율은 매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

격동향조사에 의해 조사되는데, 2011년부터 주택유

형이 구분되어 통계자료가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 2014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

였기 때문에 해당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과 미래 3

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는 서울특별시이며, 분석은 자치구 단위로 진행하였

다. 한국감정원에서 공표되는 전월세전환율 데이터

의 단위가 시군구단위이며, 대다수의 정책이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공간적 

단위를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월세전환률 분석의 대상 주택 유형

은 아파트로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료1)에 따르

면, 2016년 서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1.6%로 나타났다. 전체 주거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

산시장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도시생활권으

로 서울 대도시권을 주로 고려한다는 대표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고정효과모형 분석

1) 패널 데이터

 패널 데이터 분석은 횡단면과 시계열을 동시에 고

려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관찰할 

수 없는 공간의 내재된 속성을 제거하여 과대추정 및 

과소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

라 개체의 미관찰된 내재성을 오차로 개별 추출하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패널 데이터 분석의 여러 유

형 중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선택하였

다(민인식·최필선, 2012). 고정효과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변수에 대

한 기울기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

한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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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종속변

수인 전월세전환율과 16개의 지역변수, 2개의 전역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

개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균형패널 데이터로 가공

하였다. 지역변수 16개는 인구, 총세대수, 세대 당 인

구, 65세 이상 고령자, 사업체수, 종사자수, 공원면적,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수, 사설학원 수, 문화공간 

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평균연령, 

지방세, 전철역 수로 구성되었다. 전역변수는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대표성을 띄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선택하였다(황관석, 2018).

2) 고정효과모형 구축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

르면 다수의 논문에서 전역변수를 활용한 패널 데이

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자

치구별 잠재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자

치구의 지역 시장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고정적인 지

역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고

자 하였다.

 지역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먼저 전역변수만을 고려한 패널모형 분석을 시행

한 후, 지역변수와 전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패널모

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모형 분석은 R version 

3.5.1을 사용하였으며, 타 모형과의 비교를 위하여 다

섯 가지 패널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네 가지 패널모

형은 기본패널모형(pooled), between effect 모형, 

고정효과모형(within 추정), 확률효과모형이다. 

3)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선행연구의 전월세전환율 구조 분석과 동일하게 

전역변수만을 반영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구조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매매시

장-소비심리지수는 해당 모형에서 영향력은 미미하

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모형의 전체 설

명력은 약 90%정도로 나타났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전월세전환

율 구조 분석(표 2)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

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결정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16개 지역

변수 중 종사자 수(worker), 사설학원 수(academy), 

표 1. 전역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월세전환율

기본패널 모형(pooled)
Between Effect 모형

(BE)

고정효과모형 

(FE: within추정)
확률효과모형(RE)

주택담보대출금리(jdd) 0.941*** 0.941*** 0.941***

소비심리지수(ss) -0.011 -0.011 -0.011

Constant 6.045*** 6.045*** 6.045***

Observations 150 25 150 150

R2 0.855 0.917 0.902

Adjusted R2 0.853 0.899 0.901

F Statistic 
431.882***

(df=2;147) 

-Inf.000

(df = 0; 24)

675.378***

(df = 2; 123)

675.378***

(df = 2; 147)

*p ∧ 0.1; **p ∧ 0.05; ***p ∧ 0.01

출처: 김혜미, 2019



- 169 -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지역변수 영향력 분석

문화공간 수(culture), 초등학교 수(ele), 평균연령

(age)의 5개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평균연령으로 -1.515의 음의 계

수를 보였다. 이는 평균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전

월세전환율이 1.515단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의 중요도를 표 2의 

Adjusted R2로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결정계

수가 0.961로 도출되어 설명력이 96%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정효과모형 검증

 패널모형을 선택함에 있어 관찰되지 않은 개체 간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인μi를 어

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

진다(민인식·최필선, 2012). 고정효과모형에서는μ

를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시간불변 내재성이

라는 모수로 해석하고, 확률효과모형의μ는 확률분포

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해석한다.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패널 

데이터의 개별적 특이성인μi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표 2.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월세전환율

pooled BE FE RE

세대수(households) 1.910*** 2.186 -1.071 0.172

인구(pop) -2.297*** -2.744 0.052 -0.504

세대당 인구(house_pop) 0.567*** 0.593 0.008 0.147

고령자 수(senior) 0.152 0.208 0.292 0.059

사업체 수(company) 0.015 0.045 -0.038 0.192

종사자 수(worker) 0.097 0.261 -0.722** -0.322

공원면적(park) -0.105* -0.107 0.476 0.014

사설학원 수(academy) -0.243 0.037 -0.416** -0.428**

오염배출시설 수(env_pol) -0.037 -0.027 -0.075 -0.073

문화공간 수(culture) 0.124** 0.038 0.290*** 0.201**

초등학교 수(ele) 0.249* 0.433 -0.950** -0.248

중학교 수(mid) -0.252** -0.455 -0.096 0.145

고등학교 수(high) 0.156 0.238 -0.189 0.088

평균연령(age) -0.011 0.312 -1.515*** -0.825***

지방소득세(income) 0.126 -0.163 -0.113 0.212

전철역 수(subway) -0.122** -0.101 0.023 -0.089

주택담보대출(jdd) 1.005*** -0.019 0.446***

소비심리지수(ss) 0.042 -0.055 -0.011

Constant 6.045*** 6.045*** 6.045***

Observations 150 25 150 150

R2 0.889 0.672 0.972 0.941

Adjusted R2 0.873 0.017 0.961 0.933

F Statistic
58.101***

(df=18;131) 

1.025

(df=16;8) 

205.284*** 

(df=18;107)

116.879*** 

(df=18;131)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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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모형이 적합한지 알기 위

해 하우즈만 검정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하우즈만 검정은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 

보다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도출되는지 알아보기 위

한 분석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하우즈만 검정

(Hausman Test)을 통해 cov(xit, ui)=0이면 귀무가설

이 성립하여 확률효과모형을 선호하게 되지만, 반대

인 cov(xit, ui)≠0인 경우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

과모형이 더 적합한 분석이 된다. 하우즈만 검정 결과 

χ2=80.025(df=18), p ∧.000이고 p값이 0.05보다 작

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고정효과모형에 

대한 선택이 적합하다는 것을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지리가중회귀모형 분석

1) 지리가중회귀모형 구축

 앞선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전월세전환

율에 대한 지역별로 내재된 오차가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리적가중회귀(GWR)모형

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고정효과 

모형의 데이터와 동일한 패널 데이터이다. 패널 데이

터는 종속변수인 전월세전환율과 18개의 독립변수

인 인구, 총 세대 수,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공원면적, 환경오염배출시

설 수, 사설학원 수, 문화공간 수, 초등학교 수, 중학

교 수, 고등학교 수, 평균연령, 지방세, 전철역 수, 주

택담보대출금리, 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자치구, 년도, index, 경도, 위도 총 24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의 표준화 과

정을 거친 뒤, GW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서울시 

행정구별 지리가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GWR 4.0 

프로그램에는 독립변수를 지역변수와 전역변수로 구

별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S-GWR 분석이 가능하

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좌표의 유형은“Spherical”유형으로 선택하여 분석

하였고, 모델 유형은 ‘Gaussian’형태를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지리적 가중치를 고려한 지역 coef-

ficients와 bandwidth, selection criteria 측정을 위

해 커널 함수를 지정하는데, 이때 커널함수의 유형

은 관찰 개체인 서울시 구별 위치가 모두 불규칙하

게 분포하므로 ‘Adaptive’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역

폭(bandwidth)은 사전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자동 계산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대

역폭을 결정하는 반경 설정은 AICc
2)를 사용하였다

(Demšar et al., 2008).

2) 지리가중회귀모형 결과

 GW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개의 전역변수와 

16개의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한 전월세전환율의 지

리가중회귀모형(Demšar et al, 2008) 분석 결과는 전

역모형(OLS)보다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역모

형 결과의 AICc는 약 150.53으로 도출되었지만, 표 3

에서 지리가중회귀모형(S-GWR) 분석 결과의 AICc

는 약 107.54로 약 42.99만큼의 차이를 보였다. 정확

도 판단의 또 다른 지표인 결정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선형회귀 모형은 약 0.87의 설명력을 보였지만 지리

가중회귀모형 분석 결과는 약 0.92의 설명력을 보이

며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정 

변수가 모든 공간에서 일정하다고 전제하는 전역모

형에서 다룰 수 없는 공간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인 지

리가중회귀모형 분석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LS와 GWR의 잔차에 대

한 공간적자기상관을 비교하기 위해 Moran’s I를 살

펴보면 OLS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잔차의 공간

적자기상관이 GWR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Global OLS 모형 잔차

의 Moran’s I는 -0.051(p ∧.000)로 모형 잔차의 공간

적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반해, 

GWR모형의 Moran’s I는 -0.002(p ∧.389)로 귀무가

설을 수용하여 모형 잔차의 공간적자기상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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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가중회귀모형의 전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이

후 지역별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지역별 회귀식에 포

함된 각 지역변수의 계수를 통해 개별 자치구의 전월

세전환율에 16개의 지역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개

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각 지역변수의 계

수 추정치인 ‘parameter estimates’에 대하여 유의한 

지역만을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한 것이다.

 지역모형에서 인구 변수는 -9.2169부터 1.0728의 

범위에서 계수 값을 보였다. 총 세대 수는 지역모형에

서 -1.7177에서 8.0950의 범위를 보이며, 중랑구, 광

진구, 강동구에서 가장 큰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총 9개의 자치

구에서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지역

변수로 확인되었다. 인구 변수 또한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총 세대 수와는 반대인 음의 영향력임을 확인하였

다. 세대 당 인구 수는 지역모형인 GWR에서 계수의 

범위가 -0.6813부터 1.8653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변수 또한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한 12개의 자치구에서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총 세대 수 변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

음을 단계구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5세 이

상 고령자 수는 -0.69454부터 0.60380사이의 범위

에서 계수 분포를 보였으며, 다소 적은 자치구에서 유

의한 변수로 적용되었다. 강북구와 도봉구에서는 양

의 영향을, 광진구와 강동구에서는 유의한 음의 영향

을 미쳤다.

 사업체 수 변수는 -0.04025부터 0.41221 사이에 

추정 계수가 값이 분포했으며, 종로구, 성북구, 강북

구에서 가장 높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였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사업

체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종사자 수 변수는 사

업체 수와 다소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GWR 모형

에서의 해당 변수 계수는 -0.86201부터 0.16073 범

위 사이에서 분포했으며,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는 

자치구는 노원구, 중랑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총 7개

의 자치구가 이에 해당되었다.

 공원면적의 경우 지역모형인 GWR 모형에서 

-0.39787부터 0.05364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계수 

분포를 보였으며,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에서 가장 

큰 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종

로구, 중구, 강북구, 도봉구에서도 공원면적이 넓을

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사설학원 수는 지역모형에서 각 자치구별로 

-0.64594부터 0.31379까지의 범위에서 계수 값을 

보였으며, 도봉구와 은평구에서 가장 높은 음의 영향

을 받았다. 이외의 지역으로는 강북구, 노원구, 중랑

구, 동대문구가 사설학원 수의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수에 대

한 계수는 지역모형에서 -0.91642부터 0.17984까지 

분포했다. 그중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자치구로는 대

표적으로 광진구, 강동구가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송파구, 동대문구, 중랑

구, 노원구에서도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지

만, 서초구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환경오염배출시설 

표 3. 전월세전환율관련 지역변수들에 대한 OLS와 GWR 결과

OLS 결과 GWR 결과

Residual sum of squares: 	 17.570

Number of parameters: 	 19

Classic AIC: 	 144.018

AICc: 	 150.530

CV: 	 0.152

R square: 	 0.889

Adjusted R square: 	 0.872

Moran’s I of residuals: 	 -0.051(p ∧ .000)

Residual sum of squares: 	 9.688

Degree of freedom (model: n - trace(S)): 	 115.790

Classic AIC: 	 85.134

AICc: 	 107.542

CV: 	 0.106

R square: 	 0.939

Adjusted R square: 	 0.917

Moran’s I of residuals: 	 -0.002(p ∧ .389)

출처: 김혜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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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부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공간 변수의 경우 계수 값이 지역별로 0.02268부

터 0.37033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총 15개의 자치

구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단계구분도

를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중, 서초구, 강남

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에서 큰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이라는 같은 범

주에 들어가는 변수들이지만, 각 지역에 상반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초등학

인구 총 세대 수 세대 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공원면적 환경오염배출시설 수

사설학원 수 문화공간 수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

고등학교 수 평균연령 지방세 전철역 수

그림 1. 지역변수 계수 추정치에 대한 단계구분도 (김혜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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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변수의 경우 계수 값이 지역별로 -1.1277부터 

0.6072 사이에서 분포하였다. 구로구, 양천구, 영등

포구, 강서구에서는 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서

초구, 강남구, 성북구, 중구,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서는 해당 변수로부터 전월세전환율에 유의

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중학교 수 변수

는 강동구, 광진구를 중심으로 송파구, 성동구, 동대

문구, 중랑구, 노원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었

다. 고등학교는 -0.13847에서 0.41449의 범위에서 

계수 값이 분포했으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균연령 지역변수는 GWR 모형에서 -0.53143부

터 0.01011의 범위에서 계수 값 분포를 보였으며, 동

작구와 금천구에서 가장 큰 음의 영향을 행사하였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0.17409부터 0.48616의 범위에

서 계수가 분포하였고, 강동구, 송파구를 비롯한 6개

의 자치구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철역 수 변수는 가장 많은 자

치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변수의 지역별 계수 값 범위는 -0.18838부터 

0.54896까지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동북권에

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서남권에서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국지적 분석 방법인 S-GWR을 통해 지역

별로 개별 지역변수가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 따

라서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하여 군집이 발생하는 경향을 시각화된 지도를 활

용하여 확인하였다.

5.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시계열을 고려하고 지역의 내재된 특

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패널 데이터에 대해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하여 전역변수를 추출하고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전역

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아파트 전월세전환

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들은 문화공간 수, 평균연

령, 종사자 수, 초등학교 수, 사설학원 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화공간 수가 많은 지역은 전월세전환

율이 높게 나타났는데(표 2 참조), 이는 문화공간 수

가 많은 지역이 문화와 더불어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이에 대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종사자 수, 사설학원 수, 초등학교 수, 평균연령

이 높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중장년층이 거주하게 많

이 거주하는 주거중심 지역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므로 전월세전환

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변수들에 대해 지역별 영향력을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역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지리가중모형인 S-GWR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S-GWR은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전

월세전환율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공간 좌표를 고려하여 주변 지역의 특성에 

영향력을 반영한 국지적 회귀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GWR을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전월세전

환율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4는 공간 단위 차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결

정요인이 차별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에 기재된 지역변수의 ‘+’, ‘-’ 부호는 해당 변

수가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에 양과 음의 영향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면 전월세 전환율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권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그림 1과 표 4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크게 동서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

권과 동남권은 사업체 수, 사설학원 수를 제외한 인

구, 교육, 직업, 문화여가, 공공 변수 군에서 비슷한 

방향의 효과를 보인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

울 동쪽 권역에서 총 세대 수, 세대 당 인구, 문화공간 

수, 중학교 수, 지방세, 전철역 수가 전월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주고 있다. 반면 인구, 종사자 수, 환경오

염 배출시설 수, 초등학교 수는 음의 효과를 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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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교육 변수들을 따로 살펴보면 역시 동서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서울 서남권역은 초등학교 수, 중

간권역은 고등학교 수, 동부권역은 중학교 수가 전월

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

의 효과가 대체로 동부권역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예

외적으로 사설학원 수는 동북권에서 음의 효과를 주

나, 이 역시 동쪽 지역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

하자면, 서울의 동쪽 지역은 대체로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한 많은 변수에서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북/서남권은 동북/동남권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특히 서남권은 동부권과는 반대

로 초등학교 수가 전월세 전환율에 양의 효과를 보이

며 평균연령과 전철역 수는 음의 효과를 보인다. 특

히 서남권역의 초등학교 수와 전철역 수는 동부권역

에 비해 정반대의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표 4를 보

면 동부권역에서 보이던 많은 변수들의 효과가 서부

표 4. 고정효과모형 및 S-GWR 결과 전월세전환율에 영향을 주는 지역변수

모형 권역 공간단위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변수 인구
총

세대

세대
당

인구

고령
자

(>65)

사업
체

종사
자

공원
면적

환경
오염
시설

사설
학원

문화
공간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평균
연령

지방
세

전철
역

고정
효과
모형

- 서울시 - - + - -

GWR

도심권

종로구 + + - + - + +

중구 + - + - +

용산구 +

동북권

강북구 + + + - - + - +

광진구 - + + - - - + + + +

노원구 - + + + - - - + - + +

도봉구 - + + + + - - + - - +

동대문구 - + + + - - - + + + +

성동구 - + + - + + + +

성북구 + + - + - +

중랑구 - + + + - - - + + + +

서북권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 +

동남권

강남구 - + + - - + -

강동구 - + + - - + + + +

서초구 - + + - + -

송파구 - + + - - + + + +

서남권

강서구 + -

관악구 - -

구로구 + - -

금천구 - -

동작구 - -

양천구 + -

영등포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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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서는 대체로 관측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

아, 전월세전환율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

는 서울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월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한 정

책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전체 지역의 평

균적인 값으로 규제한다면,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이 높은 값을 띄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

월세전환율이 높게 계산될 것이므로 낮게 책정된 전

월세전환율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매우 높게 설정하게 되는 부작용을 양산하

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지

역 변수들에서 도출된 값에 의해 차등적으로 설정하

는 것이 전월세전환율을 현실화하여 그 상한선을 지

킬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이 크다

면, 해당 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은 낮아지게 되어 그 상

한선을 낮게 설정해도 되므로 이 지역은 일괄적인 전

월세전환율 설정에 비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다. 전월세전환율을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주변 지역에 비

해 적절히 낮추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저개발 

지역에 대해 외부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전월세전환율 지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전월세전환율 구조 및 결정요인 관련 연구의 한

계점인 지역변수의 누락이 여전히 고려되지 않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대해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 

분석과 S-GWR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해당 데이터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에 활용할 대표적인 전역변

수 2개와 지역변수 16개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데이

터를 활용해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 분석과 GWR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로 고정효과모형 분석에서 전역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의 모형 설명력보다 전역변수

와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도출되어 전월세전환율 구조에서 지역변수의 영향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역변수만 고려한 경우

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유의

한 변수로 적용되었지만, 16개의 지역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 결과 문화공간 수, 평균연령, 종사자 수, 

초등학교 수, 사설학원 수가 전월세전환율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향후 각 자치구별 유의미한 전월세전환

율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GWR 모형

을 분석하였다. 전역변수와 지역변수를 모두 고려하

는 S-GWR 분석은 자치구의 공간 좌표를 고려했을 

때 주변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OLS에 비해 설명

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개체의 공간적 분포와 주

변 지역의 변수 값을 고려한 모형 분석이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는 자치구마다 미치는 영

향력의 크기와 유의성이 상이했으며, 각 변수가 자치

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군집이 발생하는 경향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월세전환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는 

공간 단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의 전월세전

환율 연구에서는 반드시 지역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관련 법률이 신

설되면서 국민의 상한선 준수도 및 관심도가 높아졌

기 때문에 지역별 적정 상한선 선정에도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변수가 활용 가능할 것이

다. 이처럼 지역별 적정 상한선을 개별적으로 선정하

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읍면동 등)의 데이터 취

득이 가능하다면 전철역과의 거리, 편의시설과의 거

리 등 접근성 관련 지표를 포함한 보다 정밀한 정확도

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

후에 진행할 연구의 대상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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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  AICc는 지리 가중 회귀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합도 측

정치이며, 동시에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다양한 독립변

수로 구성된 모형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전

역모형과 지역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AICc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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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글은 조선산업 도시 사회의 변화를 정동(affects), 느낌, 감정과 같은 비재현적 요소와 글쓰기, 상징, 이

미지 등과 같은 재현적 요소의 매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산업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정동과 

감정을 ‘정동적 도시론’으로 고찰했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는 현재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조선산업 도시에 대

한 재현을 중심으로 살폈다. 조선산업의 위기 이후 조선산업 도시에서 생산된 감정과 정동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의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지를 분석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과거 한국의 산업도시에서 형성

된 전통적인 노동 공동체가 해체 또는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했는데, 이를 근대적인 산업도시 공동체로부터 그 경

계를 초과하는 새로운 정동 공동체로의 이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산업도시 사회에서 발산하고 있는 다양한 정

동과 감정들은 단순한 위기의식을 넘어 집합적 정동으로서의 ‘유동하는 공포’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는 향후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지역정책에 대해 산업도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이지만 중요한 참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결론에서는 산업도시에서 

어떤 공간적 정동 정치가 구성되고 있는지도 고민했다. 

주요어 : �산업(조선업)도시, 정동, 유동하는 공포, 정동 공동체, 정동적 도시론, 공간적 정동 정치

Abstract :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 in which affects as transpersonal bodily capacities and changes be-
come a invisible part of constituting landscapes, focusing on representations of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Emphasizing on the fact that affects can mediate and be mediated by apparatuses, encounters and condi-
tions, this paper traces a specific forms in which affective life is imbricated with representations. The ques-
tions of this paper is how the various sensory modes of being in the industrial area is imbued with relations 
of social/geographical power, but is irreducible to power’s effect and how affects and emotions act as part of 
assemblage constituting and landscaping industrial cities. Especially, it highlights the industrial affective 
community associated with the liquid fears. By developing the perspective of affective urbanism,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spacial politics of affect within industrial cities in post-industrial era.

Key Words : Shipbuilding industry cities, Affects, Liquid fears, Affective community, Affective urbanism, 
Spatial politics of a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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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숙

1. 산업도시의 정동적 삶

이 글은 한국의 조선산업 도시에서 구성되고 있는 

특별한 감정과 정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정동의 

공간적 정치와 연결되는지 고찰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지리학에서 감정과 정동(affects)1)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동안 감정과 정동은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리학

적 지식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거시적인 제도

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간을 분석하는 접근 방식들

은 감정과 정동을 주변부의 또는 부수적인 주제로 평

가 절하해 왔다. 이른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에는 도시를, 감정이나 정동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

려는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감정과 정동

은 도시와 환경, 인간들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

의 유의미한 문제 틀로서 부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조선산업 도시를 산업환

경과 인간, 그리고 사물들 사이의 감정적/정동적 관

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정동과 감

정은 그 지향성에서 큰 차이를 지니는데, 간단히 말

해 정동이 초개인적인 상태라면, 감정은 이러한 정동

이 주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비재현적이

지만, 재현 가능성에 있어서 감정은 정동과 다르게 재

현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

한 감정과 정동을 포괄하되,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정

동적 삶(affective life)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구성하

였다. 즉, 산업도시를 도시와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

주침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정동적 등록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것은 산업도시 자체를, 스리프트

(Thrift, 2004)가 말한 바와 같이, 정동의 소용돌이, 

그러나 모호하고 흐릿한 정동들로 이루어진 도시 공

간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와 정동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도시는 정동적 삶으로 재사유되어야 하는 

것인가? 스리프트(Thrift, 2004)는 정동과 도시의 관

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동은 활력적인 도시의 

한 요소로서 도시 전체에 편재해 있다. 도시에서의 활

동은 저마다 장소를 정동적 색조로 물들이는 정동적 

등록 과정을 수반한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로서 정동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스리프트는 도

시에서의 정동의 생산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정동의 창조와 이동에 

관한 체계적 지식들은 일상적인 도시 경관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정동은 도시의 정동적 삶에 더 많은 철

학적 개입들을 허용하는 성찰적 고리이다. 둘째, 그러

나 이러한 지식들은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것일 뿐 아

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전개된다. 도시

에 미학적 색조를 드리우는 일은 점점 더 정치적 수단

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정동은 도시를 어떻게 이해

시킬 것인지의 방식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

에서 소란을 만드는 것, 창조적인 것, 보다 일반적으

로 직관과 창조의 힘을 창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경

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리프트는 도시의 

정동적인 등록에 관한 공학(engineering)을 이야기

하면서, 이를 정동 정치의 관점으로 수렴해간다. 정동

을 어떻게 조정하고 변형하고 전시할 것인가가 도시

의 주요한 정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콘라드슨과 라담(Conradson & 

Latham, 2007)은 도시를 정동의 유형학(typology)으

로 고찰한다. 이들은, 특정한 장소들과 연합된 정동적 

공간을 정동적 장(affective field)라고 부른다. 그것

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닌, 특별한 지리적 배경들 안에

서 비인간적 삶의 다양한 형식들과 기술, 건축물, 사

람들이 마주침을 통해 구성되는 정동화 과정을 포괄

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장소

를 단 하나의 정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

든 장소에는 다양한 정동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시

의 정동을 특정 도시 또는 지리학적 공간들에 한정되

는 혹은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이러한 물리

적 세계와 정동적 세계가 병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 그

것을 구성하고, 또 이동하는 자연적, 물질적,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역동

성을 통해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 경험들이 딸

려 나온다. 따라서 감정과 정동적 장의 특별한 역동성

을 통해 도시를 감싼 모든 것을 다시 이해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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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와 살아 있는 삶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려는 

실천적,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 틀을 공유하면서, 산

업도시를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동

적 삶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특히, 산업 지리학적 관

점에서 명확한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지닌 조선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조선산업

은 다른 산업 유형들과 달리 노동과 자본의 공간적 집

적률이 매우 높다. 조선산업와 같은 중공업 중심 도시

들은 대부분 기업도시로서 산업에 대한 도시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난다. 때문에 조선산업 도시와 같은 중공

업 도시들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쇠퇴가 곧 도시의 성

장과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가령, 한국의 

근대화 초기 대표적인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탄광

도시들의 성쇠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된 탄광촌이 1989년 석

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쇠락하면서 폐허로 변해버

린 바 있다. 이후 탄광도시에 건설되었던 탄광시설들

은 근대 산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

택 아파트와 같은 도시 시설은 최근까지도 폐허로 남

겨져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특정 산

업 중심의 도시들은 국내외 산업 경기 흐름에 큰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산업으로 전

문화된 도시가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

다는 지적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장철

순 외, 2014). 

한국의 조선산업 도시들 역시 최근 세계적인 불황

으로 인해 사업 수주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이러한 산

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대표적인 

조선산업 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중소 

조선소가 위치한 도시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 예

를 들어, 경남 통영에는 당시 지역총생산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던 중형 조선소가 5개(성동조선해양, 삼호

조선, 21세기 조선, 신이에스비, SPP조선)나 있었으

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현재 매각을 기다리고 있

는 성동조선해양을 포함하여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중형조선소가 위치한 부산(대선

조선), 해남(대한조선), 진해(STX조선해양)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다.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세운 수빅조

선소 역시 현재 폐업 절차를 받고 있다. 물론 대형 조

선소가 위치한 거제(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진

행 중에 있다. 그런데 조선소 규모를 막론하고 조선산

업의 쇠퇴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있다.2) 조선산업의 위기는 조선업과 연계된 

제조업의 쇠락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과 비

정규직화, 집값 하락, 서비스업종의 경기 부진 등 도

시의 위기로 쉽게 전이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도시의 단기적 성장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지역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전

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정철순 외, 2014; 배규

식 외, 2016). 실제로 합리적인 대책들이 모색 중이

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내놓는 

지역재생 계획들은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재개발하려

는 전략들이 많다(세계일보, 2019.4.3). 이는 산업도

시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도시민들의 감정 구조와는 

사뭇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도시를 중심으

로 번진 위기의 사건은 그곳을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조선소 폐업이 실행된 지역

뿐 아니라 거제와 같이 조선산업이 존속하는 지역에

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경기가 조선산업에 의존

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삶의 불안과 위기, 공

포감은 현실적이고 존재론적인 분위기가 되어 퍼져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적, 정동적 삶의 내용

들은 잠재적이다. 명확한 실체를 지닌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

적 감정과 정동들은 도시 주변을 그리고 도시를 가로

질러 이동하고, 집적되고, 순환하면서, 강화되어가고 

있다. 조선산업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동

과 감정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현재화하여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도시에서 감정과 

정동이 그 자체로 도시를 구성하는, 아직 재현되지 않

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적 힘 혹은 에너지라

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힘(역량)들은 송원섭

(2015, 315)이 말한 것처럼 정동적 과정들이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공간-몸적인 자기적 관계’로도 해

석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사유되지 않았거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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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모호한 정동적 분위기

들을 형성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

로 변화하거나 전이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

만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이러한 변화의 전조

들은 이미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

것은 바로 정동과 감정이라는 요소들이 생산되는 과

정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정동

은 그 자체로 재현 불가능하며, 가시화할 수 없는 신

체적 감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동과 산

업도시 사이의 공간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 점에서 정동

적 삶의 영역이 지닌 비재현적 측면을 제거하지 않으

면서, 보다 폭넓은 콘텍스트와 연계하려 한다. 도시를 

둘러싼 정동과 감정의 연합, 즉 신체-감각-세계 사

이의 보다 덜 정치화된 현상학적 영역(정동)과 지속

적인 실천과 주체성의 수행(재현적 실천) 사이를 연

결해 산업도시의 정동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

동이 어떤 재현적 장치(apparatuses)들과 절합하고, 

어떻게 새로운 조합(아상블라주, assemblage)들을 형

성하면서 상호 매개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어떤 공간

적 정동 정치로 발전해 갈 것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

는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은 산업도시의 특정한 감정이나 특이한 

정동들의 생산 과정에서 재현적 요소와 비재현적 요

소들이 매개되는 지점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

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증언

이 수록되거나 거주민의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에 

주목했다. 이들 영상물에는 도시에 사는 노동자, 학

생, 주민들의 감정적/정동적 반응들이 녹아들어 있

다. 그것들은 표면적으로 이 도시의 삶을 서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

면, 전체적인 서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으로

부터 누락된, 비재현적 차원들이 발견된다. 증언의 행

위 속에 내포된 재현적 한계들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민속지적 방법론은 감정/정동 지리학

의 공통된 기반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Pile, 2010). 

다음 장에서는 앞의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는 사

례 분석에 앞서, 1)정동과 감정에 대한 지리학 접근법

이 무엇이고, 2)재현과 비재현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

호 매개되며, 3)이를 근거로 하는 정동적 도시론이 어

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 정동적 도시론(affective urbanism)의 

물음들

1) 정동과 감정

정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적 질(quality) 사

이에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정동과 감정

은 언제든 상호 교환될 수 있다(Thrift, 2004). 하지만 

이 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명확한 사

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동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 

사람들과의 우연하고 일시적인 마주침 속에서 순간

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신체적 반응 또는 그

것의 역량적 힘(bodily capacities)을 의미한다. 그것

은 개인이나 주관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개

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감정은 이러한 정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느낌(feeling)의 주관적 상태

를 의미한다(Anderson & Holden, 2008, 145). 

반디(Bondi, 2005)는 이러한 감정과 정동의 차이

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 지리학(emotional geogra-

phy)과 정동 지리학(affectual geography)을 설명한

다. 그는 이 두 지리학이 기존의 세 가지 지리학적 문

맥들과 중첩된다고 말한다. 즉, 이 두 지리학은, 감정

을 환기하고 주관적 실체를 전경화해온 인문 지리학

의 전통과 중첩된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행위자의 주

관적 경험의 풍부함에 참여해온 인문지리학의 관점

들은 정동/감정 지리학의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페

미니스트 지리학이 보여준 이성적/감정적 그리고 자

아/타자 이분법을 해체하는 전통들은 정동/감정 지리

학과 가장 관련이 깊다. 후기 구조주의적 관념들을 포

용하면서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

법적 범주에 대한 가정들에 도전해왔다. 즉, 남성성을 

합리성, 정신, 객관성에, 여성성은 감정성, 신체, 주관

성에 연결시키는 관점들에 저항해왔다. 같은 맥락에



- 181 -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서 정동/감정 지리학은 감정을 주관적 경험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들의 표현인 관계적 감정 지리학(rela-

tional emotional geographies)으로 이해한다. 셋째, 

정동/감정 지리학은 담론과 인식을 넘어서려는 비-

재현 지리학과 호응한다. 즉, 비재현 지리학은 체화된 

감정이 재현을 초과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비절합적인 실천들에 초점을 맞춘다. 특

히, 스리프트는 그 중에서도 재현 가능한 감정과 구분

되는 재현 가능성을 초과하는 정동의 생산을 또 다른 

지성으로 강조해왔다. 감정/정동 지리학은 이와 같이 

담론 이전 혹은 담론 외적인 비개별적인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재현 지리학과 토대를 같

이 한다. 따라서 감정지리학과 정동 지리학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의식되지 않은 것의 사이 공간’을 사유하

고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맥락에서 파일(Pile, 2010, 9)은 이 두 개의 지

리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 기반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 즉, 두 지리학은 감정과 정동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 관계성, 개방성, 유동성을 특

권화하는 관계적 존재론에 입각하고, (2) 신체를 중심

으로 조우하는 과정의 근접성과 친밀성을 가치화하

며, (3) 방법적 차원에서, 자서전에 대한 텍스트 분석, 

문학과 영화의 재현의 실패, 부정의와 고통에 대한 증

인들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민족지적 방

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파일은 감정과 정동은 분명한 차이를 지닌

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즉, 많은 사람이 인정하듯, 감

정은 사람의 경험과 표현 안에서 구현되지만, 정동은 

그럴 수 없다. 감정/정동 지리학 모두 감정적 상황들

과 정동적 사건들을, 실재의 살아 있는 생명의 토대로

부터 소외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삶의 

경험적 서사들에서 진실을 찾으려 하며, 그것을 여는 

열쇠가 곧 신체라는 것에서도 일치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두 지리학은 신체에 있어서 분리된다. 감정 

지리학에서 신체는 느낌과 경험의 장소이다. 경험들

과 느낌들은 사회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그것들은 신

체 그리고 신체들 사이의 관계들 안에 자리를 잡는다. 

감정적 신체는 사회관계 안에 착근되어 있음에도 궁

극적으로는 개인적이다. 그것은 심리적 주체의 장소

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의 표현은 사회적 형식을 취한

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형식들 뒤에 진정한 개인적 

경험들이 있고, 그것들은 재현되고 있는 중이다(Pile, 

2010, 11). 반면 정동 지리학은 신체를 개인적인 것으

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체는 초-개인적이다. 심리적 

장소는 더욱 더 아니다. 그것은 비록 알려지지 않았으

나 사회적 삶을 기초하고 구성하는 초-인간적, 비-

인지적,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동 지리학은 바

로 이러한 과정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정동 정

치는 신체의 특이성을 바탕으로 정치적이고 윤리적

인 관심을 지속해간다. 신체와 정동의 흐름(의 조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Pile, 2010, 11).

예를 들면, 조선산업 도시를 재현한 다큐멘터리들

에서는, 도시 특유의 정동적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

다. 특히 거제시의 쇠락하는 도시 분위기 속에서 거

제여상의 댄스 동아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땐뽀걸

즈》(2017)에서, 발랄하고 명랑한 소녀들의 신체적 움

직임들(댄스)은 그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동적 분위

기로부터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의미

에서 이 둘(댄스와 산업도시) 사이의 차이와 긴장이 

이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주제인 휴머니즘적 가치를 

보다 극적으로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춤을 추는 소녀들의 감정과 정동, 그리고 도

시 사이에는 복잡한 얽힘이 존재한다. 산업도시를 둘

러싼 초개인적인 정동적 분위기와 그것의 주관적 감

정 상태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정동적 분위기

는 기존의 시각, 즉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구현해온 노

동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들

이다. 이처럼 언어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주목하여, 이

것이 어떻게 차이성을 지우지 않은 채 정동적 공동체

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통적 개

념의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2) 재현과 비재현

이 글은 산업도시의 정동적 분위기를 사람, 환경, 

사물 사이의 관계적 감응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정

동 생산 과정 자체를 정동의 공간화라는 관점에서 사

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들뢰즈는 정동이 자율



- 182 -

신진숙

적인 신체적 변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사유 형식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

리학에서는 정동적 전환을 수용하되, 정동 자체를 지

정학적, 혹은 지리-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

요성을 제기했다(Thrift, 2004; Hemmings, 2005; 

Tolia-Kelly, 2006; Anderson, 2014). 특히, 스리프

트(Thrift, 2004)는 본질적으로 재현될 수 없는 신체

적 감응성과 변화, 그리고 그 흐름들인 정동이 공학

적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조정되는 정치적 가능성, 정

동의 공간적 정치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톨리아-켈리(Tolia-Kelly, 2006) 역시 정동 지리

학이든 감정 지리학이든, 지리학이 다른 정동적 역량

을 가진 다른 신체들의 정치적 사실들에 참여해야 한

다고 촉구한다.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권력의 기하학

이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정동적 등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동적 흐름

과 리듬을 추동하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해온 권력의 

기하학 및 그 역사적 기억들로부터 정동적 글쓰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그녀는 이러한 논

증 과정에서 아메드의 ‘정동적 경제’를 예로 든다. 아

메드(Ahmed, 2004)는 정동이 우연히 생산되고, 순

환되면서, 한 순간 어떤 대상에 달라붙어 강화되고, 

다른 감정으로 전이하거나 대체되는 전 과정을 정동

적 경제(affective economy)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정동이란 특별한 순간 우연히 마주치고, 사랑하고, 느

끼고, 감각하는 대상들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신

체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들 및 역사적 개

념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미화된 상태로 정

의되고 순환한다. 톨리아-켈리(Tolia-Kelly, 2006, 

214)는 어떤 신체이건 간에 정동적 역량은 존재와 느

낌의 사회적 공간들 안에 불평등하게 의미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동 자체는 비재현적이

지만 재현과의 절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가능

하지 않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동은 재현 장치들과 

결합하면서 표적-대상들을 만들어내곤 한다. 예를 

들어, 식민지적 우울과 육체적 절망과 같은 식민지적 

정동은 식민 통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배치된 혹은 매

개된 재현 장치들과 의미화의 조건들에 의해 발생한

다(Anderson, 2014, 81). 식민지적 통치를 강화하는 

다양한 재현들이 신민지적 신체와 그 역량, 정동적 조

건들들 구성하고, 정동적 세계에 개입한다. 또한 정동

의 역량은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신체적 기질들, 습관, 

관습 안에서 반복하는 과거와의 마주침을 통해 형성

된다(Anderson, 2014, 85). 즉, 식민지 정동을 만드

는 다양한 마주침(encounters)들 역시 지리-역사성

(geo-historicity)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동을 자연

적이고 사회적인 것 이하의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

은 옳지 않다. 정동에 개입하고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서도 정동은 생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정동의 흐름과 강도적 

삶의 영역들은 재현에 연결되고 매개됨과 동시에 그

것들을 초과하여 흘러넘친다는 점이다. 정동적 역량

들은 그것을 생산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장치들

로 환원되지 않는다(Anderson, 2014, 78). 즉, 정동

은 역설적으로 말해, 언제나 이미 재현의 초과라는 형

식으로 재현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초과된 

부분, 재현 불가능한 부분이 곧 정동이 세계에 틈입해 

균열을 내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은 

재현의 언어 바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비-담론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언

제나 이미 담론적인 것을 끌어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초과하는 형식으로 정동적 삶에 개입한다(Anderson, 

2014, 85). 따라서, 앤더슨의 관점을 따르면, 재현은 

반드시 기존 질서의 복사로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계의 구조에 활력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장

치들 안에서 다른 담론적/비담론적 요소들과 통합된

다.3)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산업도시를 둘러싼 정

동과 그것에 대한 다양한 재현들을 서로 연결되고 동

시에 분리되는 이중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산

업도시의 우울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등의 감정은 실재 노동자와 거주민들이 보이는 신체

적 반응 및 정동적 삶에 연결되어 있다. 조선산업 도

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다큐멘터리와 소설들은 이러

한 정동적/감정적 삶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콘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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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안에 정위시키는 실천이다. 새로운 배치와 조합

으로서의 아장스망(agencement)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글은 재현됨과 동시에 

재현 틀 자체를 초과하는 조선 산업 도시의 ‘유동하는 

공포’에 주목한다. 조선산업 도시의 공포감은 복잡한 

재현 과정을 통해 변형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

동과 재현의 매개 과정을 향후 산업도시를 둘러싼 정

동 정치의 중요한 동력으로 고찰한다. 

3) 정동적 도시론(affective urbanism)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 도

시와 도시적 삶,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정동적/

감정적 조건은 어떻게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가. 그것은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에서 도시를 다

시 이해하고자 하는 물음이다. 정동적 도시론은 합리

적인 것을 넘어서 혹은 그 이하인 것으로서 규정되어

온 정동과 감정을 통해 도시적 삶을 재구성하는 사유

방식이다(Anderson & Holden, 2008). 여기서 정동

과 감정은 도시적 삶의 부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도시적 삶에 ‘참여’하는 주요한 삶의 방식으로 이

해된다(Anderson & Holden, 2008).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정동 도시론을 토대로 산업

도시의 특정한 감정적/정동적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

다. 조선산업 도시의 삶의 의미와 변화, 그 지향들이 

감정과 정동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

게 변화해 가는지, 갈 것인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된 지리학에서의 정동적 도

시론은 아직 특정한 논리적 정체성과 방법론으로 규

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국 도시 연구에서 감정/정

동과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에 비해서는 충

분한 연구과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 이론과 방법론 등의 정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국내 지리학

계만의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특정 도시

에서 형성되는 정동의 구현 과정을 분석한 글들을 통

해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을 접근해 보는 방식이 대다

수이다. 예를 들면 특정 도시의 정동적 가능성(Con-

radson & Latham, 2007), 정동 정치(Thrift, 2004), 

정동의 공학(Thrift 2004; Macormack, 2008), 정동

적 분위기(Edensor, 2012; Anderson, 2014; Mi-

chels, 2015) 등의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도시를 감

정적/정동적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노력

들은 실증적, 철학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제안되고 있

다. 그런 만큼, 하나로 통일된 방법론이나 관점이 존

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정동 지리학이라는 보다 큰 범주 안

에서 도시의 감정/정동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은 비

교적 분명한 하나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앤더슨과 홀든(Anderson & 

Holden, 2008)은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데, 본 논문은 이들이 제시한 연구관점을 아래에 소개

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도시의 감정/정동을 설명하고

자 한다. 이들의 논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도시에서는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감정, 

정동, 느낌이 발생한다. 도시는 다양한 미분화된 정동

들, 느낌들, 그리고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

은 구성되거나 구성될 수 있다. 고유하고 정체화된 정

동적 등록을 가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컨대, 조

선산업의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구조조정

은 조선산업 도시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도래한다. 그

것은 불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되며, 그 아래로 미

래에 대한 공포와 도시의 쇠퇴에 대한 어떤 예감과 움

츠러듦, 무기력감 등 재현하기 어려운 정동들이 출현

한다. 조선산업 도시의 본질은 이러한 정동/감정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조선산업 위기에서 촉발된 ‘공

포’가 산업도시의 경관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것은 

경관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일상적인 삶의 공간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강렬한 부정적 감정들이 

도시를 둘러싼다. 공포의 정동들은 물질적이면서 동

시에 비물질적인 분위기로서, 조선산업 도시를 구성

하는 환경적 조건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정동의 공간화 과정

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도시는 존재들의 ‘함께 있음’의 공간이다. 즉, 

도시를 정동과 감정, 느낌들, 그리고 하나의 환경, 콘

텍스트 사이의 조합(아상블라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시를 안정적 상태가 아닌,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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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조직하고, 함께 조율하

는 ‘과정’으로 사유하기 위한 조건이다. 사실, 도시적 

삶은 개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모두에 걸쳐진 약한 

인지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은 물질적이면서 동

시에 비물질적인 흐름으로서, 도시에서 제도화되고, 

도시를 구성한다. 이러한 시각은 도시를 잠재적인 것

과 실제적인 것의 관계적 위상학으로 사유하도록 유

도한다. 이를테면, 유동하는 공포는 조선산업 도시 전

체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느끼게 만든다. 조선 산업 

도시의 생물학적,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 사이에서 정동과 감정이 매개되고 매개되어지

면서 새로운 조합, 아상블라주를 형성해 가고 있다. 

셋째, 도시에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감정과 정동

의 미분적 개별화가 발생한다. 도시는 특이한 정동들

과 특수한 감정들이 출현하는 개별화의 진정한 극장

이다. 그것은 아메드(Ahmed, 2004)가 제기한 정동

의 축적과 강렬화(intensification) 과정과 비슷한 개

념이다. 정동적 도시론은 정동의 생산 과정을 ‘감응’

과 ‘변형’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가 개별적인 것이라거나 명확한 실체를 

지닌다는 생각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동과 감

정들이 하나의 살아 있는 물질처럼 도시를 감응시키

고 동시에 도시를 변형시키는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

하려 한다. 특히, 개별화의 과정은 결코 완성될 수 없

다. 개별화 이후에도 전-개인적인 잠재적인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조선산업도시에서 산업의 

위기는 해결 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 재난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도시

의 모든 것에 달라붙어 강렬함을 형성해가고 있다. 앞

으로 이러한 강도적 힘들이 어떻게 산업도시를 변형

시킬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정동과 감정은 도시 안에서 불균등하게 분배

된다. 그것은 고통, 상실, 소멸, 쇠퇴의 도시 지리학과 

관련이 깊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논쟁은 정

동과 감정들의 불균등한 분배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공

포의 감정/정동은 종종 포함, 금지, 통제의 논리와 결

합해 도시를 분열시킨다. 공포가 특정한 신체들에 달

라붙게 되면, 그것은 공간적 조직화의 형식으로 표현

된다. 정동과 감정의 불균등한 분배는 임의적이고 공

간적 뉘앙스를 지닌 권력의 위상학으로 변해간다. 산

업도시의 정동화 과정은 이러한 불균등한 분배의 과

정을 보여준다. 불균등한 정동의 분배는 원청과 사내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균열

하고 있는 조선산업 도시의 현재 모습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는 특히, 넓은 

의미의 산업 공동체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노동 공동

체 안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동적 도시론은 정동의 출현, 개별

화, 변형, 분배의 네 과정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 각

각의 과정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러한 일련의 정동화 과정이 조선산업도시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일 것이다. 

3.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를 통해 본 

정동적 도시론

1) 조선산업 위기와 ‘유동하는 공포’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론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이슈이다. 이상우(2016)는 한국 

조선산업 호황기(2004~2012)를, 글로벌 경기 호황

에 따른 발주증가기(2005~2008)와 리만쇼크 이후 실

적호조기(2009~2012)로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호황기 이후에는 불황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리한 저가 수주와 해양플랜트 

사업의 경험 부족 등이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조선산업은 신규수주나 건조량 규모나 점유율을 기

준으로 1970년대까지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1990∼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왔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배

규식 외, 2016, 23). 그 결과 2013년 이후 한국에서는 

조선산업 위기론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대량의 실직자들

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4)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소가 폐업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를 중심으로 짜여진 도시 구조



- 185 -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상가들

은 물론 숙박 임대 사업의 몰락이 현실화됐으며, 폐업

한 조선소는 오랫동안 산업폐허로 방치됐다. 조선산

업의 위기는 단지 조선산업만의 위기로 그치지 않았

다. 조선소의 구조조정의 여파는 관련 외주 업체는 물

론 도시 전체로 퍼져, 조선산업 도시 전반의 위기론으

로 확산됐다. 나아가 이러한 조선산업의 위기는 한국

의 전체 산업도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였으며, 그것은 

여전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 전반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다. 조선산업의 호황이 그

렇게 빠른 속도로 조선산업의 위기로 변하게 되리라

고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조선산업 및 조선산업도시의 위기를 하나의 사건

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본질이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규모와 지표로만 온전히 설명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것은 조선산업과 연계된 산업도시 전반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과 연계되어, 그것들을 

변형시켜왔다. 특히 조선산업 호황기에 구성된 이른 

바 ‘블루칼라 중산계층’의 희망, 혹은 수십 년 간 구축

되어온 ‘중공업 가족 공동체’(양승훈, 2019)를 뒤흔드

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한국의 조선산업이 그야말

로 탈산업화시대로의 변화 속에서도 단단하게 지켜

낸 산업도시 사람들의 정체성은 물론 자부심으로 자

리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위기는 

도시의 외적 질서를 변화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산업도시 사람들의 내적 질서에까지 영향을 주었

으며,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균열은 산업도시 위를 흘러 다니는 감정, 바우

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바우만, 2009)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선산업의 위기를 경제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도시적 사건이며, 나아가 

정동적 사건(an affective event)으로 규정한다. 조선

산업이 배치된 도시들에서 발생하고, 축적되어, 조선

산업 도시 자체를 특정한 감정으로 정동화하고 있는 

과정에 주목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의 쇠퇴는 비단 한

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혹은 업종 

자체의 위기가 산업도시 전체를 붕괴시키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감정적 그리고 정

동적 삶으로서 도시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수적인 것

으로 간주되어 왔다.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인식하

면서도 정작 그것을 구성하는 정동적 흐름들에 대해

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동적 사건이 지

리-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일 것이다. 우선, 2010년대 

들어 조선산업에 발생한 위기의 시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산

업의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개인

의 실존적 위기는 물론 산업도시 전체의 구조적 위기

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및 사회

관계들의 위기가 발생한다. 조선산업은 산업의 특성

상 대규모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공사 기간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선소 노동자들은 조선소 부근에 주거공간

을 마련하고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가족구조, 주거환

경 등 하나의 공통된 삶의 패턴을 공유하는 주거 공동

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5) 조선소 노동집단은 어

떤 의미에서 산업도시 공동체로 묶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양승훈(2019)이 

조선소 도시 공동체를 ‘중공업 가족 공동체’로 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위기는 도시 

공동체의 위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본질적

으로 공동체의 감정과 정동적 삶의 변화를 추적하지 

않고는 조선산업도시의 시공간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 조선산업의 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동적 사건인가? 이를 이해하는 데, ‘유동하는 공포’

를 우리 시대 고유의 정동으로 규정해왔던 바우만의 

논의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우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험, 그리고 그것에

서 파생되는 공포를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우리

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보

다 더 큰 차원에서 사회질서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을(소득이나 고용 등의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위

협하며,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질병 또는 노쇠에 

따르는 위험이 그런 예다)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각이 통하지 않고, 정신이 산란해지는 회색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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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바우만은 이를 우리가 사는 집을 무너뜨리고, 

직장을 없애고, 우리 생명마저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말한다. 바우만은 이를 문명화된 삶의 세계 전체의 위

험으로 이해한다(바우만, 2009, 16). 그가 말하는 문

명화란 곧 조직화된 삶의 요소다. 즉, 정규적이고, 예

측가능하고, 균형이 잡혀 있고, 일정한 행동방식을 지

시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혼자만의 추락, 

또는 여럿이 함께 하는 추락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든 

삶의 기본 요소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믿을 만한 의

지처가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경험이다(바

우만, 2009, 35).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겪는 공포와 

위험은 개인, 사회, 세계 세 층위에서 발생한다. 조선

산업도시를 감싸고 있는 특이한 정동적 분위기는 바

로 이러한 세 층위의 공포와 위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실존적 차원에서 조선산업도시의 분위기는 

조선산업 위기 자체를 위기, 즉 계산할 수 있고 그러

므로 언제든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리스크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실존적 

‘위험’으로 느껴진다.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 공생

하는 중소업체들, 도시 상인들은 사태 자체의 해결 가

능성과는 무관하게 삶의 심층에까지 스며든 어떤 막

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다.6) 특히 노동자의 경

우에는, 조선소 특유의 환경에서 기인하는 죽음에 대

한 공포가 실존적 차원에서 이미 실재하고 있었다. 실

수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

자들은 공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7) 그들의 삶에서

는 실재하는 죽음이 현실적 위험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여파는 오랫동

안 개인의 느낌 속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 그

들의 노동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행해진 것인 만큼, 

이러한 공포감은 노동자들 개개인의 억울함과 분노

라는 감정으로 주체화된다.8) 공포가 새로운 ‘미래’의 

위험을 끊임없이 현재화하도록 만든다. 공포는 위기 

속에서 개인의 신체는 물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

들 수 있는 강도(强度)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공포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 산업도시 사회의 근

간을 흔드는 위험과 공포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개인 

내면에서 출현한 공포의 감정 혹은 정동적 떨림은 계

속적으로 축적되어 도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

다. 여기서 출현하는 한 개인의 신체적 흔적들은 한 

개인의 삶을 초과한다. 그것은 집단적인 도시 분위기

로 형성되어 가는데, 도시를 구성하는 ‘파이프와 케이

블’(Thrift, 2004)처럼 도시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로 변형돼 간다. 이처럼 집단화된 감정들과 정동은 그 

자체로 조선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신

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들이 발의되어도,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

되지 않는다. 더 큰 위험과 공포의 감정들에 의해 불

신된다.9) 예컨대 거제의 눈물, 옥포만의 눈물, 통영의 

눈물 등,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긴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이른 바 ‘말뫼의 눈물’이 끝없이 인용되었다. 바로 도

시에 드리운 공포의 감정과 정동들이 하나의 구체적

인 도시 이미지로 강화된 결과였다. 

이제 실존적 공포는 집합적 분위기로 변형되어가

고 있음이 관찰된다.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를 도

시민들은 개인과 집단 전체의 안정성 파괴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의 쇠퇴가 곧 도시 전반의 몰락이

라는 집단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통영

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도시들에서는 도

래하지 않은 미래를 현재 안으로 끌어들여 공포감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 기반의 붕괴에 대한 공포는 조

선도시 전체를 지탱해온 한 세계의 몰락으로 인식되

어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위험은 매우 파괴적인 재난

으로 느껴지고 있다. 산업도시 사회를 구성해왔던 세

계 전체가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바우

만은 이러한 공포감을 타이타닉 신드롬으로 표현한

다. 그것은 말하자면 문명의 종잇장처럼 얇은 외피

를 뚫고 문명화된 삶의 기본 요소들이 여지없이 제거

된 무(無)의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다

(바우만, 2009, 35). 물론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 퍼진 공포가 어떤 형

태로 변형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조선산업 도시 사회에서 공포의 감정이 객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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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

포조선소에서 24년 근무한 조선소 정상헌(43세)은 현

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4

년 전 구조조정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동고동락한 동

료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그는 24년간 함께 

일했던 부서원 중 절반이 해고되거나 희망퇴직을 하

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해고된 선

후배들처럼 해고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3.14). 한때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일컬

어졌던 산업역군들은 이제 과거의 환영이 되어가고 

있다. 성실히 일하면 누구든 중산층의 삶을 누릴 것으

로 기대했던 조선소의 꿈은 여지없이 부서진다. 조선

소가 폐허로 변해간 것을 그들은 이미 목격한 바 있

다. 그 많은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이른바 사내하청이 

되어 또 다른 일자리를 따라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 

따라서 이러한 정동의 강렬화 과정은, 조선도시 사람

들에게 조선산업의 위기가 리스크가 아니라 위험이

며,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재난’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감이 무기력감으로 번져간다

면, 어떤 위험도 희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난이 될 것이다. 바우만은 

무기력감이 공포가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영향이라

고 말한다. 조선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유동하는 공포

가 무기력감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잘 관찰하지 않으

면 안 된다.10) 개인적 불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

던 공동체 차원의 보장정책마저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면 조선도시 사회의 무력감은 무방비하게 확산

될 것이다. 공포가 무엇으로 변해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포의 감정이 강화되면 될

수록, 바우만이 말했던 것처럼 집단에 대한 열의와 연

대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시의 감정 구조를 침식해 들어가고, 마침내 도시 사

회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소설이 있다. 김숨의《철》

(2008)이 그것이다. 이 소설은 실제 조선산업 도시

의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자가 양산되었던 2010년

대 이전에 발표된 작품이다. 아직 조선산업의 위기론

이 부활하기 전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는 끊임없

이 죽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녹으로 뒤덮이는 광경들이 매일 같이 반복된

다. 물론 그것은 산업도시 일반의 풍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체를 재난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철선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도시가 선택

된 것이다. 이 소설 속에서 철선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다만 끊임없이 철선을 만들기 위해 ‘쇠’

가 필요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선소에서 노동자

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날마다 

녹이 날아와 마을 전체를 뒤덮는다. 쇠에서 녹이 되기

까지 긴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생을 유지해왔던 노동

은 이제 죽음의 노동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녹’은 어

떤 정체성도 지니지 않으며, 그것은 그저 녹으로 표현

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매우 미세하고, 중요한 것

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무시된다. 하지만 녹은 점점 더 

쌓여가고, 마침내 녹은 조선소 마을 전체를 죽음의 공

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녹은 물질적이지만 그것에 대

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마침내 마을 전체가 녹에 묻혀

버릴 때까지 아무도 녹을 막을 수 없다. 소설 속에서 

그것은 산업화가 내놓는 오염물질일 뿐만 아니라 언

어가 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의 정동 혹은 느낌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고찰한 ‘유동하는 공포’

의 생산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정동 공동체(affective community)의 구성과 

균열

도시의 정동적 분위기는 새로운 정동 공동체의 구

성 혹은 재구성의 환경을 만든다. 실직과 해고라는 실

존적 위험과 도시의 쇠퇴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도

시 전체가 복구 불가능한 폐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

한 사회-문화-정치적 실천이 전개된다. 도시 전체에 

유동하는 공포의 감정/정동들은 하나의 특정한 지리

적 상상력과 결합하면서, 특정한 감정들을 공유하고 

정동적으로 정렬된(aligned) 정동 공동체가 출현하도

록 만든다. 

이러한 정동 공동체는 사람들이 공포의 감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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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공유하고 강화해 나아가면서 형성된 하나의 도

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정동적 연합과 집적을 통해 구성된 것인지를 추

적하는 것은 조선도시 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동 공동체로서의 조선산업 도시의 삶은, 이

들이 특정한 지리-역사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서 출

발해야 한다. 조선소 노동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들을 둘러싼 도시 연합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공간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산

업 도시 공동체의 구성 경로를 살펴보면, 조선소가 건

설된 도시의 공간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거제나 울

산이 대표적인데, 조선소는 도시 주변부에 형성되어 

있으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형 주거 공동체’가 

형성된다. 김준(2005)은 울산 현대조선소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해안지역에 건설된 것, 그리고 조선

소가 건설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이주

했고, 이에 따라 주택과 사회 기반시설이 새로 구성되

면서 조선도시가 형성되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

러한 상대적으로 고립된 공간적 분리가 조선소 노동

자의 삶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동질적인 노동자 주거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집적에 

의해 형성된 삶의 동질성이 노동 공동체의 내적 응집

력을 강화시켰다고 보았다. 

공간적 분리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산업

도시 노동자들의 삶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조건이었

다는 사실에 있다. 산업도시 사회는 비슷한 도시경험

을 토대로 공통된 기억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노동

자로서의 역사적 계층 의식을 공유해왔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조선소 특유의 산업 환경

과 조건,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

이 공유되면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테면, 거대한 골리아스 크레인과 조선소의 주요한 

산업시설, 이로부터 구성되는 경관, 그리고 조선산업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재현 장치들의 

조합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집단화된 노동자 공동체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그림자들의 섬》(2016)에서 보다 분명한 증언들

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1987년 한진중공업에서 

일어난 노동파업 과정에 대한 증언들 중 일부를 발췌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부를 하자 하든지 유인

물 그걸 처음에는 유인물을 뿌리는지 몰랐는데 김

진숙이 이정식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동참이 그

렇게 많이 될 줄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동참이 많

이 된 거죠. 회사가 그걸 굉장히 분노를 하고, 누가 

또 대자보에다, 뭐, 우리의 요구 몇 가지를 적고 파

업을 해야 한다고 뚜드리니까, 우리, 인제, 과장들

이 실지로 나와가, 대자보를 뜯고, 이러한 도중에 

현장직원이 싸움을 하고, 갑자기 서로가 참았던 게 

갑자기 울분이 터지면서 파업이 된 거지(윤국성, 

선각탑재파트, 1985년 입사, 인터뷰 내용 일부).

파업을 촉발한 것은 의외로 ‘식사’로 제공되는 도시

락 때문이었다. 주동한 사람 역시 이때 발생한 ‘도시

락 거부 투쟁’의 규모를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11) 도시

락 하나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동자의 삶에서 지리-역사적

으로 축적되어 ‘고통스러운’ 정동들이 하나의 대상(도

시락)에 점착되었으며, 결국 ‘분노’의 감정으로 강렬

화된 신체들로서의 노동자 집단이 구성된 것이다. 이 

점에서 도시락 파업은 그야말로 하나의 ‘정동적 사건’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조선산업 노

동자의 삶의 근접성과 유사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신체에, 다르지만 비슷비슷

한 신체적 감응 상태들이 반복됨으로써, 그리고 그것

이 흔적처럼 노동자의 신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오

랜 기간에 걸쳐 서로 조음(調音)되어온, 집단적 분위

기가 존재했다. 따라서 도시락 사건은 노동자의 신체

에 각인되어 있던 정동적 느낌들이 일순간에 정치적

인 사건으로 구성된 사례이다. 1987년 노동투쟁에서 

소수가 아니라 대단위 집단 투쟁이 가능했던 것도 이

러한 정동의 집적과 순환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의 개별적 정동들은 어떻게 ‘분노’의 감

정으로 주체화될 수 있었을까. 아메드(2015)는 행복

한 대상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 집단 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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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일성이 존재하며, 이를 정동적 정렬(aligned) 

이라고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도시에서 구성

된 정동적 신체들은 이러한 행복한 대상으로 정향된 

정동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행복하지 않은 대상’

에 대한 정동들로 정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한 정동에 대한 소외(alienated)의 정동들이 축적되면

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분노의 감정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말할 수 없어 신체적 반응으로

만 존재하던 정동들을 결합해갔다. 소외된 감정들이 

강렬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변형되는 정동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소 노동에 

대해 사회가 부여한 산업역군으로서의 정동적 가치

와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 사이에서 틈이 발생하면서 

일련의 소외의 정동들이 출현한다. 노동자들이 구성

했던 분노의 서사는 정동 소외자로서의 노동자의 삶

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도시 공동체의 내면

을 진정으로 균열을 내는 이유들은 다른 곳에서 발견

된다. 그것은 불균등한 정동의 분배와 직접적으로 연

관된다. 그것은 기존의 주거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공동체의 내파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12) 이는 앞서 살펴본 정동 공동체를 뿌리부

터 흔드는 혹은 공간 자체를 변형시키는 보다 정치적

이고 윤리적인 물음들을 환기시키는 장소라는 점에

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조선산업 내부의 원청과 사내하청 사이에서 

정동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이미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증언들이 집적되어 있다

(박종식 2014; 허환주 2016; 양승훈 2019). 양승훈

(2019, 95)은 조선산업에서 철저한 이중노동시장화

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조선산업의 위기

는 산업 인구 중에서 원청보다는 사내하청업체에, 정

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집

중된다.

우선, 2016~2017년에 걸쳐 단행된 대규모 구조조

정에서 직영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지켜

낼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은 줄도산하거나 규

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

고 이는 동남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실

직으로 이어졌는데, 그 피해는 오롯이 사내하청 노동

자들이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양승훈, 2019, 101). 

한편, 해고자 중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

다 월등하게 높았다.13) 그것은 취직률에서도 이미 나

타나는 차별적 현상이었다.14) 

조선산업 도시에 편재하는 유동하는 공포는 이러한 

차별선을 따라 다시 재생산된다. 이른바 그것은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이후 사내하청에 취직한 수많은 실

직자들에게 조선소의 위험작업들이 배당되면서 발생

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도 포함된다. 허환주(2016)

는 현대조선에서 일어난 원청과 사내하청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쓰고 있는데, 여기 수록된 사내하청 노동

자들은 원청에서 꺼려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15) 위험

과 공포의 정동이 어떻게 불균등하게 혹은 불평등하

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하청에

게 지급되는 안전 장비까지도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차별에서 오는 깊은 소외감이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

청 노동자 ‘사이의 공간’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박종식(2014, 151)은 조선 노동자들이 중대형 조

선소의 사내하청업체뿐 아니라 선박블록제작업체와 

같은 외주제작 부품업체로도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시급

수준에 따라서 조선업체들이 위치한 “(남해안의) 목

포에서 울산까지” 어디든지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일

하던 사내하청업체의 일감이 줄어들어 쉬게 되는 경

우 단기간 동안만 물량팀으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

험은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다. 그리고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

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잦은 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유체적인 노동시장’(liquid labor 

market)이라는 의미 있는 문제 틀을 제시한다(135). 

말하자면, 조선산업도시에 구성된 유동적 공포 배

후에는 이러한 유체화된 노동 시장이 자리하고 있었

다.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

는 공포와 불안정, 소외감, 차별감 등의 정동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명확한 것은, (원

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틈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 틈에서 발생되는 정동들은 기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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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다는 사실 

이다. 

이렇듯, 조선 도시 사회의 정동적 분위기는 사내하

청 노동자들의 신체를 관통하면서 재구성되고 있다. 

강철과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느낌들, 열

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공포감,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

움, 구조조정과 반복되는 해고의 위험, 사회적 차별과 

소외의 과정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신체 안에 불균

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따라서 유동하는 공포를 단순

히 도시의 희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조선산업 도시 사

회에서 건설되어온 노동자 공동체 자체에 균열을 내

고 있기 때문이다.16) 

이제 주거 공동체로서의 근접성과 노동환경의 유

사성 개념만으로는, 조선산업 도시사회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 공동체는 사실

상,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바우만이 지적했듯, 유동

하는 공포는 개인화될 뿐 약자 간의 연대를 더욱 어

렵게 만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

내하청 노동자의 삶이 조선소 노동자를 전통적인 노

동 공동체로 재현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균열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재현을 초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동적 신체에 대해 주목해야 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정동의 재현과 새로운 정동의 생산 가능성

이제 이러한 정동이 매개하고 매개되어지는 재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재현되고 의미화된 

기호들 속에서 포함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비재현

적 요소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우선, 소설 편혜영의 

《죽은자로 하여금》(2018)에서 이러한 과정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조선도시의 분위기를 재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된 것 이상의 도시 분위

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조선도시의 ‘유동하는 공

포’의 비재현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소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들과 조선소 풍

경, 도시 공간 사이에서 끊임없는 마주침과 조합에 의

해 형성되는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이다. 물론 작

품의 주요 공간은 병원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도시 풍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도시의 쇠락

과 함께 병원을 자본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과정이 그

려져 있다. 소설 속 도시 풍경은 지금의 조선도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17) 주인공은 조

선소가 도시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했는지를 회

고한다.18) 하지만 설레임 속에서 그려보았던 미래는, 

비통한 현재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조선소 경

관을 상징하는 골리아스 크레인이 해체된다. 흥미로

운 것은 사람들이 조선소가 세워지고 해체되는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도, 이를 화제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 이인시 터미널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도 천 톤이 넘는 몸체로 위태롭게 서서 이인

시를 내려다보던 이 크레인이었다. 무주는 탄성을 

내질렀지만 아내는 금세 시선을 돌렸다.

나중에 무주는 선도병원 사람들에게 크레인은 

왜 아직도 남아 있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그들은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 들어 올리고

는 그만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주는 이

곳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혀 화제로 삼

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편혜영, 2018, 200).

즉, 중요한 것은 바로 위의 예문처럼 ‘말해지지 않

는 것’, ‘재현될 수 없는 것’들이 도시 분위기의 본질적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현되지 않았으나 이미 물질성

을 획득한 정동들이 도시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하나

의 문제 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골리아스 

크레인은 그 자체로 조선산업도시의 정동적 분위기

를 상징한다. 그것은 도시의 안과 밖의 경계를 가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즉 도시 바깥의 사람들에게 크

레인은 하나의 기이한 풍경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시 

내부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불러일으

키는 정동적 대상이다. 사실 주인공 무주는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쇠락한 도시에서 ‘무서움’을 느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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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마저도 그 도시에서는 말해질 수 없었다. 이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의식 이전의 신체적 감응으로 

각인된 어떤 것이 재현되지 않은 채 신체 안에 가라앉

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는 다양하

고 이질적인 살아 있는 마주침들이 제거되고 오로지 

단일한 사물 안에 정동들이 점착되면서 생겨나는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포와 무

서움의 정동이 언젠가 분노, 소외감, 무기력감 등으로 

변하면서 정동의 공간 정치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정동들은 

단순히 신체의 자율적 반응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그것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콘텍스트와 조

합하면서, 새로운 정동들을 생산해 낸다. 예를 들어 

이 소설은 조선산업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경

쟁의 풍경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또 

이를 수도권 도시의 정동과도 비교한다. 수도권은 타

인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으로 인한 게이트화된 안전

한 공간을 구성한다. 예컨대, 주인공(무주)이 오랜만

에 자신이 살던 서울에 돌아와, 그새 재개발된 고층 

아파트 단지(반포)에 들어간다. 그가 있던 조선도시

(‘이인市’)의 ‘송곳 같은 무서움’이 없다는 점에서 순

간 안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수상히 여

긴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에서 나갈 줄 것을 권고 받

기 전까지만 유지된다.19) 이제 주인공은 조선도시에

서 느꼈던 두려움과 다른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조선도시의 유동하는 공포

는 이러한 도시적 ‘안전함’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유

령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산업 도시

의 정동들이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라는 지리적 통념

들과 결합하면서 다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하는 공포는 현대사회 어디에나 편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며, 이

는 정동의 공간적 분리화와 위계화라는 또 다른 결과

들을 가져온다.20)

따라서 조선산업 도시의 위기를 리스크화함으로

써,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섣부른 희망을 

고무시키는 것만으로는 현재 조선도시를 감싸고 있

는 유동하는 공포를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없다. 그것

의 뿌리를 파고들어 정동이 어떤 감응적 도시를 만들

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동

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것을 정책입안자나 

설계자의 의도적 해결책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 관

광기획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제시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도시의 정동들을 생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아상블라주가 요구된다. 즉, 스리프트(Thrift, 

2004)가 말한 도시의 파이프와 케이블이라고 부른 새

로운 정동의 공학을 창조해야 한다. 스리프트는 한 예

로 미학적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미학적 공학을 통해 

잠재적 신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실험이 필요하고 말

한다. 이를 위해 산업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재현

적 정동과 감정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그 변화와 흐

름을 충분히 사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땐뽀걸즈》(2017)는 그러한 가능

성을 시사한다. 이 영화는 조선도시 거제를 중심으로 

조선산업 도시 사회를 재현하고 있다. 《땐뽀걸즈》의 

주인공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조선도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댄스동아리 여학생들이다. 이들 사

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주인공 모두 거제여상에 다니

고 있으며, 아버지나 가족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조선

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실직이나 이직

을 한 상태이다. 그녀들의 삶에서 ‘댄스’는 이러한 일

상적인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경험이다. 땐뽀걸

즈에게 댄스라는 행위의 의미는, 거제여상을 나와 거

제 조선소에 취직하는 정해진 삶을 부정하며 (그러나 

불확실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영화는 이러한 댄스를 

통해 분출되는 신체적 힘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

동적 가치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의 소

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존의 정동 공동체에서

도 벗어나는 것이다. 주인공 중 하나인 김현빈(당시 

18세)은 고기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그녀는 이런 말을 한다.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하나에서부터 손님들이 막 다

양한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하냐, 학교는 

다니냐, 일을 하면 학교에서는 안 피곤하나. 근데, 

저는 뭔가 그런 말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남자들

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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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땐뽀걸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조선산업도시에서 형성된 남자와 여자의 성

적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

한 느낌들은 여전히 정동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럼에

도 땐뽀걸즈가 댄스에 몰두하는 모습은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춤이라는 비재현적 행위 속에

는 땐뽀걸즈 각자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정

동들이(가족들의 이산, 홀로 남겨짐, 비통함, 가난 등

에서 오는) 연합한다. 마찬가지로 이 다큐에서 등장

하는 그녀들의 아버지 역시 말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현되고 있지만 비언어적인 표정들로 재

현될 뿐이다. 조선소에서의 삶에 대한 이들의 침묵(혹

은 의도적으로 제거된 소리)은 조선산업 도시를 표상

해온 중공업 사회의 정동 공동체만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미시적인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

선도시에서 형성된,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정동 공동

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언어적 차원들 때문

에 새로운 ‘공간적 정동 정치’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도 말할 수 있다. 도시 사회의 건강성이 이질적인 정

동들의 무한한 마주침들이 만들어낸 차이공간의 생

산이라고 한다면, 다큐 《땐뽀걸즈》가 보여준 것은 바

로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도시 

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정동적 가치는, 이 영

화가 애초에 기획했던 바, 거제 조선소의 구조조정과 

쇠락하는 도시 분위기를 담기 위해 시작된, 감독이 밝

힌 최초의 연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게 만든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대화보다는 댄스 동작

과 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댄스는 언어가 아

니지만, 충분한 정동적 전이를 이루어낸다. 땐뽀걸즈

의 주인공들이 지닌 각기 다른 삶의 경험들은 댄스를 

통해 조음되어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댄스

는 땐뽀걸즈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즉

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리듬화된 동작들은 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즉시적이고 순

간적이어서 포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은 분

명히 다른 무언가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마수미(2018)가 말했

던 차이들이 한순간 얽혀져 만들어지는 ‘미분적 조음’

(differential attunement) 과정이자 새로운 ‘정동의 

조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비재

현적인 조율 과정을 스크린화하는 과정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댄스 동작들을 담아내고 하나의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서사화하는 과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

다. 땐뽀걸즈가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정동의 생산은, 

실제로는 재현적 요소와 상호 매개되면서 형성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처럼 실제 조선산업 도시에서도 새로

운 정동적 생산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사실상 그

것은 거시적인 도시의 재현 장치들 속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기실 영화의 서사는 거제의 삶

을 낭만화할 뿐만 아니라 젠더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땐뽀걸즈는 

이 도시에서 그동안 재현되지 못한 잠재적인 정동이 

무엇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숙고의 가치가 있다.

4.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와 그 가능성

이 글은 정동적 도시론의 시각에서 한국의 조선산

업 도시들에서 구성되고 있는 정동적 분위기에 대해 

논하였다. 2010년대 이후 조선산업의 위기가 도시 사

회를 어떻게 변형시켜왔는지, 조선산업 도시의 정동

적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산업 도시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실존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 인식

했다. 이러한 위험은 도시 전체를 흘러 다니면서 도시

의 경관에 달라붙어 강화되어 갔다. 이 글에서는 조선

산업 도시 사회의 정동/감정의 핵심을 ‘유동하는 공

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유동하는 공포가 만들어내

는 정동적 분위기 및 이 과정에서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자 공동체로서의 정동 공동체의 

내면도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는 이러한 정동의 생산이 향후 조선도시

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 193 -

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전개했다. 조선산업 도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동

들은 유동하는 공포와 함께 분노와 울분의 서사로 발

전해가는 것을 확인했다. 재현할 수 없는 정동들이 다

양한 아상블라주를 통해 재정렬 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정동적 사건은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변환되어

갔다.

그런데 이 글은 이러한 정동의 정치가 사실은 결

코 균일하지도 통합적이지도 않은 정동 주체들에 의

해 견인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즉, 조선산업 도

시 사회를 구성해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공

동체는 일종의 파열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른바 유동

하는 공포의 정동은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근본

적으로 그것의 분배 과정은 결코 균등하지 않았다. 정

동적 도시론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도시는 원청과 사

내하청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사

이의 차별선을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배의 불균등성은, 기존의 전통

적인 정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면서 해체시킬 수 있

는 힘들을 축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

한다. 따라서 조선산업 도시는 기존의 기업가와 노동

자 사이의 미끄러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

에서 발생하는 정동의 불균등한 분배의 과정에도 주

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노동 서사에서 누락되어왔던 도시의 정

동적 장소에 대한 강조일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이

를 새로운 공간적 정동 정치의 중요한 변환점으로 재

인식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공간적 정동 정치가 

단순히 자율적인 정동적 조율의 보편성에만 기대서

는 안 된다는 관점을 분명히 했다. 비재현적 정동과 

감정, 그리고 느낌들을 서사화하고 재현할 수 있는 과

정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관건은 비재현적 정동

의 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재현의 장치들

을 고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직 명확한 해답

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동 자체는 언제든지 

조정되거나 조율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

적과도 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동을 출현시

키는 것은 사회의 재현 장치들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작업과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순히 희망을 외삽시키는 것만으로 조선산업 도시에 

구성되고 있는 부정적인 정동적 현실을 전환하기는 

어렵다. 정동과 현실적 장치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조합시킬 수 있는 도시의 정동 공학이 고민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을 좀 더 체계

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분석 사례 역시 다양

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산업도시 현장에

서 그리고 도시에 축적된 경험론적 사례들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이 논문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

각한다. 논문의 한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해가면서, 향후 환동

해지역(동북아시아)에 편재하는 산업도시들의 노후

화와 쇠락화 과정에 대해서도 정동적 도시론의 관점

에서 통합적인 논의를 시도해보려 한다.

주

1) 정동의 개념에 대해 마수미(2018)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

한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역량)”에 뿌리를 둔다고 말하고, 

그것이 심리적 규정이 아니라 몸체의 삶(생명력)에 대한 규

정이라고 강조한다.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은 움직이고, 행

동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는 일종의 잠재력이며, 존재의 역

량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스피노자의 ‘정동되는’이라는 말

이 몸체의 존재의 역량이 반드시 관계적이라는 것을 내포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것들은 다른 신체들이

나 다른 환경 요인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표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하는 힘과 정동되는 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능력들을 다른 것과의 그리고 외

부와의 얽힌 관계에 묶는다. 정동은 본질적으로 초개체적

(transindividual)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라이언 

마수미의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2) 양승훈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중심지라

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울산은 다양한 산업군을 보

유한 도시이며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거제는 오로지 조선산업만을 위한 도시이다. 대

우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거제와 그 인근에서 기자재와 

블록을 제작해 공급하는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제시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한다(46.3%)(양승훈, 2019, 43).

3)  앤더슨은 듀스베리(Dewsbury et al., 2002, 438)의 다음

과 같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재현은 파괴되어야 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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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코드(a code)도 아니고 없애버려야 하는 환영도 아니

다. 오히려 재현들은 그 자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

행적인 것(the performativ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의미로부터 재현의 물질적 구성

과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Anderson, 2014, 60). 

4) 2016년 상황을 살펴보면, 배규식 외(2016, 44-45)의 보고

서에 의하면, 경남지역에서는 조선산업에서 2015년 말과 

2016년 9월 말 사이에 24,232명의 인력이 감소하여 21.9 

%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내하청 인력이 19,923

명이 줄어들어 2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직영인력은 

4,338명이 감소하여 13.5%의 감소율을 보인다. 기업들 가

운데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13,999명이 줄어들었고 그 가

운데 사내하청 인력이 13,385명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으

로는 가장 극심한 인력조정을 겪었던 STX조선해양에서 전

체 3,276명이 감소하였고, 그중 사내하청 인력이 2,416명 

감소하였다. 비율로는 각각 41.4%, 44.6%가 감소하여 감

소율로는 가장 높았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군 지

역별로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의 고용

감축 규모가 16,525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3,276명이었으며, 고성군 -1,900명, 사천시 -1,304명으로 

천 명 이상의 대량 실직자를 방출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계했다. 이 기간 동안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통영시의 고

용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통영에 소재한 5개 

조선소 중 3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여

건의 악화로 수주량 등이 급감하면서 이미 도산해 폐업했

거나 매각되어 휴업 중이기 때문이다.

5) 김준(2005, 90-91)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소 도시는 하나

의 회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집중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자 주거공동체가 형성된다. 특

히 회사의 주택공급에 따른 대규모 사택 및 단지의 조성과 

그에 따른 노동자와 가족들의 공간적 밀집과 그에 따른 빈

번한 상호 작용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기숙사들은 비좁고 개인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노동자들의 공동생활경험은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기에 좋고 빈번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기 좋은 환경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노동, 주거, 소

비, 문화, 사교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자신들의 

동질성과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의 공간적 

조건이다. 또 논자는 이러한 주거공간은 노동자들만이 아

니라 다른 인접 계열사의 노동자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단

위 기업을 넘어선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6) 조선소에 사는 생산계획담당 작업반장 김종배(50)씨는 “지

난 구조조정 때 무렵 다들 불안해하는 와중에 ‘나는 이 회

사에서 퇴직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미친 듯이 일했는

데 민영화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도 억

울하고 불안해서 집에 가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산업은행

은 구조조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를 믿은 조합원은 아무

도 없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9.3.14).

7)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이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에서 이러한 권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현대중

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하창민의 인터뷰 내용이다. “현대중

공업 노사 간 협상으로 작업 중지권이 2015년부터 실시되

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몇 명의 담당자들이 그 많

은 공장 부지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적재적소에 작업 중

지를 할 수 있겠나. 큰 성과인 양 부릴 필요 없다. 지금도 

안전 관리 요원들이 돌아다닌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사내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작업환경이 위험하다

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하다는 스티커를 발부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위험이 사라지 않는다. 스티커를 붙

이면 잠시 작업이 중단될 뿐이다.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게 

아니다. 모든 시설이 재정비된 뒤, 일하는 경우는 없다. 그

러니 안전 관리 요원이 나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둘 중 

하나다. 재수 옴 붙었다며 도망치거나 그들을 상대로 꺼지

라며 렌치 같은 장비를 던진다. 경고 스티커를 세 번 받은 

노동자는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인이 벌금도 내야 한

다. 게다가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일을 끝내야 하는데 방해받는다고 생각한다. ‘니가 뭔데 내 

일을 방해하느냐!’ 이런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중지

권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

에서 의미는 있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

화할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허환주, 2016, 51%) 

8)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2016)에 등장하는 인터뷰이 

박희찬은 아버지의 권유로 조선 일을 시작했으며, 부당 해

고 이후 노동조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는 “대

기업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달 정도 다니고 나니까 그만

두고 싶더라구요.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조선소

가 최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인 거 같습니다. 강

철로 되어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러면 사망사고로 이어

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만큼,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

자가 느끼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위험에서 비롯된다는 것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고를 당한 이후, 이러한 

공포와 위험의 정동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분명한 하나의 

감정, 즉 억울함과 분노로 표출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 과

정에 대해 스스로 의식이 바뀌었다고 인식했다. “아 이게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

지 인정하게끔 회사가 설명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회사

의 어느 정도 쫌 노동조합 활동이라든지 해왔기 때문에 선

정이 되었다고 생각했고요”라고 말한다. 결국 이 모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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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을 통해 본 산업도시의 정동 정치

은, 공포의 정동이 분노의 감정으로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9) 2019년 이른바 조선소 빅3에 해당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

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안이 현대중공업에 의한 인수라는 

결정이 났을 때, 거제시민의 불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게

재된다. “거제시민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걱정

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규모 인력 재편으로 

지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대우조

선 정문 앞에서 음식점을 하는 배모(34)씨는 “현대 측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어달라는 것은 우리를 

눈뜬장님 취급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옥포동에

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유경숙(47)씨도 “현대에서 (대우조

선해양을) 인수하면 다 같이 잘 산다는 느낌보다는 대우조

선이 협력업체처럼 변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매각 소식

에) 지역상인들 분위기도 안 좋고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9.3.14) “거제 사람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매

각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리 곳곳에 ‘거제지역 

몰락한다 매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경

향신문, 2019.3.9).  

10) 바우만은 무기력감이란 인식되거나 추정된 위협 자체에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뿜어 나오는 공포가 주는 위협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그러나 진

저리날 만큼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공간에 있다”고 말한

다. 우리의 공포가 아무리 비슷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일

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끌어 모은다고 해서, 또 해당자들 모두에게 공포와 싸울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꼭 타당한 방어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 바우만이 무기력감을 공포가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영향이라고 말한 이유이다(바우만, 2009, 42-

43).

11) “한 번도 아저씨들이 관리자 앞에서 부당한 이야기를 하

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때는 도시락을 딱 

갖다 놓고. 그때는 사람들이 불만이 느끼는지 뭔지 그 싸움

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직장 앞에다가 도시락을 확 

엎으면서 ‘느그집 개나 갖다 믹이라’ 그러고 나서 아저씨들

이 거에다 다 엎은 거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하루만 하려고 했거든. 걷잡을 수 없이 나간

거야.” (김진숙, 선각조립파트, 1981년 입사, 인터뷰)

12) 그런데 이러한 경계가 흐려지는 정동 공동체에 대한 증언

은, 노동운동가 김진숙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김진숙

이 2011년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저항해 골리아스 크레

인에 (T85)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할 때의 일을 회고하

는 과정에서 희망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인터뷰

의 초점은 다큐의 제목처럼 ‘그림자들의 섬’에 갇힌 노동자

들의 정동적 소외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증언 가

운에 끼어든 그녀의 말은 노동자 공동체를 조선소 안에 공

간화 또는 영토화해온 전통적인 개념에 균열을 내는 것이

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양승훈은 거제 중공업 도시의 공동체 구조를 산업사회학

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소위 땐뽀걸즈로 상징화된 거제

에서 태어난 딸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그는 딸의 이야기

가 중공업 가족의 여러 모순들을 폭로한다고 말한다; “스

무 살이 넘은 딸들 다수가 섬을 떠난다. 대학 입학과 취업 

때문이다. 거제에서 자라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딸들은 보

통 스무 살이 되면 떠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거제

로 잘 돌아오지 않는다. 거제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괜

찮은 정규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

성들이 취업 자체를 꺼린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해

석일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남편의 벌이 하나만을 믿고 가

계를 꾸려나기에는 조선산업의 사정이 어려워졌다. 다시 

말해 젊은 남성들의 직영 정규직 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비정규직의 ‘뜨내기’ 삶으로는 온전히 가계를 꾸려내기 어

려워진 것이다.”(양승훈, 2019, 87).

14) 산업도시에서는 남성 종사자 수가 여성 종사자 수를 압도

한다. 제조업의 경우 남성종사자 비중이 광양(92.3%), 거

제(89.3%), 울산(88.6%)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장철

순 외, 2014, 61).

15) 다음은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

을 통해 사내하청이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직영은 현장에 노조 대의원이 있어요. ‘이거 위

험한데 안전하게 해줘, 물 먹게 해줘’ 등을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하청은 그렇게 못하죠. 본인들이 요구

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없어요.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으

니 더 답답한 거죠. 차별받는다는 박탈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런 것이 불안정함을 더하죠.”(허환주, 

2016, 80%) 

16) 《그림자들의 섬》의 주인공들은, ‘민주노조’ 조합원과 임

원 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터뷰 분위기는 조합원 이탈에 대해 걱정과 함께 하고 있

다. 과거의 노동자들끼리 어울려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주

체화과정에 대한 회고와 상반되는 감정을 드러낸다. 이들

은 이러한 조합원 이탈을 심각한 공동체 균열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근본 원인은 사측의 

간교한 전략에 의한 복수노조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노조 간의 경쟁이 조합원 이탈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시각이다.

17) “시내에서 바닷가 쪽을 빙 돌아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 

나는 그 버스를 타는 게 좋았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건

조 중인 배가 조금씩 보였거든. 그게 너무 설레는 거야. 심

장이 막 뛰었어. 여기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벌크선 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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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던 날 말이야.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인데, 갓난아이

를 안고 아내랑 보러 갔어. 이 동네는 눈이 잘 안 오거든.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 눈이 많이 내렸어. 신났지. 가까이 

가면 벌크선이 안 보이니까 멀찍이 내려서 추운 줄도 모르

고 걸어갔지. 그래도 한눈에 배가 다 보이지 않는 거야. 크

기를 생각하면 그럴 만하지. 겨우 끄트머리만 보이다가 조

금 더 가면 뭔가에 가려져 안 보이고 더 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세상에 내가 단숨에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말이야. 아무

리 봐도 훤히 다 보이지 않고 한눈에 죄다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 면송리하고는 너무 달랐거든. 거기 너무 뻔

했지. 동네 사람들 입속의 금니 개수까지 알고 지냈어. 시

시하잖아. 그런데 배는 그렇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서 제

일 큰 게 여기 조선소에서 진수되는 배인 줄 알았지. 나중

에 꼭 저 배에 타봐야지 결심했어. 누군가는 저렇게 큰 배

를 타고, 배에 철강이랑 곡물 같은 걸 실어서, 별의별 걸 다 

싣고 오대양 육대주로 가겠지 하고 생각하면 덩달아 훙분

됐어. 그 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작정을 했어. 배는 

온데간데없고 술 마시는 인간하고 고철만 남게 될 줄은 상

상도 못 했지.”(편혜영, 2018, 23-24)  

18) “원룸촌 끝에 서서 무주는 골리앗 크레인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빛으로 허공에 걸린 크레인을 보자 

안전시설 같은 건 없다던 이석의 말이 실감 났다. 크레인은 

곧 해체되어 루마니아로 팔릴 예정이라고 했다. 해체에만 

석 달 넘게 걸린다고 하니, 이제 이인시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 크레인이 조금씩 제 모습을 잃고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

켜보게 될 것이다.”(편혜영, 2018, 198-201)

19) “죄송하지만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단지는 외

부인의 경우 출입에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사

내의 말투가 하도 깍듯해서 무주(주인공)는 항의할 생각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편혜영, 2018, 203-205). 

20) “호황이던 조선 사업의 위기는 조선소 밀집 지역인 이인

시에 직접적이고 재빠르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단지 인근 

시설은 조선소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어서 조선소가 폐

쇄되자 모든 게 일시에 멈춰 섰다. 선박 수주 계약이 비눗

방울처럼 일순간 사라져버리면서 폐업이 속출했다. 협력업

체들은 부도를 내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철수했다. 남은 업

체는 규모를 대폭 줄여 근근이 유지했다. 체불 임금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시 이탈 인구수가 급증했다.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이인시를 떠났다. 이

인시 출신 노동자들은 백수가 되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도심에 빈집이 늘었다. 노동자의 숙소나 

마찬가지였던 원룸 주택단지는 빈사상태나 다름없었다. 상

가 매물이 쏟아졌다. 호황시에 우후죽순 개업한 가게와 식

당 등의 폐업률이 높아졌다. 가동 중단이 결정된 후 채 1년

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는 것은 공무원뿐이었으나 발령 인원이 줄고 

조직 규모가 축소되었다.”(편혜영, 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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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며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특히, 경계와 영토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경지역을 국경을 둘러싸

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새롭게 만들

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과 접경을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으

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접경지역이 영토성에 기반한 ‘안보’의 논리와 이동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논

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되는 ‘안보-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주요어 : �경계, 접경, 포스트 영토주의, 안보-경제 연계, 개발, 한반도, 접경지역지원법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highlighting the multi-dimensional, complex and hybrid nature of the bor-
derland in the Korean peninsula. Relying on the post-territorialist view to the territory and border, it sug-
gests to see the borderlands as a social product that has been created and re-produced through complicated 
interactions among, and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forces and actors who have been living and operating 
along the border line in the Korean peninsula. More specifically, with the suggestions of seeing the borders 
as a complex crossing space of territoriality and mobili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border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r have been socially constructed on the basis of ‘security-economy nexus’, in 
which the logics of security and economy have competed and intertwined with each other.

Key Words : border, borderland, post-territorialism, security-economy nexus, development, Korean penin-
sula, Border Area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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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이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은 어떠한 공간인가? 많은 이들에게 접경지역은 향

후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경제적 가치가 가장 급격하

게 증가할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의 분위기

가 고조되면서 외부로부터 부동산 투자가 몰려 접경

지역이 뜨고,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

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이 안보의 위협 

때문에 저평가되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

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면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을 가

진 곳이라 투자할 만한 곳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

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접경지역이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공간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

니다. 왜냐하면 남북 접경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

은 병력과 무기가 집중된 중무장 지역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전투와 사상자

가 발생한 불운의 지역이 현재 남북 사이의 접경지역 

이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접경지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장소, 안보 불안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러

한 다중적이고 중첩적이며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계와 영토에 대한 포스

트 영토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근대

적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지 않고,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

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새

롭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회-공간적 구성

물이라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국

경과 접경지역의 사회-공간적 구성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

하면서 결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접경지역을 이

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과 지방의 언론(중앙일간지, 접

경지역의 지역지)에서 접경지역이 재현되는 방식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에 대한 언론의 접근방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는 어떠

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안보, 경

제, 환경 등의 중요 이슈들이 접경지역 관련 언론 재

현의 방식에서 어떠한 시공간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

펴보았다. 이어서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 특히 ‘접경

지역지원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어

떻게 경합하였으며, 이 와중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

제’의 논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접합되면서 ‘안

보-경제 연계’의 복합체를 구성하였는지 전략관계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

은 1)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수많은 다양한 논리와 가

치들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합하고 때로는 상호결합 

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임을 밝히고, 

2)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의 

논리만으로 접경지역을 규범화하여 추진되는 정책적 

시도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

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영토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이해

전통적으로 경계 혹은 국경은 인접한 주권적 영토

를 나누는 선으로 인식된다. 이는 국가의 경계와 영

토에 관한 전통적 관점이 근대 정치체제의 기본적 요

소라 할 수 있는 영토적 주권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 국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영토

를 기반으로 엄밀하게 안과 밖을 구분하고, 영토 내부

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 배타적 통치권을 가진다

는 영토적 주권 개념은(이종수, 2009) 근대적 정치체

제의 기본적 원칙으로 인정된다. 즉, 근대 국가의 영

토성은 영토를 고정불변하고 완벽하게 울타리 쳐져 

내,외부는 완벽히 구분되고, 내부는 특정의 단일한 질

서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관념과 상

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Elden, 2013). 그 결과로 국

가의 경계는 가장 공식화되고 가장 견고하며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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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되도록 설정된 경계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국가의 경계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가장 구체화되

어 드러나는 영토적 표현이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그

러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영토적 경계는 명확한 선을 

중심으로 매우 확고하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구체화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Newman and 

Passi, 1998: 187). 

하지만, 경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인식과 달리, 

국가의 경계는 그리 확실하고 명확한 의미와 물질성

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사실 영토적 주권에 기반을 둔 영토적 관

념과 상상, 그리고 경계 만들기의 실천적 과정은 구체

적 정치 현실에서 나타나는 영토적 실재(reality)와 많

은 괴리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근대

적 영토 개념에서 제시되는 이상형의 모습과 달리 실

재의 영토는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통제

되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경우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 

속에 놓여 정치-경제적 상황과 실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박배

균, 2017: 294;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214). 

이처럼 국가 영토와 경계의 상대성과 구성적 성격

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의들을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

이라 지칭한다(박배균, 2017; 지상현·이승욱·박배

균, 2019). 관련하여, Jessop(2016)은 국가 공간에 대

한 전통적인 영토중심적 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근

대적 영토주권과 관련된 영토성 이외에 다른 다양한 

공간성(예. 네트워크, 장소, 스케일 등)을 가지고 있음

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가 영토를 안과 밖에서 가

로지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로컬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 사이

에서 권한의 분배와 노동의 분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Pauly and Grande(2005)는 근대적 국민국가가 절대

적 경계선으로 구획된 특정의 영토 공간을 배타적으

로 지배하면서 영토의 모든 공간에 대해 자신의 권력

을 균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전통적 국가 영토성에 대

한 개념에 도전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

고 표현되는 방식은 훨씬 복합적이고, 불균등하게 이

질적이면서 다층적임을 강조하였다. 이 처럼 국가의 

영토와 경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계

의 ‘다공성(porosity)’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박배균, 2017). 

국가의 경계와 관련하여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

은 경계의 구성적 성격을 강조한다. 즉, 국가의 경계

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고정되고 자연화된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의 구성물이라는 

것이다(Newman and Passi, 1998: 187). 경계란 것

은 국가와 같은 영토화된 정치체들 사이에서 다소 자

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보니 항상 역사적인 우발

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항상 깊이 있는 상징

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그 

의미들은 종종 경합적이기도 하다. 경계를 둘러싼 상

징과 의미의 경합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경계

의 구성과정이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국가 영토

의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타자화의 상황과 연결될 때

이다. 전통적 경계론에서 경계는 동질적인 사회-정

치적 질서를 가진 영토들을 날카롭게 가르는 명확한 

선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인식론은 경계 밖의 것들

은 경계 내부의 영토화된 질서를 위협하는 ‘외부’ 혹

은 ‘타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최근

의 경계 이론은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자명

한 타자성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며, 경계의 형성을 둘

러싼 배제와 포섭, 타자화, 그리고 정체성 형성의 경

합적이면서 복합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경계에 

인접한 접경지역에서 국가 영토의 중심과 주변 뿐 아

니라, 국가 경계의 안과 밖에서 온 다양한 차별적 요

소들이 모이고 접합되면서 만들어내는 혼합과 혼종

의 과정에 주목한다(Delaney, 2005).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경계가 지니는 의

미는 결코 단순하고 명확할 수 없다. 전통적 경계이

론과 법치주의와 안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경계를 바

라보는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는 국가라는 영토화된 

권력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절대적인 상징물이라 보

겠지만, 최근의 경계이론에 따르면 경계의 의미는 매

우 다중적이고 경합적이며, 심지어 태생적으로 모순

적이고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Delaney, 2005).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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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깥 세계’와 연결되는 출입구이지만 동시에 장애

물이기도 하고, 보호와 감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회와 위험, 접촉과 갈등, 협력과 경쟁 등의 

상이한 의미와 상징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Anderson and O’Dowd, 1999: 595-596).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경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영토와 

경계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노동

자, 난민, 관광객, 밀수업자 등과 같이 경계를 가로지

르는 다양한 흐름과 이동의 주체들에 주목하여 이들

의 초국경적 이동과 흐름의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탈

영토화와 영토화의 공간정치, 그를 둘러싼 권력 작동

의 복잡한 과정을 살펴본다. 경계통과, 검문소, 세관

창구, 감시, 배제, 포섭, 추방, 규제 등과 같은 국가의 

영토적 실천과 이에 대응하는 초국경적 주체들의 회

피, 타협, 협상,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과 실천들

이 주요 분석의 대상이 된다(Delaney, 2005).

2)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와 접경지역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 영토와 경계를 

다공성, 복합성, 유동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

면, 국경과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영토적 

실천의 효력과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즉, 국가의 경계와 그를 둘러싼 접경지역은 국가

의 영토성과 안보의 논리에 기반한 고정성, 확실성, 

안정성, 상호배타성이 작동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미

와 상징, 권력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면

서 만들어내는 유동성, 모호함, 상호구성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국경과 접경을 안보

와 장벽이라는 영토화의 논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

고, 여러 영토 공간들이 만나고 교차하면서 초국경적

인 이동과 연결의 힘도 적극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으

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접경지역은 영토성과 이동성

의 복합적 교차공간인 것이다. 국경과 접경지역에는 

항상 이동과 연결을 지향하는 힘과 반대로 이러한 흐

름을 저해하는 다양한 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만들어내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가 

작동하며, 이를 통해 국경과 접경지역의 현실적 모습

과 의미가 구성된다.

접경지역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가 변

증법적으로 접합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안

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이다. ‘안

보-경제 연계’는 접경지역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분리되어 따로 작동하기 보다는 서로 깊이 결

합되어 작동함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Coleman, 

2005). 예를 들어, Andreas(2000: 11)는 미국과 멕

시코 사이의 국경과 접경지역에서 미국 정부가 안보

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결합하

여 충족시키는 국경 정책을 펴는지 분석하였다. 그

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벌

어지는 초국가적 이주와 교류를 한편으로는 국가 안

보의 논리에 따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의 논리에 따라 확대하고 장려하는 이중적 정책을 펴

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닫혀있으면서도 동시에 열

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Andreas는 국

경에서의 치안활동과 법집행 방식에 주목하는데, 미

국-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경비하고 순찰하는 

행위를 “관객에 의해 연출된 공연”이라 바라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Andreas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의 치안활동은 ‘법 집행의 도구적 목적(instrumen-

tal goal of law enforcement)’ 보다는 ‘법을 집행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 of 

law enforcement)’에 더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

다. 즉, 국경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안

보의 논리에 따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경을 통제하고 있음

을 대외적으로 가시화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Andreas는 더 나아가 이러한 국경 치안의 공연적 효

과는 미국 내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안심시킴을 통해 

미국-멕시코 간 초국경적 이주와 교역에 대한 실질

적 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하여, 궁극적으로 미

국-멕시코 국경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공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멕시코 국경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안보와 경제의 논리가 복잡하게 

뒤섞여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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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그런데 상반되고 충돌되는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안보와 경제의 논리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고 뒤섞이

게 되는 것일까?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메커니

즘에 대해 Andreas는 보다 경제중심주의적 설명을 

제공한다. Andreas(2000)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멕시

코 국경지역에서 행한 국경 통제 및 치안, 그리고 그

와 관련된 각종 지정학적 실천들은 근본적으로는 미

국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

축하려는 보다 더 큰 지경학적 프로젝트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 즉, “실질적인(real)” 미국

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의 “이미지”가 이용되는

(Coleman 2005: 187) 방식으로 ‘안보-경제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적 설명은 국가의 행

위가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매우 일관되게 결정되

고 추진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

가에 대한 전략관계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성 높은 행위자가 아니

다(Jessop, 1990). Jessop은 “국가를 정치적 전략(the 

state as political strategy)”이라고 인식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

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 세력

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에 기인하고, 이들 사회세력들

이 특정한 국면에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고 상

호작용 함을 통해 국가의 제도화된 능력과 의무가 규

정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조직 간에 혹은 국가

의 구성원들 간에 항상 갈등과 이견이 존재하고, 국가

가 내놓는 여러 정책들 사이에도 논리적 모순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받아서, 

Coleman(2005)은 ‘안보-경제 연계’를 잘 조정되고 

짝이 맞춰진 국가 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국가 내부

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전략들의 충돌이

란 관점에서 설명한다. 특히, 미국의 국경 정책과 관

련하여 Coleman(2005: 189)은 1) 국가 안보를 강조

하면서 경계의 강화와 재구성을 주장하는 영역성의 

논리와 2) 개방적 시장과 교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경계 해체의 지경학, 이 두 가지 힘 사이에 발생

하는 구성적 긴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정학과 지경

학적 실천은 결코 다양한 안보, 경제적 의제를 조화롭

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 주권적 중심부에서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정

책적 디자인이 무질서하게 공간상에 펼쳐지고 실행

되는 경합의 장이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안보-경제 연계’와 관련된 국가의 무질

서한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

러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경계와 접

경이 재현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스

케일 간 불일치와 긴장이란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경계와 접경의 사회적 구성 과정은 지리적 스케

일에 따라 차별적으로 벌어진다. 특히, 국가의 경계가 

지니는 영토적 의미와 기능은 결코 보편적 특징을 지

니지 않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지정학적 

조건, 국민국가의 영토성, 지방적 차원의 일상생활과 

삶의 경험 등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동

시적으로 작동하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국가 경계의 의미와 기능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접경

이란 특수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적 삶은 국가의 다른 곳과는 매우 다르며, 그러기 때

문에 경계와 영토성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

다(Newman and Passi, 1998: 198). 국가 정체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사회-공간적 

의식이라면, 지방적 수준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나타

나는 정체성과 역사의 의미는 국가 정체성의 일반화

된 의미 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특히, 접경지역에 살

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국경은 그들의 활동과 일

상적 삶의 담론을 구성함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하

지만, 이러한 접경에서의 삶의 경험이 국가적 차원에

서 일반화된 사회-공간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국

가적 차원의 제도와 행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반면 접경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

들에게 경계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서 동원되는 

일반화된 사회의식 속에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존재

하고, 그런 재현을 통해서만 인식된다(Passi, 1996). 

따라서, 접경지역이라는 지방의 스케일에서 존재하

는 맥락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계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안보-경제 연계’의 문제도 경계의 사회적 구성과

정에서 나타나는 스케일간 불일치와 긴장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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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안

보와 경제의 논리와 접경지역이라는 지방적 스케일

에서 구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논리는 차별적일 가능

성이 높다. 접경지역의 일상적 삶과 경험과는 거리가 

먼 국가의 중심부에서 국가 전체의 영토성과 다른 국

가와의 국제적 관계와 이를 둘러싼 지정-지경학이란 

차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보와 경제의 논리는 접

경지역에 일상적 삶과 지방적 맥락 속에 바로 뿌리를 

두고 형성된 안보와 경제의 논리와는 많이 차이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영토적 타자화와 ‘공포의 지

정학(geo-politics of fear)’를 기반으로 한 안보의 논

리는 타자화와 공포의 대상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

를 둘러싸고 국가의 중심부와 국경에 바로 인접한 접

경지역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경 너머의 타자로 규정되는 대상들이 경계선

이 그어지기 전에는 일상을 공유하던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경우나, 혹은 반대로 극단적인 영토적 긴

장이 지속되면서 참혹한 전쟁의 경험을 겪은 역사가 

있는 경우에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이 지니는 안

보와 타자화의 감각은 국가 전체적 스케일의 그것과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초국경적 

교류와 이동이 불러올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희망의 

지경학(geo-economics of hope)’에 대한 감각도 접

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과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결국, 국경과 접경을 둘러싸고 안보의 논리와 경제

의 논리는 서로 뒤엉키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

지만, 그 뒤엉킴은 특정의 일관된 틀과 방향성 속에서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상

이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구성되는 차별적 이해관계

와 정체성들이 만나고 경합하는 갈등적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접경지역

을 둘러싸고 어떻게 상이한 안보와 경제의 담론들이 

구성되어 왔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

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 되어왔으며, 그 과정 속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살

펴보려 한다. 

3. 접경지역 재현의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변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장에서는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남북 접경지역의 ‘안보-경

제 연계’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

다. 신문기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언론인, 전문가, 

정치인, 대중 등과 같은 행위자들에 의해 생산, 소비

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장소와 공간의 구성과 변

화에 영향을 미친다(심주영, 2017; 한승희, 2018). 이

를 위해 1990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석 서비스 ‘카인즈(KINDS, Korea In-

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활용하여 접경 

지역과 관련된 이슈, 사건, 동향 등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고, 그 변화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남북 접경 이슈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3년 김영

삼 정권부터 접경 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현재 시점까지(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신문기

사들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재현

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접경지역 재현 방식의 시

간적 변화와 공간적 차별성을 탐색하기 위해, 첫째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 여론 재현 방식의 

과정적인 흐름을 정리하였고, 둘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일간지와 경기, 강원의 지역지들 사이의 차

이를 분석하여 지역적, 스케일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

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의 신문은 전국에 발간되는 중앙일간지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와 강원 지역지2)인 강원

도민일보와 경기(인천 포함) 지역지인 경인일보를 선

택3)하였다. 기사의 수집은 빅카인즈를 통해 1차적으

로 수집하고, 북한-중국 접경 이슈 등을 포함하는 국

제 지역의 접경 기사를 제거하여 2차로 유사성이 높

은 자료들로 다시 필터링하였다. 카인즈의 기사 제공 

시점인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 접경’, ‘접경지’, 

‘접경지역’ 등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수는 ‘6,792 건’으

로 검색4)되었으며 중앙일간지는 2,688건, 경인일보

는 858건, 강원도민일보는 3,24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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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기사를 바탕으로 1993년 김영삼 정권부터 

현재의 문재인 정권(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권별

로 접경지역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키워드의 빈

도와 관련 토픽들을 분석하였다. 기사 출현 단어 중 

유의미한 분석에 활용할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

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접경지역’으로 검색된 기사

의 메타정보5)를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R 3.5.2

를 이용하여 추출된 단어의 빈도 분석과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rcGIS 10을 이용하여 주요 접경 지역

의 언급량 변화를 지도화하였다. 

1) 신문기사 보도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접경지역과 관련된 기사 건수의 경향을 보면 대체

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기사 건수의 

차이가 있지만 강원지역지의 기사 변동량과 중앙일

간지의 기사 변동량 추세가 매우 유사하다. 접경지역 

이슈와 관련하여 경인 지역지보다 강원 지역지가 여

론 형성의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중앙일간지와 강원 지역지

가 접경 지역을 기사화하는 시점이 매우 밀접하게 연

동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둘째, 기

사량이 증가하는 시점은 주로 남북 간에 주요 이슈가 

발생했던 때와 연동된다. 예를 들어, 2000년, 2007

년, 2018년의 기사량의 급증은 남북정상회담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접경 지역과 연관된 기

사는 남북 관계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셋

째, 매우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대남 도

발이 접경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표적인 대남 도발 사건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해

당 지역의 안보가 강조되면서 접경지역 기사가 증가

하였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교전’ 등의 발생은 남

북관계의 악화 및 긴장 상황의 도래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투자, 개발 논의들을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넷째, 국가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지방적 이

슈들도 접경 관련 기사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지역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는 선거 시즌에 기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 강원도민일보의 기사량 

그림 1. ‘접경지역’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와 경기, 강원지역지의 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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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은 7.28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의 실시, 접

경지역 지원 특별법 격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 경인일

보의 경우, 2012년 대선과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실

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기사는 경기와 강원을 아우르

는 지역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

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접경 지역의 불안을 야

기하고 국내의 정치적 사안들을 흡수하는 북한의 대

남 도발 행위는 접경 지역 기사 내용을 부정적으로 바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에 출현하는 단어와 

그 빈도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빈도 분석을 통한 정권별 접경 지역 이슈 분석

(1) 중앙일간지 상위 빈도 단어 특성

표 1은 1993년 김영삼 정권부터 2018년 문재인 정

표 1.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중앙일간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주민 556 북한 1502 북한 2405 북한 5728 북한 13712 북한 7031

2 경제 531 정부 537 정부 1036 정부 2034 정부 4287 남북 2576

3 정부 520 계획 499 평화 611 주민 1325 미국 3783 평화 2307

4 정권 339 정권 464 정권 608 후보 1320 주민 3193 정권 2138

5 계획 250 지원 434 미군 601 정권 1283 정권 2489 정부 1666

6 회의 245 남북 409 문화 574 사업 1106 남북 2183 경제 1584

7 병력 228 추진 372 경제 562 평화 1034 평화 2096 사업 1279

8 사업 224 사업 344 지원 533 경제 1025 사업 2083 대북 1157

9 지원 224 경제 331 남북 492 남북 927 대북 2059 트럼프 1063

10 상황 216 주민 331 주민 490 전쟁 811 경제 2048 제재 1006

11 의원 212 평화 331 계획 489 지원 805 후보 1902 정상회담 977

12 주장 203 관광 256 시작 475 계획 728 상황 1857 주민 940

13 관계 198 전쟁 251 수도권 472 대북 666 지원 1674 협력 916

14 사실 198 조성 249 사업 466 추진 627 강화 1460 김정은 848

15 투자 192 미군 228 추진 444 강화 614 전쟁 1436 비핵화 801

16 이용 191 지정 214 전쟁 375 미군 582 가능성 1368 방문 743

17 김정일 174 건설 212 건설 374 김정일 577 추진 1284 평양 714

18 전쟁 174 DMZ 211 발전 347 한나라당 566 계획 1268 강화 688

19 개방 172 투자 210 관계 323 관계 560 사건 1239 상황 666

20 확인 167 국경 209 시장 320 정책 503 관계 1237 후보 657

21 배치 156 관리 208 규제 315 발전 492 DMZ 1197 관광 646

22 정책 155 관계 207 정책 303 천안함 492 훈련 1057 조성 643

23 역사 152 예정 204 조성 285 DMZ 449 안보 1034 선언 636

24 거리 151 방안 201 예정 280 주장 442 군사 1026 지원 603

25 안보 146 정책 199 공동 270 조성 441 도발 1023 계획 600

26 관광 145 환경 199 투자 267 선거 434 발전 948 군사 585

27 설명 144 수도권 197 강화 266 관광 429 관광 925 공동 584

28 해결 144 한나라당 183 대북 252 안보 419 중단 810 판문점 570

29 긴장 110 정상회담 178 한나라당 226 경계 340 제재 795 DMZ 569

30 군사 105 생태 149 DMZ 197 연평도 308 사태 744 전쟁 515



- 207 -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권까지 접경 지역으로 검색된 중앙일간지의 기사에

서 추출된 상위 빈도 단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

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에 포함된 단어들은 ‘북한’,  

‘정부’, ‘정권’, ‘남북’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키워드들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영삼 정권 시

기를 제외하고 모든 정권의 시기에서 접경 관련 언론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이다. 또한, 이 단어

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언론에 의해 가장 높은 빈도로

(13,712회) 언급되었다.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단어

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권에서 ‘지원’, ‘사업’, ‘경제’, 

‘건설’, ‘정책’, ‘투자’ 등과 같은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

한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대북 관계에 따른 

‘병력’, ‘평화’, ‘군사’, ‘안보’ 등의 키워드 등이 접경지

역의 주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긴

장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권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시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1,436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정권 별로 언론의 사용 키워드에서 미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

는 부분은 북한의 대남도발 혹은 대내외 정세 변화로 

인한 새로운 키워드의 등장이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만 등장하는 ‘천안함’, ‘연평도’, 박근혜 정권 시기의 

‘도발’, ‘중단’, 문재인 정권 시기의 ‘트럼프’, ‘비핵화’

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시기에 언

급된 ‘중단’은 2013년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고 남한 

근로자들이 철수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의 빈도 차이는 중앙일간지에서 다

루는 접경 지역 기사들이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변동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강원도 지역일간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지원 291 사업 893 사업 959 지원 2539 사업 1574 평화 842

2 의원 290 계획 860 추진 833 사업 2458 주민 1237 사업 488

3 추진 244 지원 826 지원 703 법 1695 평화 1073 남북 444

4 후보 244 후보 780 주민 668 추진 1610 지원 947 추진 336

5 법 217 추진 693 발전 590 발전 1459 추진 820 주민 284

6 계획 190 관광 542 관광 541 특별 1381 DMZ 731 DMZ 252

7 정부 184 의원 460 계획 537 주민 1356 의원 672 경제 235

8 사업 179 주민 444 철원 527 의원 1328 조성 631 정부 231

9 주민 171 정부 422 평화 513 관광 1281 발전 601 관광 216

10 개발 159 철원 419 조성 489 평화 1194 계획 511 조성 212

11 특별 151 조성 331 수도권 410 계획 1174 관광 502 지원 209

12 관광 145 남북 308 유치 388 경제 1104 규제 475 후보 205

13 건설 135 마련 308 경제 383 조성 1103 정부 454 발전 202

14 제정 134 발전 303 DMZ 320 정부 1083 문화 438 올림픽 193

15 확충 130 법 302 법 311 현안 1049 경제 421 북한 188

16 마련 126 평화 295 정책 309 DMZ 978 공원 406 특별 164

17 철원 122 연계 270 공약 288 유치 783 후보 385 규제 154

18 유치 108 확충 270 남북 287 정책 766 동서 375 협력 154

19 제시 108 수도권 254 건설 275 한나라당 719 법 367 정책 144

20 규제 103 제정 244 규제 252 공약 712 특별 367 제한 144

21 지정 102 건설 235 활성화 243 예산 687 생태 337 개선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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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한국당 100 행정 231 구축 235 해결 685 북한 326 문화 125

23 조성 100 관리 224 특별 226 마련 646 시설 326 국방부 122

24 공약 98 유치 220 대책 217 지정 608 개최 319 개최 121

25 통일 96 DMZ 217 육성 213 문화 598 마련 311 공동 120

26 발전 94 개발 200 협력 209 활성화 581 올림픽 302 활성화 120

27 보전 92 북한 199 전략 204 생태 579 남북 292 산업 115

28 북한 90 한나라당 197 연계 202 방안 575 체험 287 확대 114

29 대책 85 지정 189 확대 199 수도권 546 산업 286 정권 113

30 관리 83 대책 184 공동 189 규제 513 방안 281 폐지 110

표 3. 정권별 접경지역 관련 상위 30개 단어 빈도(경기도(인천포함) 지역일간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 수도권 531 평화 467 평화 505

2 사업 529 주민 442 남북 451

3 지원 519 강화 320 사업 438

4 주민 408 지원 308 강화 314

5 법 397 DMZ 294 추진 304

6 추진 380 북한 287 북한 279

7 발전 373 추진 279 정부 277

8 정부 357 후보 237 주민 267

9 의원 344 발전 232 조성 206

10 계획 341 조성 229 대통령 184

11 규제 288 정부 227 발전 180

12 강화 266 공원 206 계획 179

13 조성 239 계획 199 후보 165

14 평화 231 남북 192 지원 161

15 특별 229 안전 164 협력 161

16 파주 225 법 160 경제 160

17 북한 189 파주 158 파주 146

18 정책 184 새누리당 152 공동 131

19 시장 179 특별 135 규제 128

20 경제 172 관계 128 정책 123

21 마련 172 관광 120 진행 115

22 방안 151 안보 117 특구 114

23 남북 150 마련 110 판문점 110

24 행정 148 정책 102 안전 102

25 협의회 134 규제 101 교류 97

26 연평도 130 시설 98 건설 96

27 시설 129 경제 94 공약 90

28 공동 124 도발 93 선언 90

29 법안 123 설치 91 방안 88

30 확대 122 예정 91 군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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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지 상위빈도 단어 특성

강원도와 경인 지역지6)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춰진 중앙일간지와

는 달리,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

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앙일

간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법’, 

‘제정’, ‘규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예이다. 이는 접

경지역의 개발 근거로 활용된 각종 지원법 등과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경제’, ‘산업’, ‘유

치’, ‘예산’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단어

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앙일간지에서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정권’, ‘정부’, ‘북한’ 등의 단어들

은 지방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군사, 안보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전쟁’, ‘도발’, 

‘긴장’ 등의 단어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중앙일간지

와 지역지가 접경지역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원’, ‘공약’, ‘후보’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단어들이 상위 빈도 단어들에 포진되어 있

다. 이는 지역의 접경 이슈를 만들어내고 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암시한다. 즉, 지역 내 

지방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접경지역이 가지

는 한계를 언급하고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

획을 공약으로 삼는다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접경지역에서는 개발이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한 이슈임을 의미한다. 즉, 지역지의 경우 군사, 안보 

이슈 보다는 접경지역의 개발 이슈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지역지에서 언급된 지역 빈도 분석

현재 남한의 접경지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

북 양측에서 인접한 지역을 지칭하며 접경지역지원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15개 시, 군7)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접경지역 기사에서 나타나

는 지역명은 주로 ‘강원도’,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언급되는 반면, 지역지의 경우 ‘파주

시’, ‘철원군’ 등과 같은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작성되

는 경우가 많다.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단어 중 지역명의 빈도수를 

지도화해 본 결과, 강원 지역지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

최 때문에 이명박 정권과 문재인 정권 시기에 ‘평창’

이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원’이 가장 많이 언

급되었다. 즉, 철원을 중심으로 강원 지역지가 관심을 

두는 접경 지역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 철원 지역의 언급 빈도 가 

1,655건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정권 공

약으로 내세운 ‘통일특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특구 대

상지로 철원이 주목을 받았고, 또한 ‘수도권 규제 완

화’ 정책이 경기도 접경지역에만 혜택을 주어서 강원

도 접경지역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반발이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철원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인 지역지의 경우 ‘연평도’가 이명박 정권 

시기에 많이 언급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동두천’

이 이명박 정권 시기에만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

천의 ‘강화’와 경기도의 ‘파주’ 가 각 지역의 주요 접경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경인지역의 접경 지역 빈도와 

관련하여 특이점으로는 문재인 정권 시기에 파주보

다 강화가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 파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언급빈도가 감소하지만 강화는 언급 빈

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인 지역

의 접경 이슈가 인천 쪽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언급 빈도를 통해서 언론의 접경지

역 재현이 강원과 경인 접경 지역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강원

도 지역의 경우 ‘철원’, 인천 지역의 경우 ‘강화’, 경기

지역은 ‘파주’ 지역이 접경 지역 기사와 관련해서 주

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접경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 집중되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철원 지역의 경우 「철

원군 중장기 발전계획 2020」등을 통해 남북 교류 협

력 기구 조성, DMZ 기반 관광 상품 개발, 금강산선 

철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 중앙

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도 경원

선 남측 구간 복원과 연계된 ‘남북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 철원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

실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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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파주’, ‘강화’ 등과 같은 주요 접경 지역은 개발 

계획 논의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3) 토픽 분석을 통한 정권별 토픽 변화

정권별 접경 지역 토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분석은 문서에 추출한 단어

들의 행렬을 기반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된 토픽

을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백영민, 2017; 박승정 외, 

2017). 본 분석에서 활용한 기법은 LDA 모형으로 이

는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토픽을 추출하기 용이할 뿐

만 아니라 결과 해석이 용이한 기법이다(Blei, 2012). 

토픽 분석은 토픽의 수를 먼저 지정하여 분석을 수

행하는데, 보다 명확한 해석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1) 

‘지역’, 2) ‘개발’, 3) ‘안보’, 4) ‘생태’ 5) ‘제도 및 정책’

을 주요 토픽으로 선정한 다음, 키워드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수도권, DMZ 등을 포함한 강원도와 경인 지역의 

접경지역과 관련된 ‘지역’명을 제외한 4개의 토픽들

그림 2. 강원도 지역지 ‘접경지역’ 언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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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념으

로 토픽의 이름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개발’의 경

우,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낙후’,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단어 등이 포함

되며, ‘지원법’, ‘특별법’, ‘시행령’, ‘각종 규제’ 등의 단

어는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제도 및 정책’으로 분류되 

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중앙일간지와 강원도 및 경인 

지역지의 토픽을 분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일간지와 지역지를 비교해보

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안보’ 토픽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나는 반면에, 지역지는 ‘개발’ 토픽이 더 중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상위 빈도 단어에서 확인

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지가 접경지역의 개발 이

슈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 관련

된 토픽의 경우 ‘낙후’라는 키워드가 모든 정권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낙후지역 발전 정책에 접경지역이 포함(변필성 외, 

2013)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

전히 ‘낙후’문제가 주요한 지역 이슈라는 사실과 관련

된다. 

둘째, ‘안보’ 토픽의 경우 지역지 보다는 중앙일간

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박근혜 정권에

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와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중단 등과 관련하여 접

경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안보 이슈가 다른 토픽들보

그림 3. 경인 지역지 접경지역 관련 언급 빈도 

표 4. 접경지역 토픽 분류

토픽1

지역

토픽2

개발

토픽3

안보

토픽4

생태

토픽5

제도정책

강원도 낙후 남북정상회담 생태계 특별법

경기도 지역경제 휴전선 환경부 행정안전부

DMZ 지역발전 통일 유네스코 정비계획법

철원 군수협의회 국방부 자연환경 정비발전지구

파주 투기과열지구 군부대 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활성화 평화누리길 자연보전권역 시행령

연천 땅값 대피소 지속가능 각종 규제

고성 숙원사업 포격도발 백두대간 입법

인천 통일경제특구 판문점 세계평화공원 개발촉진지구

연평도 기대감 대북전단 생물다양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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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재밌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안

보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한 기사에서 박근혜 정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하지만 안보 이슈

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키워드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

인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불안감’, ‘대

피소’, ‘추가 도발’, ‘포격 도발’, ‘긴장감’ 등과 같은 위

험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키워드 들이 안보 이슈 관

련 기사들을 주로 구성한 반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남북정상회담’ 등이 안

보 이슈 관련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

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북핵 관련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었던 반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는 북

한의 핵실험이 중단되고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

면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생태’와 관련된 ‘보전’, ‘지속 가능성’의 이슈

들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부터 나타나지 

않으며 강원 지역지는 박근혜 정권부터 언급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인 지역지의 경우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던 ‘비

무장지대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

획’을 시작으로 생태관광, 생태 박물관 등과 같은 개

발 논의들과 맞물려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접경지역

의 생태와 환경보전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접경지역의 안보 이슈가 강조되면서, 생태 관련 논의

들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생

태 이슈가 강원 지역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만 경기 지역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두 지역 

사이에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

한 관심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국에서 접경지역이 언

론에서 재현되는 방식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빈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남북 교류가 진전되거나, 

남북 긴장이 강화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접

경지역 관련 기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패턴

은 중앙일간지, 지방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

만, 지방지의 경우는 선거 시기에 접경지역의 개발 이

슈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면서 선거와 맞물려 접경

지역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기사의 이슈와 내용에서 전국을 대

상으로 한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 차별성을 보

인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대북정책 및 북한의 대남 

도발 등과 같은 ‘안보’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한 기사

의 중요 주제로 취급된 반면, 지역지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개발’ 이슈가 

접경지역 관련 기사의 중요 관심사였다. 셋째, 접경지

역 관련하여 ‘안보’ 이슈가 언론에서 언급되는 정도, 

그리고 안보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방식은 시

기별로 차별성을 보였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긴

장될 때는 안보 이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반면, 남

북 간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는 안보 이슈 보다는 개

발 이슈가 언론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다. 

언론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접경을 

재현하고 묘사함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치

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상 복합

적으로 결합되고 경합적으로 공존한다. 두 개 이상의 

영토화된 정치조직이 만나고 접하는 경계와 접경에

서 1) 영토 외부의 타자로부터 영토화된 내부를 지켜

야 함을 강조하는 안보의 가치와 2) 영토화를 위해 이

동과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

실, 그리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이동과 흐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을 강조하는 경

제(개발)의 가치는 항상 긴장 속에서 공존하면서, 충

돌하기도 하고 서로를 견인하면서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안보-경제의 긴장 속 공존 관계는 영토화된 

정치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지정-

지경학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어, 시간적으

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구성된다. 

4.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

이 장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에서 ‘안보-경제 연

계’가 구체화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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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권별 접경지역 토픽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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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백일순

해, 1990년대 이후 접경지역 지원제도와 법률의 변

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안보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합하고 결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제정된 ‘접

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초점을 두

어, 그 입법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

회세력들 간의 전략관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이후, 

여러 가지로 변화된 국내, 국제적 상황 속에서 ‘안보-

경제 연계’의 구성 특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간략

히 살펴보았다. 

1)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접경지역 정책

의 변화

한국에서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책적 개

입하기 시작한 것은 북방정책과 남북 대화를 모색하

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의 시기에는 접경

지역은 순전히 군사와 안보적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

서만 고려되었다. 1980년대 들어 남북 간의 긴장관계

가 조금 완화되면서 접경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

심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하였다. 1982년 내무부는 

민통선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통선 

지역 내 생활환경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반공정

책의욕을 제고하며, 소득 증대와 문화복지시설의 확

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김영봉, 1997: 59). 특히, 

민통선 지역에 위민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통선 지역에 대한 출입절차를 간소화하

며, 소득기반을 조성(경지정리, 농업용수확대, 영농장

비지원, 기계화 영농단지 운영)하는 등의 사업이 구체

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주택개발사업, 상수도 보

급 등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의 반공의식 제고

가 이 사업의 공식적 목적 중의 하나로 언급된 것처

럼, 이 시기 정부가 취한 민통선 지역에 대한 지원책

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이 실제 목적이라

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효과에 더 

많은 강조점이 두어졌다(김영봉, 1997: 59). 즉, 여전

히 안보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 개발정책 이었던 것이

다.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부터였다. 80

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

고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에 대한 도전이 거세진 상태

에서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갖가지 민주화 조치를 시

행함과 동시에 대북 정책에서도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소위 북방정책을 통해 대공산권 적

대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었고, 남북 간의 교

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

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도 본격화되어, 

1990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고, 1991

년 1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8)

이러한 변화된 지정학적 조건 하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북

한 안보의 최전선이란 개념으로만 접경지역을 대하

지 않고, 남북 교류의 통로이자 통일 대비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접경지역’이란 용어를 

정부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3차 국토종

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휴전선 인접지역’, ‘민통선 인접지역’, ‘비무장 접경지

역’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다(김영봉, 1997; 정영태, 

2001: 41).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1) 통일

에 대비한 국토기반구축, 2)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3) 

남북 교류망의 확충, 정비, 4)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등이 제안되었다(대한민국정부, 1992: 12). 특

히, 접경지역의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의 개

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언급되어 이후에 이루어질 ‘접경지역지원법’의 제

정을 위한 초기 토대를 제공하였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영향 하에 국가의 여

타 지역개발계획에서도 접경지역 개발과 관리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의 제2차 강

원도 건설종합계획(1992-20010)에서는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고, 남북교통망을 단계적으로 

복원 및 확충하며, 접경지역 내 안보 및 역사적인 유

적 등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

리고, 국토부의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

에서도 세계화,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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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수도

권 북부지역에 북방교류기능을 배치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을 조성하며, 접경지역의 자연

환경보존, 관광자원 활용,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

력해야 함이 언급되었다(김영봉, 1997: 59). 이처럼 

1990년대부터 접경지역은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지

배되는 공간을 넘어서, 남북 교류와 접촉의 통로라는 

새로운 지정-지경학적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으로 재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과 정주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

었다. 

2) �‘접경지역지원법’ 입법 과정 속에 나타난 ‘안

보-경제 연계’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접경지역 개

발,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이 제안된 이래로 접경지

역의 개발을 관리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의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

이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이었다. 접경지

역지원법은 여러 행위자들의 상충된 이해와 가치들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

은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

다. 특히, ‘안보 vs. 경제(혹은 개발)’, ‘환경보전 vs. 개

발’ 등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경합

하고 결합되면서 형성된 법이다 보니, 접경지역지원

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접경지역에

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모습을 이해

하고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① 접경지역지원법 입법과정 개요

표 5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중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하였고, 1993년 11월부터 정부는 법률안의 마련에 착

수하였다. 1996년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된 법안

이 국회 입법에서 좌절되었고, 1997년 9월에는 188

명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입법 상정되었다. 하지만, 통

일부를 제외한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반발과 접경지역

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었다. 더 이

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이 법안의 입법

은 정권이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

운 분위기 하에서 다시 추진되었다. 이전 김영삼 정

권 시절에는 통일부가 주관부서로 입법을 추진하였

으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행정안전부로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입법이 추진되었고, 동시에 접

경지역이 위치해 있는 경기, 강원, 인천의 3개 광역

시도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였다. 정부 내 

부처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반영한 수정입법안이 

마침내 1999년 12월 국회의 행정안전위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제정 공포된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정영태, 2001).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이 시작된 것은 통일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계획’과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거

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안)’을 마

련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정영

표 5. 접경지역지원법 입법의 주요 과정

- 김영삼 신한국당 후보 공약 (1992년 12월)

- 김영삼 대통령 취임 (1993년 3월)

- 정부, 법률안 마련 착수 (1993년 11월)

- 통일부, 법률시안 발표 (1996년 10월)

- 법안의 국회상정 좌절 (1996년 11월)

- 국회의원 188명 발의로 국회상정 (1997년 9월)

- 국회 통일외교통사위원회 계류 (1997년 10월)

- 환경단체들, 입법반대 청원 (1997년 12월)

- 김대중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3개시도 접경지역 특별대책팀’ 

구성 (1998년 11월)

- �‘접경지역지원법’ 입법 발의, 이전에 계류되었던 법안 철

회 후 대체 입법 (1999년 10월)

- ‘접경지역지원법’ 행정자치위 통과 (1999년 12월)

- ‘접경지역지원법’ 공포 (2000년 1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999; 정영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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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2001: 60).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도 1995년 4월

의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이인재 후보가 제기한 ‘접경

지역 지원법’ 제정 공약이 기폭제가 되어 법안의 입법

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

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

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 

나섰고, 1996년 10월 통일원과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

의원들이 하나의 공동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

을 시도하였다(정영태, 2001: 71). 하지만, 이 입법안

은 보전 위주의 접경지역 관리 방침을 수립한 청와대 

산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접경지역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 그리고 국방부,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더불어 동해안의 북한 잠

수정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입법안은 

국회 상정마저도 유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정

영태, 2001: 63). 

국회에서의 장기간 계류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위

기에 빠졌던 접경지역지원법은 1998년 말부터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

작하고, 더불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입법이 재추

진된다. 접경지역지원법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미약

해지자 경기, 강원, 인천의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전

면에 나서, 1998년 11월 공동으로 ‘접경지역 특별대

책팀’을 구성하여,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자체 

수정법안을 마련하였다(정영태 2001: 64). 이와 함

께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주관부처를 통일원에

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입

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정영태, 2001: 90). 또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2000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

하고자, 수정법안의 국회 상정과 상임위 통과에서 적

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정영태, 2001: 91). 1997년

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방부,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접경지역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

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

고, 전국 단위의 환경단체들도 반대하였다. 하지만, 

법안 내용 수정에 있어서 행자부는 이들 반대 세력들

의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반대를 완화시키는데 성

공하여, 1999년 말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의 주관 상

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2000년 초 제정

될 수 있었다(정영태, 2001: 90).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과정에 몇 가지 쟁점이 있

었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슈는 접경지역지

원법이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 생태계의 파괴

를 초래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이었다. ‘보전 

vs. 개발’이란 전통적 논쟁 이슈가 드러난 것이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법안의 수정 과정에서 환경단

체와 환경부의 요구 사항(예, 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

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의무화, 환경과 생태

계에 대한 시, 도별 기초조사 실시, 자연환경 보전 대

책의 수립과 시행의 명문화, 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 

조항 축소 등)이 상당 정도 관철되면서 반대의 수위

도 낮아졌다. 또한, 중앙의 환경단체와 달리 접경지역

에 위치한 지방의 환경단체들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

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필요를 무시할 수 없어 접

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을 지지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 

반대 세력의 연대가 약화되었다(정영태 2001: 103-

105).

이 외에 주요 쟁점이 된 이슈들은 1) 접경지역의 

범위 문제, 2) 재원확보 문제, 3) 다른 법 및 계획과

의 관계 문제 등이 있었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첫

째, 접경지역의 범위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대상

이 되는 접경지역을 어느 정도로 넓게 잡을 것인가

와 관련된 문제였다. 접경지역 관련 정책에서 기존의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앙 부처들은 접경지역

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정의하여 자신들의 권한 약화

를 최소화하려 하였고, 반면에 접경지역지원법의 입

법 주체들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여 입

법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1). 둘째, 재원확보 문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행

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특별회

계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접경지역지원법

의 입법 추진세력은 특별회계로 해야 지원법의 실행

을 위한 예산 확보에 용이하다고 보았고, 입법 반대세

력,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특정

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에의 지

출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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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하

혜수, 1999: 78; 경기개발연구원, 1999: 284). 셋째, 

접경지역지원법을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

서 어떻게 위치 지울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된 규제들과 접경지역지

원법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접경지역지원법의 찬성 세력은 접경지역

지원법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반면 접

경지역지원법 반대 세력은 다른 법률과 규제가 더 우

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5). 

이런 첨예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접경지

역지원법 입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7년에 

계류된 법안을 새로이 수정하면서 입법에 반대하는 

중앙 부처의 요구 사항을 상당 정도 수용하였기 때문

이었다. 그러다 보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에는 성

공하였지만, 그 이후 이 법이 접경지역의 발전에 미치

는 실질적 영향력과 효력이 약하다는 불만들이 접경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이는 이후 2010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

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② ‘안보-경제’의 경합적 공존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

계와 가치가 충돌하고 경합하였지만, 접경지역지원

법의 제정에서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중요하게 고려

되었던 이슈는 안보의 가치와 경제(혹은 개발)의 가

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었다. 여기서는 ‘안보-

경제 연계’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지원법 입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접

경지역은 기본적으로 안보의 논리에 기대어 정의되

고 재현되었다. 하지만,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서,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인식에도 변화

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은 이

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접경지

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더 이상 안보의 가치를 절대시

하기를 거부하고, 안보와 군사적 이유로 강요된 규제

에 의해 경제 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피해의식

을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접경지역

지원법의 입법행위를 추동하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었다. 예를 들어, 1999년 5월 4일(화), 의정부 청소년

회관에서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

하여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대 연구원은 ‘경

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 및 보전전략’이란 발표에서 

“남북대치에 따른 군사정책 및 군사시설 배치에 따

라 경기북부·접경지역에 개발 규제지역”이 설정되어 

“정주환경 및 기업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이 

부진하다고 진단하였다(이상대, 1999: 7). 이러한 진

단을 바탕으로 이상대(1999: 12)는 접경지역문제에 

대한 접근의 원칙으로 “접경지역의 생활조건, 경제구

조 및 사회구조가 수도권 전체 내지 최소한 국토 전체

지역과 최소한 동등하게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을 제

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

제를 완화하고,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정

주환경을 개선해야함을 강조하였다.9)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가치

는 분단으로 인한 군사,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기회를 

놓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란 수동적 차원의 문제 뿐 아

니라, 분단된 국토를 가로질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다는 차원의 보다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을 입법하려는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아주 적

극적으로 탈분단과 초국경적 연결과 관련된 접경지

역의 긍정적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며,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청회에서 노춘희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21세기는 대

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

면서, 경기북부·접경지역 개발도 국가 경쟁력의 강

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

기북부·접경지역을 지식산업, 첨단산업, 생태관광산

업 등 국가 및 수도권의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는 공급

기지로 개발하고 21세기 통일시대 남북협력의 거점

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같은 공청회에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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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임창열 지사도 “최근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전진기지와 남북교류협력의 관문역할

을 담당할 중요한 지역으로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체

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남

북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접경지역이 남북교

류와 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 잠재력을 더욱 현실화하기 위

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

하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속에서 안보

의 논리와 가치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러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접경지역 지원의 논리들

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책과 개발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접경지역 공간의 군

사-안보적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에 우려하고 

저항하였다. 예를 들어, 1997년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된 후 계류되었을 때 국방부는 이 법에 대

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그 핵심 논리는 우리

의 안보현실을 감안했을 때, 접경지역의 개발은 군작

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1999: 280).

이 정도의 강경한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보의 

논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한 다른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999년

에 나온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보고서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과 규제 완화

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작전 수행과 

지역개발이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속적으

로 강조하였다(김영봉, 1999).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접경지역이 휴전협정, 민간

인 통제선, 군사시설보호법 등 안보와 군사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 규제와 통제에 의해 민간인의 경제활동

에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임을 인정한다(김

영봉, 1999: 20). 또한,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

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

적한다(김영봉, 1999: 4).

하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기, 강원, 인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리, 안보 논리를 더 이상 중요하

지 않은 양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군사

작전의 수행과 지역개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정책이 고

려해야 할 사항으로 1)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초

래하는 행위의 금지, 2) 지역관리와 안보의 연계를 지

적한다(김영봉, 1999: 85). 아래의 인용문들은 안보

적 가치에 입각한 논리들이 중앙 정부의 접경지역 정

책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잘 드러내

어 준다. 

“접경지역 개발은 작전, 훈련, 보안에서의 저해 억

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국방이라는 국가 최

고의 목표에 대한 민간인 통제선의 효과성이 절대

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상

의 중요성은 이 지역 관리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지역개발의 차원을 뛰어넘는 특수한 상

황인 것이다” (김영봉, 1999: 85).

“현재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72개의 정착마을과 

75개의 출입영농이 적가시권 내에 있다. 이들 정

착 마을들은 북한의 대남 방송과 각종 선전물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으로 매우 안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일차

적으로 안보에 최우선을 두고 보전과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봉, 1999: 85).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첨예한 대립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

법 과정에서 이 두 상반된 가치와 논리는 1) 군사시

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 것인가, 2)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

를 둘러싸고 주로 충돌하면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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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졌다. 

먼저, 경제와 개발의 가치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지

원법’의 입법을 추진한 쪽에서는 개발의 기회를 제약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상당한 정도로 완

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의 경기개

발연구원의 보고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같은 각종 

규제가 접경지역의 경제 활동과 개발 행위를 심각하

게 제약하여 지역의 낙후를 초래한다고 보면서, 도시

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나 취락이 위치한 지역에

서는 안보와 군사작전 상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구

역이 아니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125). 또한, 군사

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민간에 의한 개발행위는 사

전에 군과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는데, 군부

대 마다 협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민

원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

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

함을 지적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125). 반면 

국방부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원론적 반대 입장

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부득이 이 법률이 추진된다 하

더라도 군의 작전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군사 관

련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

였다(정영태, 2001: 76).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경기개발연구원, 1999: 280).

둘째, ‘접경지역지원법’이 안보의 논리에 입각한 군

사시설보호법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중요한 쟁

점이 되었다. 애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추진세

력은 이 법을 특별법화 하여 다른 법률 보다 상위의 

지위를 부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도록 만들기를 원했으나, 국

방부와 같이 안보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우

려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위상

을 낮추어 안보의 가치에 기반을 둔 다른 법률과 제도

들의 효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다(정영태, 

2001). 

‘접경지역지원법’의 최종 입법은 이러한 쟁점에서 

경합되는 논리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논하였듯이 ‘접경지역지원’ 법률안은 

1997년 이후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1998년

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로 나서면서 새로이 입

법 추진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입법을 원활히 

완료하기 위해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요

구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에서도 안보

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상당 정도 수용

하여 입법안이 수정되었다. 그 결과 ‘접경지역지원법’

은 안보의 논리에 기댄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

호구역 등과 같은 규제와 법률에 비해 상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입법이 되었다. 더불어 접경지역지

원법에 의해 접경지역에서의 안보적 고려가 약화되

지 않도록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국방

부의 관련 부처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

었다. 하지만, 애초에 국방부가 요구하였던 1) 접경지

역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할 것과 2) 민통선 이북 지역과 군사시

설보호구역을 접경지역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 달라는 사항은 최종 입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정

영태, 2001: 94).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라는 경합적 가치가 

타협을 통해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두 논리의 미시적 경합과 타협의 과정만으로 ‘접경

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방

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정하는 

보다 거시적 정치-경제적 변화와 조건에 대해 언급

할 필요가 있다. 강고한 안보 세력의 반발이 존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이 가능했

던 것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개발 세력의 성장을 촉발한 거시적 변화가 있었기 때

문이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방자치제도가 정

착되면서 지방 차원에서 조직된 개발주의 세력의 영

향력이 증가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과정에

서 경기, 강원, 인천 광역자치단체의 주체적 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

착과 함께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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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했음에 따른 것이었다(정

영태, 2001: 116). 둘째는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접경

지역에서 개발을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해

진 조건이 되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화해와 협력

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접경지역 개발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에도 유리해지지만,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

회하면 접경지역 개발과 지원법 제정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로 1996년에 통일원과 접경지역 지

역구 국회의원들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1996년 9월에 강릉 잠

수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어 

법안의 상정이 유보된바 있다. 반면, 1999년에 접경

지역 지원법이 입법된 데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

해협력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의 분위

기가 고양된 것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정영태, 2001: 117). 

3) �2000년 이후, 포스트 지원법 시기의 ‘안보-

경제 연계’

2000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형성

된 ‘안보-경제 연계’의 특징은 국가적 스케일에서 규

정되는 안보의 논리와 지방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개

발 논리 사이의 갈등과 경합, 그리고 협상과 타협으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안보-경제 연계’의 특징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인 지정-지경학적 조건의 변화, 지방

적 차원에서 개발주의 정치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주의 주체성의 강화 등과 같은 거시

적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000년 이후 포스트 지원법 시기의 ‘안보-경제 연계’ 

구조의 변화는 1) 전통적인 ‘국가 안보 vs. 지역 개발’ 

이란 스케일 간 경합관계의 지속, 2) 국가적 스케일에

서 ‘안보-경제 연계’의 새로운 시도 등장, 3)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논리의 등장(‘안보-경제 연

계’의 지방화)이란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가 안보 vs. 지역 개발’ 간의 경합관계의 지속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에 

제정된 것은 여러 상이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의 경합

과 충돌, 그리고 협상과 타협의 결과였다. 그러다 보

니 접경지역지원법이 입법은 되었지만,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

히 갖추지 못하여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실질적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법안의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접경

지역지원법은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이후 총 2011

년까지 19번의 개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2011년 4월 

29일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

어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와 같은 개발이익

을 지향하는 지방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2008년부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등과 같은 

접경지역의 지방 행위자들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

별법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핵심적 논리

는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이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은 다른 규제들과 충돌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타법

이 규정한 규제로 부터의 제약을 덜 받도록 해야 한

다는 것 이었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3일, 접경지

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후원하고 철원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제대로 된 접경지

역지원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정책토론회에

서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접경지역지

원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1)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하고, 2) 현재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토기본법, 군사

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타법률과 상충되

는 경우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드니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며, 3) 현 법률 하에서는 접

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인 낙후 지역 지원과 비

슷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일 대비 차원의 것으

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김범수, 

2010: 30-31).

안보와 개발 가치의 경합의 상황에서 ‘접경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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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원법’의 입법을 위해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개

발의 욕망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한 번 강하

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차원의 개발주

의 정치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덧붙여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 토건자본, 지역구 국회의

원, 지방 언론 등의 토건적 개발연합이 강화되고 개

발주의적 지방정치가 극도로 활성화되었다(박배균, 

2009). 이런 상황은 접경지역에서도 나타나 개발주의

적 경제 논리가 국가주의적 안보 논리를 압도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서울 인근의 수도권 접경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지향하는 개발주의 욕망이 폭발적으

로 표출되면서, 안보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개

발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접경지역발전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

는 것을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하였다.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이루어진 법제적 변

화의 핵심은 1) 개발 행위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ㆍ군 단위

로 확대하고,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

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며, 3)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

하고, 4)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개발사업

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5) 접경

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두어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한 것 등이었다

(유현아, 이상준, 2016: 19-21).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으로의 격상은 ‘안

보-경제 연계’의 구조가 좀 더 경제와 개발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논리가 안보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한 것은 아

니었다. 특별법의 초안에서는 특별법을 국토기본법

과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 부처들의 강한 반대로 인하

여 특별법을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

토기본법 등 보다 상위의 지위에 두는 것이 실제 입법

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특별법이 제정

된 이후에도 접경지역의 개발주의 세력들의 경제 논

리에 입각한 규제 해제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다. 이

는 ‘접경지역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로 구

체화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26일, ‘접

경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주최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의 토

지이용규제가 대부분 산지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79%)와 군사규제(행정구역 면적 대비 62.8%)로 구성

되어 있어,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분

포되어 있는 산지와 농지 및 군사관련 토지이용규제

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접경지역의 토지에 대

해 여러 유형의 규제가 중복으로 지정되어있다(경기

도 접경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58.9%의 면적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지구로 지정)고 하면서 과도한 중복

규제의 완화와 규제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김범수, 2016: 28). 이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접경지역발전 특별법’도 201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2번의 개정을 겪게 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보면서 접경지역에서 개발주의에 입각

한 경제의 논리가 안보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

었다고 쉽게 결론 내려서는 곤란하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남북 간의 긴장이 지속되는 한 안보의 논리는 

쉽게 약화되지 않는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천

안함 사건, 북핵 문제 등이 겹쳐 남북 관계가 경색되

면서 안보의 논리가 다시 중요해졌다. 게다가 2008년 

정권 교체가 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안보

의 논리가 극도로 강화되었다. 특히 보수 세력은 안보

의 논리를 강화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고, 

그 와중에 남북 간의 영토적 관계에서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던 NLL이 정치적 이슈화되어, NLL에 영토적 

지위가 부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안보 논리는 다시 강화되었고, 



- 222 -

박배균·백일순

노무현 정권이 서해안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

의 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좌초되는 일

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가 안보’와 ‘지역 개발’이란 

두 가지 가치는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

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였고, 이 

둘은 여전히 갈등하고 경합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

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② 국가적 스케일에서 ‘안보-경제 연계’의 새로운 

시도 등장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와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

가 구조화되면서 남한 사회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해 국토와 국

민을 보호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상존하는 북한

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안보의 논리

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었다. 통일은 북한 정

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 이었고, 남북관계개선이

란 것도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잠재적 

안보위협요인을 무력화시키자는 안보전략의 일종으

로 이해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그 이전의 보수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통일정책

을 펴면서 이를 “햇볕정책”이라 이름 붙인 것도 ‘강한 

바람(강경정책)’ 보다는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 겨

울 나그네와 같은 북한의 마음을 녹여 남북관계개선

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잠

재적인 안보 위협 요인을 없애겠다는 안보 전략적 측

면이 강조된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적 협

력과 관계의 개선 등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지경학적 

전략이었다기 보다는 국가 안보의 논리를 우선시한 

지정학적 전략이었던 것 이었다. 즉, 남한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형성된 ‘안보-경제 연계’

는 안보의 논리를 우선시 하면서, 그 안보를 위한 수

단으로 경제의 논리가 이용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국가 스케일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새롭게 연결시키는 방

식이 등장한다. 통일 혹은 대북 관계를 접근함에 있어

서 경제의 논리를 보다 앞에 세우고 ‘안보-경제 연계’

를 구성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이전에도 통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본격

화되어 국가의 통일 담론으로까지 격상된 것은 박근

혜 정권 시절의 ‘통일대박’론을 통해서 비롯되었다.11) 

통일대박론은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 큰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안

문석, 2015: 196). 즉, ‘통일대박’이란 자극적인 표현

을 통해 통일을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이나 비용의 문제

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추진력으

로 인식하고 적극 준비에 나서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 

이었다(변종헌, 2014). 특히,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 

위기에 빠진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자

는 인식이 ‘통일대박’론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처럼 

통일을 경제적 기회로 연결시킴으로서 통일은 더 이

상 국가 안보의 이슈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국가 경

제를 새로이 도약시킬 수 있는 경제 전략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의 논리와 안보의 논리가 

새롭게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통일대박’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한 ‘안보-경제 연계’는 정권 내부의 안보 논리 중

심의 전통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통일관과 충돌하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

의 핵심으로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남북

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자’고 주장

하였으나, 정작 북한에 대하여는 불신에 가득한 압박

과 강경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박근

혜 정권 내의 강경한 안보주의자들은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흡수통일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강경책 위주의 대응과 

첨단 공격무기의 적극 개발 등과 같은 공격적 현실주

의 대북정책으로 표출되었다(안문석, 2015). 이처럼 

박근혜 정권은 한편에서는 통일이 경제적 기회이니 

적극 준비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에 대하여는 적대적 안보관에 기반한 정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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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통일이 주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막

연한 기대감만 높였을 뿐 실제로 통일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부족하였다. 관련하

여 안문석(2015: 196)은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협력

을 어떻게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정례화

시키고,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전혀 제시되지 않

아, 통일대박론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 쉽게 식어갔

다고 평가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 의해 본격화된 이 새로운 ‘안

보-경제 연계’의 구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대박’론을 계기로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 국토개발계획 

마스트플랜 등이 만들어졌고(안문석, 2015: 196), 이

런 영향으로 당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북핵 문

제 등과 같은 안보적 긴장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엄청

나게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

다. 특히, ‘접경지역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접경지

역의 개발 행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줄이는 개정

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런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구나, 지경학적(geo-economic) 접근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구상은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대북 정책의 핵심적 논

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조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지정학적(geo-political) 

안보’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적 발전 및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지경학적(geo-economic) 계산’을 바탕에 

두고 있다(지상현, 이승욱, 박배균, 2019). 지난 2018

년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분단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정치적 통일은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경제, 경제공동

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12), 남북 관계의 개선이 경제발전

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지경학적 비전을 명확히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쳐, 앞에서 언급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기도 파

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

화로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라

고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사

업으로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의 설치를 제안하기

도 하였다(지상현, 이승욱, 박배균, 2019).

남북 관계를 지경학적 시선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새로운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는 평화로운 한반

도가 제공할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담론

이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안보’와 ‘현실주의 국제관

계’의 틀 속에서 규정되는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이 

강고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구나 

북한 비핵화와 제재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 실질적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냉전의 지정학이 강고한 상

황에서 희망의 지경학에 기댄 ‘안보-경제 연계’는 여

전히 미완의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관계의 개선

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란 차

원으로만 축소해석 하여, 탈냉전 이후의 한반도와 동

북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지나치게 경제과 이윤 중

심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안

보-경제 연계’는 여전히 경합 속에서 구성되는 과정

에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운명에 놓

여있다. 

③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논리의 등장: 

‘안보-경제 연계’의 지방화(localization)

2000년대 나타나는 접경지역 ‘안보-경제 연계’ 구

조의 변형된 모습 중의 하나는 안보와 경제의 새로

운 연결 방식이 지방적 스케일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접경지역의 ‘안보-경제 연계’

는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안보 vs. 지방적 차원

에서 규정되는 개발’이란 경합적 구도를 중심으로 형

성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접경지

역의 지방적 이해를 ‘개발’의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않

고 ‘안보’라는 틀로 재규정하면서, ‘지방의 안보’와 ‘지

방의 경제’를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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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접경지역인 파주의 지방 행위자(예, 시민사회단체, 지

역상인, 농민)들과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

체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승욱(2018)의 연구가 잘 보

여준다. 접경지역의 안보-경제 연계를 둘러싸고 나

타난 전통적인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은 ‘국가 안보’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주민 간의 대결 양상을 보였다면, 대북전단살포

를 둘러싸고 파주 지역에서 나타난 갈등은 민-민 대

립의 양상을 띠었다. 이승욱(2018: 634)에 따르면, 분

단 체제 하에서의 한반도 접경지역은 전쟁의 기억, 군

사 문화 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국가 안보의 논리가 지배적인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경직된 주체성을 형성

하여,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거의 항상 몰표를 몰아

주는 소위 ‘안보 벨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 인권

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역

설적이게도 이러한 안보벨트인 접경지역의 지역 정

치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파주와 같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북으로 

부터의 안보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역

설적으로 이러한 장기간의 안보 위협은 너무나 일상

적인 것이 되어 접경의 주민들은 이러한 안보 위협

에 대해 오히려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접경

의 주민들은 한국 전쟁 이후 장기간의 분단과 대립의 

경험 속에서 북으로 부터의 위협에 오히려 둔감해지

고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단체들

이 파주와 같은 접경지역에서 행한 대북전단살포 행

위는 그동안 익숙해져서 둔감해졌던 지정학적 공포

와 위협을 다시금 각성시켜준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

다(이승욱, 2018: 635-636).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주의 지방 행위자들이 보수단체들의 대

북전달살포 행위에 대해 반발하여 취한 대응 과정에

서 그간 국가 안보를 강조하던 보수적 정치세력들이 

사용하던 담론과 전술을 전용하였다는 것이다(이승

욱, 2018: 636). 파주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보수

단체의 전달살포 행위가 지역 차원의 생명과 생존권

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정학적 안보와 경

제안보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 행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전단살

포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

다는 정부와 군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하였다(이승욱, 

2018: 637).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동안 국가적 스케

일에서 주로 규정되고 강화되어 왔던 ‘안보’의 논리가 

그 보다 작은 ‘지방’적 스케일에서, 혹은 그 보다 더 

미시적인 ‘신체’의 스케일에서 다시 정의되면서, ‘안

보-경제 연계’가 더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새롭게 

구성될 계기가 형성되었다. 

접경의 주민들은 대북전달살포로 인한 지방적 차

원의 안보 위기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주

장을 펴면서 ‘안보-경제 연계’를 지방적 차원에서 구

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북전달살포 반대 시위

의 주축 중 하나였던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

근 상인들과 식당 주인들, 그리고 민통선 지역의 농민

들은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안보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역의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하면서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하였다(이승욱, 2018: 637). 즉, 접경지역에서 경

험되고 인지되는 안보는 다른 곳과 달리 그 지역 주민

들의 구체적 삶과 생계에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며, 따

라서 이 지방적 수준의 구체적 안보는 국가적 차원에

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안보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과 일상적 생계와 밀접히 연

결된다. 이러한 지방적 차원의 ‘안보-경제 연계’의 구

조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추상적 안보 논리에 바탕을 

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

민들의 경제적 삶과 일상적 생계를 위협하는 지정학

적 폭력으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이승욱, 2018: 638).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안보의 논

리는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다양한 안보 논리(예,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명의 안전, 지역의 경제안보, 생

계 안전 등)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반

작용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보다 미시적 

차원의 ‘안보-경제 연계’를 구성하여 국가 안보의 논

리에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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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의 접경지역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접

경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접경과 경계를 어떻게 이

해할지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논쟁은 부족한 형편이

다. 여전히 많은 연구들은 근대적 영토 개념이 제시하

는 이상형에 따라 영토와 경계를 고정불변하고 완벽

하게 통제된 절대적 실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기반으

로 한반도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전통적 관점과 거리를 두고, 한반도 

접경지역이 지니는 다중적이고 경합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조명하려는 취지하에 작성되었다. 

특히, 본 논문은 국가 영토의 복합성과 다층성, 그

리고 경계의 다공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경지역을 국경을 둘

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

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국경과 접경을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공간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

도 접경지역이 영토성에 기반을 둔 ‘안보’의 논리와 

이동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되는 ‘안보-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2단계의 실증연구를 수

행하였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언론(중앙일간지, 접

경지역의 지역지)에서 접경지역이 재현되는 방식을 

신문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13)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언론의 접근방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방지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의 접경지역 재현 방식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빈도는 시기에 따라 차별성을 보이는데, 남북 교류가 

진전되거나, 거꾸로 남북 긴장이 강화되는 때에 접경

지역 관련 기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접경지역

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의 경우는 중요 선거 시기에 접

경지역의 개발 이슈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기 때문

에 접경 관련 기사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접경지역에 대한 기사의 내용에서 전국지와 지

방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전국지에서는 ‘안보’ 관

련 이슈가, 지방지에서는 ‘개발’ 관련 이슈가 접경지

역 관련 기사에서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을 보

였다. 셋째. 안보 이슈와 개발 이슈가 접경 관련 언론 

기사에서 언급되는 방식에서 시기 별 차이가 나타났

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긴장될 때는 안보 이슈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반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에는 안보 이슈 보다는 개발 이슈가 언론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국가의 접경지역 정책을 둘러싼 사회 세

력들의 경합관계를 ‘안보-경제 연계’의 틀 속에서 살

펴보았다. 특히, 국회 자료, 정부 기관의 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

역지원 특별법’과 같은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을 둘러

싸고 다양한 세력들이 어떻게 경합하였으며, 이 와중

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는 어떻게 서로 연

결되고 접합되면서 ‘안보-경제 연계’의 복합체를 구

성하였는지 탐구하였다. 1980년대까지 남북 간의 대

결국면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접경지역’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남북 간의 대화

가 시작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의 본격화로 인한 개발주의 정치의 활성화는 접경지

역에서 개발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접경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지원하는 ‘접경지역발전법’이 2000년에 제정 되었는

데, 그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서 안보와 개발의 논리는 

지속적으로 경합하면서도 타협을 통해 공존하고 결

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접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의 제정과 개정 과정은 ‘국가적 스케일에서 규정된 안

보’의 논리와 ‘지방적 스케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

반한 개발’의 논리 사이의 갈등과 경합, 그리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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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협을 바탕으로 형성된 ‘안보-경제 연계’의 틀 속

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가 되면 새로

운 방식의 ‘안보-경제 연계’가 출현한다. 하나는 분단

이나 통일과 같이 전통적으로 안보의 논리에 의해 규

정되던 이슈들을 경제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통일

대박’론이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대북정책들

이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더 이상 지정

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경제’ 혹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회로 보

는 지경학적 상상이 등장하면서, ‘안보-경제 연계’의 

구체적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파주 지방 행

위자들의 반대 운동에서 잘 보여지 듯, 국가적 차원에

서만 정의되던 안보를 지방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시

도들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안보-경제 연

계’가 보다 지방적인 스케일에서 재구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경과 접경을 둘러싸고 안보의 논리와 경제

의 논리가 서로 뒤엉키고 결합되는 과정은 특정의 일

관된 규칙과 방향성 속에서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장소와 스케일에서 구성

되는 차별적 이해관계와 정체성들이 만나고 경합하

는 갈등적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며, 동시

에 복잡한 사회-공간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

산되고 변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경제 연계’는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만나

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핵심적 요소이

며, 이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복합적 공간정치가 펼쳐진다. 접경지역

이 지니는 이러한 다중성과 복합성, 그리고 사회구성

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국가 안보의 논리에만 기댄 특

정한 규범적 논리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을 재단하고 

이해하는 정책적 시도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 뿐 아

니라 더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

1) 중앙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기사가 제공되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2) 강원도 지역지인 강원일보와 경기도 지역지인 경인일보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기사가 제공되고 있어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3)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문들 중 경제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

제, 헤럴드 경제)와 방송사(MBC, OBS, SBS, YTN), 전문

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은 중앙일간지와 지역지 간의 

논조 및 담론 분석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분석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4)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제 분류 중 관련도가 낮은 

국제, 스포츠, IT 및 과학 영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예

를 들어, 중앙일간지의 경우 국제분야 기사건수는 305건, 

스포츠 분야 기사건수는 8건, IT 및 과학분야는 19건으로 

검색되었다. 

5)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메타정보는 뉴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뉴스일자, 언론사, 제목, 통합분류, 사건사고, 인

물, 위치, 기관, 키워드, 특성추출, 본문, URL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데이터 전처리가 완

료된 ‘키워드’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였다. 

6) 경인 지역지의 경우, 이명박 정권(2008년) 이전까지의 검

색된 기사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빈도 분석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한 단어가 주를 이루었다.

7)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인천(2): 강화군·옹진군/ 경기(7):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

군/ 강원(6):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

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8) 이 문서에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남북한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

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단계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

적 이슈가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합의서는 제대

로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이후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

택하면서 이 합의서의 이행이 다시 추진되었다(네이버 지

식백과, 남북 기본 합의서).

9)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집”, 1999년 5월 4일(경기개발연구원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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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집”, 1999년 5월 4일(경기개발연구원 주최)

11)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 관계에 있어 경제적 교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고 실제로 남북 경협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여, 이를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후 나타나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통일정책의 시작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박근혜 정권

의 통일 정책을 경제 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안보-경제 연

계’의 시작으로 본 것은 담론의 차원에서 경제의 논리를 전

면에 내세우면서 통일과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논리가 전

면화되고 본격화된 것이 박근혜 정권의 소위 ‘통일대박론’

에 의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이 남북 

경제교류를 강조하였지만,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 대항 담론을 명확히 제시하

지 못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아직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적 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안보-경제 연계’의 담론적 틀이 대북 강경책을 주

도했고 보수적 성격이 강했던 박근혜 정권에 의해 본격적

으로 제기된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12)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https://www1.president.go. 

kr/articles/4022)

13) 언론기사에 대한 본 논문의 실증연구에서 대표적인 보수

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중앙일간지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본 연구의 큰 한계이다. 이 한

계는 추후 연구에서 진보지와 보수지 사이의 차이를 분석

함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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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遭遇)
: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송원섭*

The Semantic Encounter between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Cultural Geography of  
Ahn’gŏ’ri-Bak’gŏ’ri Folk Housing Landscape of Jeju Island

Wonseob Song*

* 문화역사지리학 박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세계문화유산연구 총괄 (PhD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Manager 

of World Cultural Heritage Studies, Centre for Jeju Studies, Jeju Research Institute, South Korea), culturalgeo@gmail.com

요약 : 이 논문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

론적 조우에 대한 탐색을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의 공간적 구성과 제주해

녀들의 몸적 정서(體的 情緖, bodily affect)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각각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에 상응됨을 논증해낸다. 더 나아가, 두 개의 경관개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으로써,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의 비분절성(非分節性, suprasegmental feature)을 밝혀내고

자 한다.

주요어 : �문화경관, 경관지리학, 재현, 비재현, 정서(情緖), 몸적 정서(體的 情緖)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emantic encounter between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By giving empirical buoyancy to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atial form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and liberal communitari-
anism as the bodily affect of Jeju haenyeo(women divers), this paper demonstrate that representationess and 
non-representationess of landscape are inter-locked in cultural landscape of Ahn’gŏ’ri-Bak’gŏ’ri folk housing. 
Through this, finally, the suprasegmental feature of the concept of landscape is emerged.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Landscape geography, Representationess, Non-representationess, Affect, 
Bodily affect

1. 서론

본 논문의 목표는, 경관(景觀, landscape)의 재현

성(再現性, representationess)과 비재현성(非再現

性, non-representationess) 두 개의 문화지리적 개

념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

거문화경관에 대한 문화지리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

이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경관에 대한 문화

지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제주도 안거

리-밖거리 전통주거경관과 제주해녀문화’라는 실증

사례를 통하여 문화지리학 경관연구의 주요 인식론

이자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재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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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재현적 접근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함이

다. 이를 통하여, 경관의 핵심적 두 개념, 경관의 재현

성과 비재현성이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님

을 논증해내고자 한다.

‘경관’이라는 용어는 문화(文化, culture)라는 용어

만큼이나 거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포

괄적 개념(an umbrella term)이다. 하지만, 경관지

리학에서 활용되는 ‘경관’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명확

하다. 경관지리학에서의 경관은 ‘환경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culture)’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양

자(兩者, both sides: nature and culture) 모두에 새

겨진 문화적·역사적·사회적 흔적’을 통칭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의 의미는, 1950년대부

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러다

임들의 전환 속에서 이어져 온 경관지리학 연구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진종헌, 2013).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차이는 그러한 환경

과 문화 사이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들의 ‘서사규

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경관의 재현적 의미는 경관

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에 대한 거시서사(mam-

moth statements)에 연계되며, 경관의 비재현적 의

미는 경관에 새겨진 인문사회적 흔적에 대한 미시서

사(minimal statements)와 연계된다. 경관지리학사

에서 ‘재현성-거시서사’와 ‘비재현성-미시서사’의 구

분은, 경관이라는 하나의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스케

일의 관점에서 비롯된다(송원섭, 2015).

거시서사로서의 경관의 재현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의 경우에는, 경

관에 숨겨진 문화·사회·정치적 차원들에 초점을 맞

춘 지리적 탐구가 이루어진다(e.g. Cosgrove, 2006, 

1985; 1998; Jackson, 1989; Matless, 1998; Mitch-

ell, 2003; Rose, 1993, etc.). 이와 같은 경관연구의 

핵심적 특징은, 경관을 하나의 객관적 실재로 개념화

하면서, 경관에 재현적 원리의 정립을 추구한다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역사적 관념의 재현

으로서의 경관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시서사로서의 경관의 비재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서는, 

경관을 경험하는 주체와 경관 사이의 ‘미시적 관계

(minimal assemblage)’에 초점을 맞춘 지리적 탐구

가 이루어진다(e.g. Dewsbury, 2015; Jones, 2011; 

Macpherson, 2010; 2009; Wylie, 2005, etc.). 여기

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경관과 주체 사이의 관계의 

중심에 ‘몸적 감응(感應)을 바탕으로 한 정서(bodily 

affect)’에 대한 고찰이 놓여있다는 점이다(송원섭, 

2015). 이와 같은 경관연구에서는, 문화역사적 관념

의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을 잠시 보류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경관지리학사에서 주요

한 두 가지 개념,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재현으

로서의 경관개념이 분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론적 상호보완의 역할을 통하여 경관(景觀, 

landscape)의 온전한 의미가 완성됨을 논증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과 비재현

으로서의 경관개념은, 마치 하나의 그림을 위한 각각

의 퍼즐조각과 같아서, 상호대체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원섭, 2015, 320)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상호보완의 

메커니즘은, 문화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

의 대표저작, The Interpretaion of Cultures(1973)

에서 제시한 문화 패턴 모델 이론의 참조를 통해 명확

하게 드러난다. 기어츠에 따르면, 문화 패턴의 모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Geertz, 1973, 93-94). 첫째는, 

문화 패턴을 ‘위한’ 모델이며, 둘째는 문화 패턴에 ‘대

한’ 모델이다. 문화 패턴을 위한 모델은, 특정한 문화 

패턴이 언어를 통해 현시(顯示, emergence)될 수 있

는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문화 패턴에 대한 모델

은, 그와 같은 문화 패턴이 언어를 통해 현시될 수 있

는 형태가 되기까지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과정을 보

여주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그가 논증해내고자 했던 

것은 문화 패턴은 ‘가시적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나

기까지의 비가시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의 층위로 구

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Geertz, 1973, 92).

문화 패턴에 대한 기어츠의 위와 같은 논증은 경관

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

용하다. 문화의 패턴 모델 이론에서, 문화 패턴을 위

한 모델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에서 나



- 231 -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遭遇)

타나는 ‘따로 또 같이’라는 공간구성의 물리적 형태

에 상응하며, 문화 패턴에 대한 모델은 그와 같은 물

리적 형태를 만들어 낸 수행적 과정(performative 

process)으로서 제주해녀들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

의’라는 몸적 정서에 상응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

면, 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은 가시적인 물리적 구성

에 상응하는 것이며, 그것의 형성을 추동(推動, igni-

tion)시킨 비가시적 과정은 비재현으로서의 경관개념

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

절성(非分節性, suprasegmental feature)에 대한 논

의는 ‘재현을 넘어서(more-than-representational)’

라는 명제 아래에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계에서 

비재현지리학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시도되었다

(Lorimer, 2005). 그 이후, 영미권의 많은 문화역사지

리학자들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도전해왔다(e.g. Greenhough, 

2014; Hill, 2015; Vannini, 2015, etc.). 하지만 필자

가 보기에 영미권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도전적 연

구들의 명백한 한계는 ‘재현을 넘어서’라는 명제가 지

향하고자 했던 본래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에 있다. 즉,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시되었던 ‘재현을 넘어서’라는 야

심찬 기획의 의도와는 달리, 경관의 비재현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을 ‘과정(몸적 

정서)과 결과(물리적 구성)’이라는 의미를 통해 구조

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의 비분절성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관지리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 

대해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

다는 데 지역연구(regional/local studies)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비분절성에 대한 논

의를 위한 논지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안거

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문화역사적 구성원

리가 ‘따로 또 같이’임을 제시하고, 그것이 제주해녀

들의 반농반어 기반의 경제생활과의 사회문화적 개

연성을 지니고 있었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

다. 이에 더하여, ‘따로 또 같이’의 재현으로서 안거

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작동기제는, 제주해

녀들의 삶 속에서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體

的 情緖, bodily affect)로 존재했던 ‘자유주의적 공

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부에서는 안거리-밖거리 전통

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따로 또 같이)과 비재현성(제

주해녀들의 정서로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문

화지리적 공명(共鳴)이 지닌 경관지리학적 함의를 도

출하고자 한다. 즉, 경관지리학에서의 핵심적이면서

도 대조적인 두 가지의 경관개념, 재현성과 비재현성

의 의미론적 조우의 가능성 제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 논문의 경관지리학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민가들은 하나의 울타리 내

에 두 채의 독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 대문(출입구)을 기준으로 한 평

면적 위치에 따라, 내측에 위치한 독채를 ‘안거리(內

棟, inside unit)’라고 부르며, 대문을 기준으로 외

측에 위치한 독채를 ‘밖거리(外棟, outside unit)’라

고 부른다. 이는 다시 대지의 수직적인 높낮이에 따

라 우녘거리(上棟, upper unit)와 알녘거리(下棟, 

lower unit)라 부르기도 한다(송성대, 1993). 안/우녘

거리(內/上棟, inside/upper unit)는 생활공간규모가 

큰 독채이며, 밖/알녘거리(外/下棟, outside/lower 

unit)는 생활공간규모가 작은 독채이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제주

도 중산간 지대(해발고도 200~500m)와 해안지역(해

발고도 200m 이하)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제

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가 중산간 지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전통주거문화경관임에도 불구하

고, 그것의 문화적 원류는 제주도의 해안지역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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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는, 제주도에서 취락(聚落, human settlement)이 해

안지역에서 시작되어 중산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둘째는, 제주도 해안지역의 주거문

화는, 제주해녀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었다

는 사실이다.

제주도 취락형성의 시작이 중산간 지대가 아닌 해

안지역에서 이루어졌음에 대한 논증은, 제주도 ⓐ 해

안지역의 용천수(涌泉水, spring water)-ⓑ 마을의 

입지적 특성-ⓒ 용천수와 마을의 공간적 분포 패턴

의 인문사회과학적 함수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다(오홍석, 1969; 桝田一二, 1976; 

泉 靖一, 1966; 高野史男, 1996; 정광중, 2016, 245 

재인용). 사실, 제주도 취락형성의 기원을, 담수(淡水, 

freshwater)가 유일하게 풍부했던 지역, 즉 용천수가 

풍부했던 해안지역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은 물과 문

명 간의 보편적 법칙의 맥락에서 너무도 자명한 일이

다(박원배, 2009; Solomon,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제주도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의 지역적 원류는, 제주도의 해안지역

의 취락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박원배, 2009, 229-232). 그런데, 제주도의 해

안지역에 취락을 형성하고 살아왔던 제주인들의 문

화는 제주해녀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제주해안지역의 마을들에서 제주해녀들에 대

한 가계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는 사실로부터 

그림 1.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송성대, 1993, 128; 필자에 의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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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해볼 수 있다. 한반도 지역의 다양한 경제지표

에 대한 체계적 기록이 시작되었던 1900년대 초반의 

자료들을 토대로 보자면, 제주도 해안지역의 핵심경

제주체는 제주해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제주도청, 

1939). 

제주해녀들은 가정 경제의 약 75% 이상을 일구어

나갔다. 제주도 해안지역 경제생활의 기본구조는 반

농반어였으며, 실제로 경제수입규모도 그에 준했다. 

즉, 가정경제수입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농업

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어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각

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진관훈, 2004). 여기서 중요

한 사실은, 제주해녀들이 가계경제의 절반에 해당하

는 어업수입(50%)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농업수입의 절반(25%) 이상을 책임졌다는 사실이다

(안미정, 2007). 이는, 제주해안지역 경제적 하부구조

의 핵심주체는 제주해녀들이었음을 의미한다. 경제

적 하부구조가 문화적 상부구조를 결정짓는다는 문

화유물론적 접근방식(e.g. Harris, 1978; Harris and 

Ross, 1987; Jackson, 1996; Milner, 1993, etc.)에 

기대어 생각해본다면, 제주해안지역의 경제적 하부

구조의 핵심적 주축은 제주해녀들이었기 때문에 제

주해안지역의 문화정치적 상부구조는 제주해녀문화

에 기반한 문화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초점은,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하부구조로부터 배태된 제주

도 해안지역의 문화적 상부구조는, ⓐ ‘따로 또 같이’ 

공간적 구성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

거문화경관과 ⓑ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

로 한 정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간의 공명을 통

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는, ‘따로 또 같이’ 공간적 구성원리의 

재현으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과 제주

해녀들의 반농반어 경제생활과의 문화적 개연성에 

대해 논증하고, 둘째로는, 그러한 문화적 개연성이 가

능했던 이유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에게 ‘몸적 정서’로 존재했다는 사실로부

터 찾아보고자 한다.

3.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따로 

또 같이(分开同居, separate but not alone)’의 공간

적 구성원리가 재현된 경관이다. ‘따로 또 같이’라는 

개념은, 저명한 사회언어학자인 데보라 태닌(Debora 

Tannen)의 저서, You Just Don’t Understand(1990)

에서 연인 혹은 부부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감

성세계가 다름에 초점을 맞춘 논의의 과정에서 소개

되었다. 휴식과 자유(경쟁)를 원하는 대부분의 남성

들은 지나친 결속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따로’

를 좋아하지만, 여성들은 너무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가 관계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결속, 즉 ‘같이’를 좋

아한다는 사실을 분석하면서, 남녀관계는 남성의 독

립성과 여성의 결속성이 공존하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의미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Tannen, 1990, 

34-45).

문화지리학자 송성대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논증

하는 그의 저서, 『제주인의 해민정신』(1996)과 『문

화의 원류와 그 이해』(2001)에서 ‘따로 또 같이’의 개

념을 처음으로 제주사람들의 문화정체성에 적용시킨 

바 있다. 특히, ‘따로 또 같이’의 개념에 담긴 의미, 독

립과 결속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개인이 주체성을 잃

지 않고 독립된 하나로 있으면서 대동(大同, solidar-

ity)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개체적 대동주의’로의 개

념적 확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제주사람들의 정신문

화를 깊이 있게 논증하였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공간

적 구성원리는, 독립의 지향성과 결속의 지향성이 공

존하는 ‘따로 또 같이’의 개념과 의미론적으로 정확하

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송성대(2001)가 

제시한 은거분가제(隱居分家制)와 분가공조가족제

(分家公助家族制)로서의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안거리-

밖거리 주거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는 자가족과 부모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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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분립된,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경제생활을 

해 나가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제

주도의 은거분가제인 것으로 부모와 자식 간 독립

된 생활을 하면서도 정적인 교류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다핵적 직계가족제, 즉 분가공조가족제

인 것이다.” (송성대 2001, 370;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형태 속에 노부모와 기

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 간의 완전히 분립

된,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문

화가 반영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 대한 핵

심적 문화현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노부모와 기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과의 생

활공간의 완전한 분리이다. 이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

족이 각자의 부엌을 두고, 취사(炊事, cooking)의 완

전한 분리를 기반으로 한 생활공간의 분리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가정

경제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안거

리에 거주하던 노부모는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옮겨

가고, 밖거리에서 거주하던 기혼자녀는 밖거리에서 

안거리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노부모와 기혼자녀는 각자의 부엌을 두고, 취사의 완

전한 분리를 통해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각자의 생활

을 영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거문화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확

인되는 주거문화와는 확연하게 상반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 한반도부 전

통주거문화에서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각자가 자

신들만의 부엌을 두고 생활공간을 독립시키는 경우

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부 주거문화에서는, 단 하

나의 부엌을 두고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의 취사가 완

그림 2. 한반도부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박영순, 1999; 필자에 의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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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노부모와 기혼

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실질적 통합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는 안방(주거의 핵심공간)을, 기혼자의 

가족은 건넌방(주거의 부수적 공간)을 각각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제주도와 같은 노부

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는다(Song, 2017).

1) 독립지향성(‘따로’ 또 같이)의 문화

제주도의 주거문화가 한반도부의 주거문화와는 확

연하게 다른 이유는 매우 다층적일 수 있지만, 본 논

문에서는 그것을 제주해녀들의 반농반어경제를 근간

으로 하는 경제적 하부구조로부터 배태된 ‘따로 또 같

이’의 공간적 구성원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인 ‘노부모와 기혼자(旣婚子, married son)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

란 곧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부엌/취사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 전통제주사회에서 부엌/취사의 분

리는 취사를 전담했던 여성들,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의 생활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의 문화생태적 개연성

은,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의 변화와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의 생활리듬의 측면에서 보자면 연로하

여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어머니 해녀와 물질(잠

수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놓인 며느리 해녀의 노동활

동 시간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연로한 시어머니 

해녀들은 비록 물질을 할 여력이 없더라도 거동할 여

력만 있다면, 며느리들이 물질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

김없이 그들의 노동력을 밭농사에 투입하였다. 물질

활동이 왕성한 며느리 해녀들이 일상노동활동의 주

기를 물때(潮水干滿, tide time)에 맞추었던 반면에, 

물질활동이 줄어든 시어머니들은 일상노동활동의 주

기를 자신의 건강상태 혹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맞

추었음을 의미한다. 제주해녀사회가 고령의 여성노

동협력에 기반한 반농반어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

음을 보여주는 다음의 민족지적(ethnographic) 분석

은, 시어머니 해녀들과 며느리 해녀들 간 일상노동활

동주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물질을 함께 하면서 농사도 보살피는 친정어머니

들이 있다 � 함께 사는 아들의 밭일을 거들면서 혼

인한 딸의 밭일도 거들었다. 자신이 물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자녀들의 밭을 돌아보고 작물의 상

황을 전달해 주고 언제쯤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

그림 3. 밭으로 향하는 연로한 해녀의 모습 (1960년대/사진촬영: Leory Smo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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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주었다. 이처럼 마을 안에서 친정어머니가 

딸들의 밭일을 거드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이다 � 딸들의 친정어머니들은 동시에 자신이 시

어머니에 위치에 있으므로 함께 사는 아들의 밭일

(곧 며느리의 일)을 같이 거든다. 고령의 여성노동

의 협력과 더불어 잠수들의 어로와 농사를 병행하

는 생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안미정, 2007, 

142;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간 일상노동활동의 주기

가 달랐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취사활동 주기가 서로 

달랐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 해녀가 오전 

5시에 식사를 마치고 오전 6시에 밭에 나가게 되는 

상황과, 며느리 해녀가 오전 7시에 식사를 마치고 오

전 8시에 바다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맞물려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주해녀들은 

취사활동의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시어머니 해녀는 며느리 해녀의 취사활동의 주기

를 자신들의 취사활동의 주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도

록 하는 대신에, 시어머니 해녀 자신들 스스로 취사를 

해결함으로써, 자신들과 며느리들의 취사활동주기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자 했다.

한반도부, 제주도 이외 지역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

자면, 전통제주사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낯설게

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삼남지방 동족취락의 주

거문화경관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삼남지방의 유교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여지없이 며느리의 취사활동주기를 자신의 취사활동

주기에 맞추도록 했을 것이며, 며느리도 그것이 윤리

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랐을 것이기 때문

이다(Song, 2017).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이 제주

도 이외의 지역(특히, 삼남지방)의 전통주거문화경관

과 상반되는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완전한 분리’ 문화는, 제

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와 매

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해녀들의 독립

의 지향성은 ‘자존적 경쟁’이라는 그들의 삶의 궤적으

로부터 기인한다. 개인의 능력에 의해 생산량이 극히 

좌우되는 해산활동(海産活動)은 제주해녀사회로 하

여금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

의 문화를 항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성대, 2001). 

제주해녀들은 경쟁배타의 원리(competitive exclu-

sion principle)가 적용되는 환경, 즉, 경쟁에서 이기

면 살아남고,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환경에서 살아

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 스스로

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이었던 

방법이 바로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철저한 경쟁과 독

립이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큼 자원의 획득이 가

능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딸에게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제주해녀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적 율

법은, 제주해녀들이 개인능력에 기반한 철저한 경쟁

을 통해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 할 수 있

다. 물론, 위와 같은 율법이 문자 그대로 어머니와 딸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

히려, 어머니 해녀가 딸 해녀로 하여금 전복이 많은 

곳을 찾는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터득하고, 그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확을 가능하도록 딸 해녀를 

키워내고자 했던, 어머니 해녀의 애틋한 모성이 담긴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

의 완전한 분리’라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

거문화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과 ⓑ 제주해녀들

의 독립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 간의 개연성이 

드러난다. 전통제주사회에서 시어머니들은 해녀로서, 

삶의 기반을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일구어낸 

사람들이었다. 경쟁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환경 속

에서 자신의 능력만큼만 인정받고 또 살아왔던 그들

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며느리 해녀에게 기대어 

자신들의 취사와 끼니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들이 평생을 지녀왔던 ‘경쟁과 독립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딸에게 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

르쳐 주지 않는 문화적 율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었다.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치열

하게 생존하도록 가르쳤던, 제주바다의 개척자였던 

그들이, 연로한 자신의 취사활동주기에 억지로 조율



- 237 -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의미론적 조우(遭遇)

하도록 함으로써, 며느리 해녀로 하여금 자신들의 끼

니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

의 완전한 분리’라는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

문화경관의 첫 번째 문화적 특징은,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

의 변화와 차이에서 그것의 문화적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 해녀와 며느리 

해녀의 연령주기 차이에 따른 노동활동시간대의 변화

와 차이’라는 생활환경이 제주해녀들의 독립의 지향

성(‘따로’ 또 같이)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의 ‘경관적 재

현’이 바로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경관인 것이다.

2) 결속지향성(따로 또 ‘같이’)의 문화

다음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의 두 번째 문화적 특징인,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다. 전통제주사회에서는 부모

가 나이가 들어 가정경제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안거리에 거주하던 노부모는 안거리

에서 밖거리로 옮겨가고, 밖거리에 거주하던 기혼자 

가족은 밖거리에서 안거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 생

활공간의 상호교환은, 제주해녀들의 결속의 지향성

(따로 또 ‘같이’) 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공간의 상징적 위계의 맥

락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우선, 공간에 대한 

구조인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부모와 기혼자 가

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의 생활양식은 분명 그릇

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구조인류학적 관점에서 보

면, 공간이라는 것은 균질하지 않으며, 질적인 분화와 

방향성을 갖는다(Levi-Strauss, 1992, 123-132). 즉, 

안쪽은 좋은 공간으로서의 의미, 바깥쪽은 나쁜 공간

으로서의 의미를 각각 부여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미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제주도의 안거리-밖

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에서, 평면적 위치에 따라 내

측에 위치한 독채는 ‘안거리(內棟, inside unit)’라고 

부르며, 대문을 기준으로 외측에 위치한 독채는 ‘밖

거리(外棟, outside unit)’라고 부른다. 이는, 다시 대

지의 수직적인 높낮이에 따라 우녘거리(上棟, upper 

unit)와 알녘거리(下棟, lower unit)라 부르기도 한

다. 즉, 제주도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인, ‘안거리-밖거

리’는 ‘안/우녘거리(內/上棟, inside/upper unit)-밖/

알녘거리(外/下棟, outside/lower unit)’로 불리며, 

‘안쪽/위쪽-바깥쪽/아래쪽’이라는 공간위계로 구성

되어 있다.

공간의 비균질성에 대한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관

점과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의 상관관계를 기

반으로, 노부모와 기혼자 가정 간의 공간 배분을 생

각해보면, 안쪽 공간은 당연히 부모의 공간이 되어

야 하며, 바깥쪽 공간은 당연히 자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뜻 보자면 제주도 안거리-

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반구조(反構造, anti-

structure)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부모와 기

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이라는 생활양식

에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 (Hall, 

1990)인 제주해녀들의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를 통해, ‘안거리-밖거리’ 공간구조는 분화와 방

향성을 갖지 않는 균질한 공간구조의 상태로 중화(中

和, neutralisation)된다.

제주해녀들의 삶의 주거공간에서 ‘안/위-바깥/아

래’의 공간은, 좋고 나쁨의 공간이 아닌, 질적인 분화

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균질한 공간으로 존재한다. 필

자는 이것을 ‘공간상징위계의 중화(Neutralisation of 

spatio-symbolic hierarchy)’라고 부르고자 한다. 제

주도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 공간상징의 위계

가 중화되는 문화지리학적 기제는, 제주해녀들의 결

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

이’) 문화란, 개인의 능력만큼만 인정받고 살아감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독

립지향적 생활양식 속에서 배태되는 강한 사회적 유

대감을 의미한다. 제주해녀사회에서의 ‘사회적 결속’

이 그들의 ‘독립지향적 생활양식’ 속에서 배태된다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은, 경쟁 배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에서의 필사적인 생존전략과 연결된다. 

이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의 노부모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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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섭

혼자 가족 간 생활공간의 상호교환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핵심단서가 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공간적 위계가 낮은 바깥쪽/아

래쪽에 위치한 밖거리로 이동시켰던 것이 노부모의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선택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혼자 가족의 선택과 요청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노부모가 자발적으로 자신

들의 생활공간을 바깥쪽/아래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밖거리로 이동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경쟁배타의 원

리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족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왕

성한 기혼자 가족을 가정의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했

던 것이다.

제주해녀사회에서 노부모들은, 경쟁배타의 원리

가 적용되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합리적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이었

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노동활동시간

이 축소되는 상황과 가장권을 기혼자에게 이양시키

는 상황에서, 주거공간 내의 핵심부에 해당하며 생활

공간규모가 큰 ‘안거리’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기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의 위계를 격하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속의 지향성(따로 또 ‘같

이’) 문화가 사회적 부력(social buoyancy)을 지니게 

된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의 맥락에서 보자면, 노부모들

은 노부모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가정 내

의 안쪽/위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안거리’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공간을 안거

리에서 밖거리로 옮겨야 하는 그 어떤 사회적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Song,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사회의 노부모들은 척박한 환경에 내던져진 

기혼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응원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생활공간을 안거리에서 밖거리로 이동시켰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결속력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는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ethical dynamics of care)’이

라는 사회정치적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이란, 노부

모와 기혼자 가족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각

자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사회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의 공

동목적은 척박한 환경 속 일가(一家) 전체의 성공적

인 생존이다. 노부모의 능력은 척박한 환경에서 평생

을 살아오면서 누적된 삶의 지식과 지혜에 해당되며, 

기혼자 가족의 능력은 가족구성원의 확장과 노동경

제활동의 수행에 해당된다.

노부모의 핵심역할은, 자신이 지닌 삶의 지식과 지

혜를 기혼자 가족들에게 전승시키는 것과 기혼자 가

족에 의한 가족구성원 확장과 노동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부모는 자신의 

외형적인 위신을 위하여 생활규모가 큰 공간이자 주

거공간의 핵심부에 해당하는 ‘안거리’에서의 생활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규모가 작은 공간이자 주

거공간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밖거리’로 자발적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이것은, 기혼자 가족에 대한 노부모

의 ‘배려’였다.

이와 같은 노부모의 배려에 대한 기혼자 가족의 보

은(報恩, reciprocation)으로서의 ‘배려’는, 노부모를 

울타리 외부의 다른 공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울타

리 내부의 같은 공간에 모시면서 동시에 가정의 운영

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현자(賢者, 

sage)로서의 위신을 세워주고 모시는 일이었다. 이것

이 바로,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배려의 역학인 

것이며, 이를 통해 노부모와 기혼자 가족 간의 결속

(따로 또 ‘같이’)은 강화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것은 안거리-밖거리 주거문화에서의 공간상징위계

가 중화되는 결정적 기제이기도 하다.

노부모는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바깥쪽/아래쪽의 

영역에 위치한 밖거리로 옮겨가지만, 그것은 기혼자 

가족을 위한 자발적인 배려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부모의 가정 내 위신은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

실은 밖거리의 바깥쪽/아래쪽이라는 공간위상을 중

화시킨다. 동시에, 기혼자 가족은 자신들의 생활공간

을 안쪽/위쪽의 영역에 위치한 안거리로 옮겨가지만, 

그것은 노부모의 자발적 배려에 의해 성립된 호혜라

는 사실, 그리고 노부모의 생활공간을 울타리 내부의 

같은 공간에 위치시키면서 가정의 현자로서의 위신

을 공고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안거리의 안쪽/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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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간위상을 중화시킨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한국

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의 맥락에서 볼 때만 반구조

(反構造, anti-structure)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제

주해녀문화의 고유한 맥락에서 보자면 결코 반구조

적인 것이 아니다. 즉, 달리 표현하자면, “반구조적이

라는 사유는 구조의 관점이나 시각(전통적 유교적 관

점)에서 본 함의에서만 부정적일 뿐”(Turner, 1975, 

50)이며,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

에서 ‘안과 밖’의 공간은 구조주의적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균질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4.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비재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안거리-밖거

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제주해녀들의 경제활동리

듬과 척박한 환경에서의 생존전략이 서로 맞물리면

서 나타난 독립지향성과 결속지향성이 결합된 ‘따로 

또 같이’ 문화의 재현물(再現物, representational 

mediation)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도 안거리-밖거

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적 구성원리가 ‘따로 또 

같이’ 문화라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따로 또 같이’라는 재현적 구성원리는 제주

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서의 ‘자유

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비재현적 작동원리를 통해 

현현(顯現, manifestation)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

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제주해녀들 사이의 구체적 관계에 대한 감각에 기초

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또는 어떠한 가치관을 지향해야만 하

는지에 대한 “도덕적 믿음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직접

적 관계에 대한 감각에 근거”(Blum, 1988, 476)해 있

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믿음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직접적 관계’란 ‘물질(잠수)작업 - 

개인으로서의 제주해녀 - 공동체로서의 제주해녀사

회’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의 상호관계에 대한 감각에 근거하여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

회적 기제는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추론

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문화를 자유주

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라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의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

ing)가 어떻게 성립하고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란 ‘개인에 대한 관념(con-

ceptions of oneself)의 보장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

동선(the common good)을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공동체의 공동선’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사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많

은 공동체주의철학자들은 ‘개인에 대한 관념’은 공동

체주의사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사상에 대

한 지적재산권이 양측 각자에 있음을 역설하고자 할 

것이다(Hampton, 1970).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각

각은 모두 단일한(singular) 방점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는 개인에, 공동체주의

는 공동체에 각각 방점을 찍는다. 반면에, 제주해녀문

화에서 드러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방점이 찍혀있어, 개인과 공동체 간의 

사회-정치적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

주해녀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정치적 동등성을 

기반으로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의 기초 위에(자유주

의적) 이타적 사회관계의 구축(공동체주의)이 이루어

졌던 문화였음을 의미한다. 

1)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

먼저,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측면은, 제주해

녀문화의 정수(精髓, essence)를 보여주는 ‘질루지만

썩 살아산다’는 사회적 격률의 문화적 함의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질루지만썩’이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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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기의 능력/책임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각자’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자기의 능력/책임에 따

라 자기가 알아서 각자 살아가며 절대로 남에게 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격률이 제주해녀문화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은, 제주해녀문화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혼 돌에 개역 시번, 조베기 시번허민 

집안 망헌다(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해

서 먹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쉴 새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여

러 단계의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분식(粉食, grain 

powder-based-food)이, 제주해녀들에게 시간낭비

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식을 할 경우는 밭에나 물

질하러 나가지 못하는 장마철과 같은 궂은 날씨에 한

하여 행해졌고, 그것도 식량을 불리려는 차원에서 행

해졌다. 이는 제주해녀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함을 여

실히 보여준다(송성대, 2001, 147). 이러한 환경 속에

서 제주해녀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

척해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이 바로, 질루지만썩(자기의 능력/책임에 따라 자기

가 알아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본질적 가치로 

두고 있는 질루지만썩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자유주의

적 가치와 직결되며, 그것은 상군(上軍, High rank), 

중군(中軍, Middle rank), 하군(下軍, Low rank)으

로 구분되는 위계문화를 통해 설명된다. 제주해녀들

의 상·중·하군 위계문화가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

의적 측면과 연결되는 지점은, 자유주의사상의 핵심

이 되는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자유주의사상에서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

회구성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최우선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바로 자기소유권이다(Nozick, 1974, 242-

264). 자기소유권이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권리

(ownership rights over oneself)를 의미한다. 여기

서, ‘자기 자신’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재귀적인(re-

flexive)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소유자와 피소유자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Cohen, 1986, 

110).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가 자유주

의사상에서의 ‘자기소유권’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은, 

위계의 기준 상에서 개인의 ‘능력’이 ‘연령’을 밀어낸

다는 사실에 있다.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의 핵심적 특

징은, ‘연령’을 기준으로 위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철저하게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의 기준에 따라 

그 위계가 결정된다. 이것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이 풍부하다면 상군해녀가 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나이가 많더라도 물질경험과 물

질기량이 부족하다면 하군해녀가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물론, 나이가 많음에 따라 물질경험과 물질기량

이 풍부해지기에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상군의 범

주에 속할 확률도 증가하기는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령’이 상군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절대적 기

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제주해녀의 

위계문화는 제주해녀들의 사회적 준칙인, ‘나 하뎅 우

이 앚곡, 나 족뎅 아레 앚이랴(나이가 많다고 해서 윗

자리에 앉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아래 앉는 법은 없

다)’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불턱’의 공간에서 더욱 분

명하게 나타난다(송성대, 2001, 335). 불턱은 해안가

에 있었던 해녀들의 옛 탈의장이자 휴식터의 공간을 

일컫는데, 그 중심에는 몸을 녹이기 위한 화톳불이 있

었다. 불턱은 “해녀들이 작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일상사가 오가는 곳으로서 해녀집단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 (안미정, 2007, 88)으로 여겨

져 왔다.

제주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물질작업을 하다가 잠

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 불턱에 

앉을 때, 상군해녀는 바람을 등지게 되는 상석에 앉

는다. 또한, 불턱 내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만약 해녀

들 간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 되면 상군해녀가 결정

권을 가지게 된다(송성대, 2001, 335). 이것은, 제주

해녀공동체 내에서 나이가 적지만 물질기량이 뛰어

난 해녀가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많은 중·하군해녀

에 비해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

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자기소

유권’ 개념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가치와 연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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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유주의사상의 핵심개념으

로서 자기소유권이란, 자기 자신을 소유할 권리를 의

미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게 

재귀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소유자와 피소유자

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

적 유교문화로부터 기형적으로 파생된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 논리의 맥락에서는,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동일성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

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가 자기 스스로에

게로 재귀(再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

과는 무관한 ‘연령’을 통해 드러난다. 즉, 나이에 따른 

위계문화가 지배적인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사회구성

원의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이 공동체의 유지에 피해

만 주는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존중 받아야만 

한다(Song, 2017). 

공동체의 유지에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의 의지/능력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인 

‘연령’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암

묵적으로 차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이를 소유하는 것이 됨으로써 소유자와 피소유자

의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는 달리, 제주해녀의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소유자

와 피소유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자기소유권 기반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능력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자기 자신

의 노력으로부터 기인한 물질경험과 물질기량을 기

준으로 위계가 결정되는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 

위계문화는, ‘자기소유권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사상에서는, “자기 개인의 능

력만큼만 소유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능력 이외의 것을 수단으

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며, 그와 같은 

도덕적 행위를 실천에 옮기는 개인(moral agency)들

로 구성된 공동체가 곧 좋은 공동체(a good com-

munity)”이다(Waldron, 1987, 145). 

상·중·하군 위계문화에서 보여지듯이, 제주해녀

들은 ‘연령’을 그들의 사회적 위계의 기준에서 철저

히 배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공동체

의 구성 및 운영의 중심에 위치시켜 왔다. 상·중·하

군의 위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과 책임 이외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에 대한 침해”(Nozick, 

1974, 174-178)를 유발하는 행위임을 경계해왔던 자

유주의사상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해녀문화의 공동체주의적 가치

제주해녀문화의 탁월성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

체주의적 가치의 완전한 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

시 말해,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

주의적 가치는 문화적 순환구조 속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제주해녀문화의 자유주의적 가치

와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완전한 균형의 작동원리는, 

그림 4. 해안가 암반을 이용한 불턱(1970년대_좌측)과 돌담을 이용한 불턱(2000년대_우측)

출처: 제주해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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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하군’이라는 제주해녀의 위계문화 속에 숨겨

진 공동체주의적 의미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상·중·하군의 위계문화의 본질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과 책임’ 중심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에 있

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역설적

으로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공

동체가 정의원칙들의 원천으로 보는 관점’을 통해 드

러난다. 공동체가 정의원칙들의 원천이라는 말의 의

미는, 정의원칙의 사회적 기준이라는 것은 비역사적

인 외재적 규범이 아닌 역사적이고 내적 규범을 통해 

정립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선(善, the good)

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정

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역할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방식에 따라 설정된다는 것이다(Hegel, 1949). 이것

은, 공동체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의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공동체의 특수한 기준

을 통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해녀들의 상·중·하군의 위계문화는 명백하

게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

적으로 제주해녀공동체의 고유한 맥락에서 배태되는 

제주해녀사회의 공동선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동체주의적 가치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주해녀들의 상·

중·하군의 위계문화는 제주해녀공동체의 공동선에 

부합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주해녀공동체

의 공동선이란, ‘제주해녀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의 이

익증진’을 의미한다.

개인주의 기반의 자유주의적 가치의 추구 속에서 

공동체 전체 이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와 같

은 제주해녀문화의 역설은, 전장(戰場, battle field)

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군인들의 비유를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모든 순간이 생사와 직결되는 치열

한 전장에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탁월

한 전투능력 외에 학력 따위 등의 부수적 배경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전장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인, 탁월한 전투능력은 개인의 생존만

이 아니라 전쟁에 함께 참여한 동료 전체의 생존과 직

결되는 유일한 요소이다.

공동체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 제주해녀사회에서 

상·중·하군의 위계문화가 존재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없는 구성원

의 존재는 곧 공동체의 악(惡, evil) 그 이상도 그 이

하도 아님을 제주해녀들이 인지해왔기 때문이다. 전

통적으로 제주해녀들은, ‘노력 없는 무능력자’는 제

주해녀공동체의 “공동선의 공유감(the shared sense 

of the common good)”(Taylor, 1985, 410)을 침식

시키는 위험인자(risk factor)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상·중·하군의 위계문화는 ‘노력 없는 무능력자’를 최

소화시키기 위한 제주해녀들의 공동체적 노력의 사

회적 증거이다.

공동체 내에서 노력 없는 무능력자들로 하여금 그

들의 성장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내린 선택의 비용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개인 스스로가 지도록 만드는 

것”(Rawls, 1982, 168-169)이다. 제주해녀공동체 내

에서, 만약 어떤 해녀가 자기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무능력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 해녀는 

하군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제주해녀들은 공동체 

내의 위계구분의 기준을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과 책

임에 둠으로써, 공동체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노력 없

는 무능력자들에 대한 사회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자 했던 것이다.

제주해녀공동체에서는 ‘노력 없는 무능력자’에 대

한 경계심이 분명했던 만큼 능력은 부족하지만 공동

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포

용도 분명했는데, 그것은 제주해녀의 게석문화로부

터 확인된다. 게석문화는 생산량이 많은 해녀가 자신

이 채취한 해산물을 생산량이 적은 해녀의 망사리(그

물)에 집어 넣어주는 문화이다. 일반적으로 상/중군

(上/中軍, High/middle rank)해녀가 생산량이 많은 

해녀에 해당하며, 하군(下軍, Low rank)해녀가 생산

량이 적은 해녀에 해당한다.

얼핏 보면 제주해녀의 게석문화는 하군해녀에 대

한 상·중군해녀의 시혜(施惠, dispensation)적 행위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시혜적 행위가 아

니다. ‘게석’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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惠, reciprocity)적 행위이다.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언들의 문화인 포틀래치(potlatch)의 사회적 기

제는 게석문화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

적 행위에 기반한 것임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포틀래치는 일종의 선물교환의 문화이다. 북아메

리카 북서해안의 인디언 부족 추장들은 자신의 명예

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다른 추장으로부터 받은 선물

보다 더욱 귀한 것을 경쟁적으로 선물해야 한다. 추장

은 그가 정령과 재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할 때에만 자기부족과 마을, 즉 자기 가족에 대해

서 권위를 간직하게 됨과 동시에 다른 추장들 사이에

서 그의 지위를 유지한다(Mauss, 2002, 50). 이와 같

은 포틀래치의 본질은 주어야 하는 의무와 받아야 하

는 의무에 있다.

“(포틀래치에서) 주어야 하는 의무와 받아야 하는 

의무 모두 강제적이다. 증여를 거부하거나 포틀래

치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답례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나타

내며, 또한 답례하지 않으면 ‘코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때에는 이미 

‘코가 납작해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름의 ‘권위

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자기가 먼저 

졌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

떤 경우에는 자기가 승리자이며 무적(無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Mauss, 2002, 51)

제주해녀의 게석문화는 북아메리카 북서해안의 인

디언 부족들의 포틀래치의 사회적 기제와 유사하다. 

제주해녀의 게석문화의 본질은 상·중군해녀의 주어

야 하는 의무와 하군해녀의 받아야 하는 의무에 있다. 

이와 같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적 의

무는 해녀들의 물질(잠수)활동의 버디시스템(Buddy 

system)의 사회정치적 의미로부터 기인한다. 제주해

녀들은 반드시 둘씩 짝을 지어 물질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해녀의 버디시스템이다.

제주해녀들은 혼자서 물질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벗이 없으면 물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활동의 

원칙으로 세워놓을 만큼, 제주해녀들은 반드시 동료

와 함께 물질활동을 한다. 특히, 상·중군해녀와 하군

해녀가 서로 한 조가 되어 물질을 하도록 하면서 상·

중군해녀가 물질을 할 때 하군해녀는수면에서 상·중

군해녀의 물질기술을 학습하고 동시에 동료가 안전

한지를 지켜본다. 여기서,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간의 호혜적 의무가 발생한다.

수확물이 적은 하군해녀는 상·중군해녀의 물질기

술을 학습하여 자신의 물질기량을 신장시키고자 하

는 노력에 대한 몫과 상·중군해녀의 안전을 도모하

는 데에 기여한 몫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

라 상·중군해녀는 자신의 수확물 중 일부를 하군해

녀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하군해

녀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상·

중군해녀가 자신의 수확물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의

무를 져버리거나, 하군해녀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

무를 져버리게 된다면, 각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

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해녀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연

구에서 발췌한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상군들은 제각기 물질하기 시작하였다 � 소라

가 하나둘씩 그녀들의 망사리에 들어가면서 사람

들은 나(하군해녀)의 망사리에도 소라를 집어넣

었다. 나는 그것을 받기가 미안하여 사양하였으나 

주는 상군들은 응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 손을 뿌

리쳤다 … 그것은 이들 사이에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안미정, 2007, 113-114; 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민족지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연구자는, 바다에 나

가 하군해녀로서 상군해녀들의 물질활동을 예의 주

시하면서, 상군해녀들의 물질활동을 학습함과 동시

에 상군해녀들이 안전한지를 살폈다. 상군해녀들은 

해당 연구자가 하군해녀이기는 하지만, 상군해녀들

과 함께 바다에 나와 상군해녀들의 물질기술을 학습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였기에 그에 대한 사

회적 보답으로 자신들의 소라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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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하군해녀는 게석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거

나 비굴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한 게석을 주는 

상군해녀도 우쭐하거나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제주해녀

공동체가 박애(博愛, benevolence)와 연대(連帶, 

solidarity)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애라는 덕목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배려의 마

음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연대라는 덕목은 구성원들 

간의 배려의 마음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견고한 결속

력이 구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철학자

인 샌델(Michael Sandel)에 따르면, 박애와 연대라는 

덕목의 상호연관관계가 사회적 가치로서 정립된 공

동체의 구성원들은, 박애와 연대라는 공유된 목표에

서 우러나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반응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누군가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Sandel, 1982, 28-35). 

이와 같은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제주해녀들의 게

석문화의 사회적 기제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제주해

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석’은 상·중군해녀와 

하군해녀 각자가 공동체의 필요에 자발적으로 반응

하는 문화적 행위이며, 그에 따라 상·중군해녀와 하

군해녀 각자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게 된

다. 이것은 게석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제주해녀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각자에게 빚지고 있는 책무

(obligation)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물질작업이라

는 공적 관계에 참여하는 덕성을 통해 갖게 되는 공적 

책임감(public responsibility)임을 의미한다(Kohl-

berg, 1981, 358; Nunner-Winkler, 1984). 

3) �‘몸적 정서(bodily affect)’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제주해녀들은 바다를 주무대로 하는 생활세계 속

에서 개인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반한 공동체주의(communi-

tarianism) 모두를 그들 삶의 “실천적 지혜(phrone-

sis)”(Kenny, 2004, 164)로 착근(着根, embeded-

ness)시켜왔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이었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삶의 실천적 지혜

로 착근되었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생

활세계 속에서 ‘무의식적 습관화’의 반복과정을 통하

여, 의식적 사고의 영역이 아닌 몸적 감응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의 영역에 내재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감응

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의 영역에 내재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체현(體現, embodiment)의 과정을 거쳐 제

주해녀들의 정서(情緖, affect)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주해녀들은 생활환경의 주무대인 바

다에서의 물질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로 정의되는 삶의 지혜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

했던 것이다. 여기서, ‘몸으로 체득하여 정서로서 존

재한다’는 것은 비재현지리학(非再現地理學, Non-

representational geography) 경관연구의 핵심명

제이다(Anderson, 2016; Thrift and Dewsbury, 

2000; Thrift, 1996; 2005; 2006; 2008; 2009).

‘무엇인가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시는 ‘수영하는 방

법의 학습’일 것이다. 수영하는 방법은 머리로 배울 

수 없다. 그것은 언어적인 혹은 시각적인 설명 및 학

습을 통해 배울 수 없으며, 오직 몸적 감응을 통해서

만 배울 수 있다. 수영을 하는 방법은, 수영이라는 행

위의 과정(performative process)에서 발생하는 ‘물

과 신체 사이의 감응’을 통해 몸에 내재화되며, 결국, 

‘몸’은 수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a 

unique conduit)가 된다.

수영하는 방법은 ‘몸적 정서(Bodily affect)’의 형태

로 터득된다. 몸적 정서는,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 수

없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왔던 몸적 감응의 지문

(指紋, finger print) 그 자체로서, 사고과정 혹은 의

식과정 보다 앞서 존재한다. 수영하는 방법의 학습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수영하는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

되는 물과 신체 사이의 감응의 반복은, 신체에 감응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러한 흔적의 누적은 결국 몸에 

정서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어 수영하는 방법을 터득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맥락에서 보자면, 수영하는 방법이 ‘몸에 

정서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말보다 ‘몸에 느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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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말이 덜 어색해 보일 수 있

지만, 비재현지리학에서는 느낌(feeling)과 정서(af-

fect)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비재현지리학의 맥락에

서 보자면, 느낌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현시(顯示, 

emergence) 되는 감각(感覺, sensation)의 개념과 

직결된다. 느낌이라는 것은 붉음, 푸름, 뜨거움, 차가

움 등과 같은 감각들의 묶음이다. 즉, 수영을 함에 있

어서, 조류의 흐름이 거세다,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 

몸이 무겁다 등의 감각들의 묶음이 ‘느낌’이다(Thrift, 

2008, 116). 수영하는 방법은 이러한 느낌으로 체득

되는 것이 아니다.

수영하는 방법은 느낌에 대한 몸적 감응을 통해 체

득된다. 수영을 하면서 조류의 흐름이 거세며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에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반응은 분석적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즉

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조류의 속도가 초속 0.5m

에 이르고 있으며 몸은 오른쪽은 1.23°의 각도로 기

울어져 있으니, 팔의 움직임의 속도는 초속 0.232m

의 속도로 움직여 주어여 하며, 다리는 초속 0.317m

의 속도로 움직여 주면서, 폐활량은 최소 5000ml를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판단 따위의 분석적 사고과정

을 통해 수영하는 방법이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이다(Merleau-Ponty, 1968). 

수영하는 방법은 그러한 분석적 사고과정 없이, 두

뇌가 아닌 몸에 누적된 기억, 즉, 물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감응을 통해 몸에 새겨진 지문으로서, 몸적 정

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Thrift, 2008, 

208). 이것이 바로, 비재현지리학의 핵심개념인 ‘몸적 

정서’의 의미이다. 이와 같은, 비재현지리학의 ‘몸적 

정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

요 논점인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서의 자유주의

적 공동체주의’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

는 가치는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제주해녀들에게 있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

치는 분석적 사고과정이 아닌 그것에 대한 반복적 몸

적 감응을 통해, 그들에게 정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

해녀들의 몸적 감응의 반복을 통해 정서로서 자리잡

을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과 내

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응당 그냥 

그래야만 했던’ 삶의 지혜들이 몸에 배고, 또 그것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선대(先代, foregoer)의 해

녀들은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는 과정(performative 

process)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의 지향’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수영하는 방법이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

는 것처럼,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서 자

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인용되었던 

‘게석문화’에 대한 민족지적 기록은, 자유주의적 공동

체주의라는 가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상군들은 제각기 물질하기 시작하였다 � 소라

가 하나둘씩 그녀들의 망사리에 들어가면서 사람

들은 나(하군해녀)의 망사리에도 소라를 집어넣

었다. 나는 그것을 받기가 미안하여 사양하였으나 

주는 상군들은 응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 손을 뿌

리쳤다 � 그것은 이들 사이에 관습화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안미정, 2007, 113-114; 볼드체는 필자

에 의한 강조)

필자가 위의 인용문에 강조해놓았듯이, 여기서 주

목해야 할 것은 ‘응당해야 하는 것’과 ‘관습화’이다. 자

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응당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

습화’되었다는 말은, 곧 그것이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 설

명 그리고 얼만큼의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량적 통계 따위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주

해녀들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정서(affect)대로, 그저 

그 문화를 수행(performance)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 비재현지리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몸적 정

서라는 것은 결코 비가시적 영역에 존재하여 영원

히 숨겨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반드시 가시적 형태

를 통해 드러난다(Thrift, 2008, 175). 특히, 몸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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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가시적으로 드러남에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물

(medium)은 공간이다(Thrift, 2008, 229). 제주해녀

사회에서, 척박한 환경에 대한 개척의 과정 속에서 몸

적 정서로서 존재하게 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가

치가 가시적 공간형태를 매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

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

통주거문화경관은 ‘따로 또 같이’의 공간적 원리에 기

반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러한 공

간구성원리는 제주해녀들에게 몸적 정서로 존재해왔

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가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

다. ‘개인에 대한 관념의 보장에 기반한 공동체의 공

동선 추구’를 본질로 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제주

해녀들이 그들의 주거공간을 ‘따로 또 같이’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자존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선에 대

한 순응과 기여라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결합된 ‘자

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제주해녀들의 몸적 정서의 

형태로 존재하였기에, 독립의 지향적 가치와 결속의 

지향적 가치가 융합된 ‘따로 또 같이’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거리-밖거리’라는 

주거형태로 재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안거리-밖거

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은 재현적 차원과 비재현적 차

원의 상호연결을 통해 경관의 의미론이 완성된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기어츠의 문화 패턴 모델 

이론에 빗대어 생각해보자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은 각각 ‘경관

을 위한 모델(a model for landscape)’과 ‘경관에 대

한 모델(a model of landscape)’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과의 재현

성과 비재현성은 각각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는 ‘따

로 또 같이’ 문화의 공간적 재현과, 그러한 물리적 재

현이 나타나기까지의 비가시적 과정에 해당하는 제

주해녀들의 몸적 정서로서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경관의 재현성은 ‘실재

(reality)’의 영역에 존재하며 그것의 비재현성은 실재

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process)’의 영역에 해당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 안거리-밖거리 전통주거문화

에 대한 경관지리학적 분석이 지니는 함의는 바로 경

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관계를 ‘실재와 과정’이라

는 의미론적 관계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분절되어 존

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

음을 논증해낸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지

리학에서의 경관연구는 경관의 재현성과 비재현성이 

조우(遭遇, encounter)하는 연결점들(nodes)을 찾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경관이라는 것은 문화의 현재 상태

를 이미 지나간 모든 조건들과 연결시키는 상호인과

(reciprocal causality)의 연쇄로 함께 묶여 있는 개념

이다. 즉, 경관이라는 것은, 문화적 특징을 지닌 재현

적 실재와 그것이 물리적으로 구현되기까지의 비재

현적 과정을 연결시키는 상호인과의 고리로 묶여있

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경관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층

위, 재현적 실재와 비재현적 과정이라는 구조에 대

한 철학적 사유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과 그

것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견고해진다.

화이트헤드는, 현실/물리적 실재와 그것이 나타나

기까지의 과정을 여건(datum), 과정(process), 만족

(satisfaction), 결단(decision)이라는 네 단계로 구

분하였는데, 각 과정은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을 

위한 연결점들의 역할을 수행한다(Whitehead and 

Sherburne, 1957, 149-151). 첫째, ‘여건’의 단계는, 

현실적 존재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경험이 이루지

는 단계이다. 둘째, ‘과정’의 단계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반응의 양태(樣態, pattern)가 형

성되는 단계이다. 셋째, ‘만족’의 단계는,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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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양태가 수정/보완되어, 가장 적절한 혹은 탁

월한 양태로 확정되는 단계이다. 넷째, ‘결단’의 단계

는 확정된 양태가 현실/물리적 실재로 생성되는 단계

이다.

위와 같은, 현실/물리적 실재의 생성과정 네 단계

를 경관에 그대로 적용해보자면, 처음의 두 단계는 경

관이 생성되는 비재현적 과정(경관에 대한 모델)에 

해당하고, 끝의 두 단계는 경관이 생성되는 재현적 과

정(경관을 위한 모델)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위

의 네 단계, 즉 네 개의 연결점들의 연쇄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하나의 경관의 개념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각각의 단계가 별개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연구의 학제적 목적(문화/역

사/사회/정치)에 따라 연결점들의 성격들이 달라지기

는 하겠지만, 그것의 영역과 성격을 불문하고, 경관의 

연구는 바로 그와 같은 연결점에 대한 연구, 즉 각 단

계의 연결방식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것은, 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신문

화지리학과 비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비재현

지리학 간의 징검다리가 어떻게 배열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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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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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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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해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선 방안을 탐구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현행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가 지리학의 분류 체

계와 환경확대 원리의 모호한 결합이라는 점 외에 어떤 명료한 교육적 근거와 논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연

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지리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명시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

어는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와 충분히 상응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5대 빅아

이디어와 내용 체계를 호응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보수적 관점에서 현행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다. 끝으로 초등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내용 조직자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내용 체계와 호응시

키는 연구, 그리고 초등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 및 일반사회의 내용 체계와 어떻게 조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차후의 주요 연구 주제임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초등 지리교육,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내용 체계, 내용 조직자, 스코프와 시퀀스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ways to improve the contents framework of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by applying the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irst of all, the author diagnoses that the contents framework of the current elementary geography is an 
ambiguous combin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geography as a discipline and the expanding environments 
sequence, and that there is a lack of clear educational grounds and logic. The author notes that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pecifies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geography education in Korea and summarizes their educational significances and that, but,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present in the curriculum have some problems which do not fully correspond to the 
contents framework of elementary geography. The author proposed two ways of interworking between the 
five big ideas and curriculum framework: one is to reflect in contents framework of the current elementary 
social studies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and the other is to reconstruct the contents framework of 
the geography education. Finally, the author mentions that it is major research themes to research on the 
contents organizer of geography education, to develop the contents framework compatible with the contents 
organizer, and to research on how to correspond to the contents framework of history and civics as two other 
areas of so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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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선

1. 머리말

지리학은 지표에서 전개되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

활의 다양성을 위치, 분포, 장소와 지역, 공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등의 지리적 개념들을 통해 

탐구한다.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친숙한 주변 장소나 

낯설 수 있는 먼 지역의 사례들을 활용해 지표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의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이해력과 감수성을 키

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 및 지표 

세계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길러가게 되는 것이

다. 이렇게 길러진 지리적 이해력과 감수성은 지리교

육 및 사회과교육을 넘어 모든 교육적 실천들의 궁극

적 지향인 ‘바람직한 시민성의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과목들

은 각기 고유한 내용 체계를 통해 각자의 교육 목적

에 도달하려 한다. 그리고 지리과를 비롯한 많은 교과

목들의 내용 체계는 모학문의 분류 체계와 깊은 연관

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각 교과목을 모학문의 하위분

야로 간주하고 ‘작은 학자’를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한다

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때도 있었을 만큼, 교과교육

이 내용 체계나 주요 개념, 학습 요소 등에 있어서 모

학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과교육은 모학문의 영역을 넘어 ‘다음 세대

의 교육’이라는 추가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점에서 교

과교육을 특정 모학문에 종속된 관계로 단정하는 것

은 적절치 못하다. 

지리교육은 모학문인 지리학과 주요 이론, 개념, 기

법, 사례 등을 공유하지만 학교급에 따라 사회과의 일

부 과목으로, 때로는 보다 독립적 성격의 교과목으로

서 지리학적 콘텐츠를 교육적 관점에서 가공하고 변

환한다. 이러한 교수학적 작업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내용 체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역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내용 

체계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지리교육에서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리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

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1)를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적

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진(온정덕 외, 2015, 84-88)에 따르면 빅아

이디어란 한 교과나 과목이 ‘학생들에게 길러주려는 

궁극적이고도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아이디어’를 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빅아이디어는 한 교과나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

자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빅아이디

어는 단순한 지식과 기능을 뛰어넘어 미래 사회에 필

요한 핵심역량을 가진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각 교과에서는 창의융합인재 양

성을 위해 교과마다 추구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 즉 

빅아이디어를 추출하고자 하였고, 지리교육과정 연구

자들의 논의 결과는 5대 빅아이디어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5대 빅아이디어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시

기별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반성적으

로 검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리교육

의 5대 빅아이디어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 다

음,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

용한 내용 체계의 개발 방안과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물론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가 그 자체로 

완벽하다거나 온전히 정착한 것은 아직 아니며, 통합

적 관점을 가미하고 있는 현행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

의 내용 체계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환경확대법과 

모호하게 결합’시키고 있는 것 외에 그 어떤 원리나 

Key Words :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Five Big Ideas of Geography Education, Curriculum Frame-
work, Content Organizer, Scope an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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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점에서 지리교육

의 5대 빅아이디어는 기존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

의 내용 체계가 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기존

의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발전적으로 

성찰함에 있어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

는 것이다. 

2.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과 문제점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선행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에 대해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으

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학년을 크게 3~4학년군과 5~6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는 대주제와 중주제, 그리고 각 중

주제 아래에 2개씩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3~4학년군의 경우 영역 통합적 대주제를 제시한 다

음 그 아래에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구분되는 분과

적 중주제를 편성하고 있고, 5~6학년군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주제를 포함해 그 이하를 모두 분과적 수준

에서 편성하고 있다(은지용 외, 2015, 80). 지리 영역

에 한정하여 내용 체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중주제 수준에서 확

인해 보면, 우리 고장의 모습,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

화,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지역의 위치와 특성,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이상 3~4학년군),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하 5~6학년군), 국토의 자연환경, 국

토의 인문환경,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의 다

양한 삶의 모습,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지속가능한 지구

촌 등으로 확인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큰 틀에서 환

경확대법을 준용하면서 지도학, 촌락지리, 도시지리, 

국토지리, 세계지리와 같은 지리학적 분류 체계를 학

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미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가

령 3~4학년군에서는 지도학, 교통지리, 촌락지리, 도

시지리 등에 관한 내용을, 5학년에서는 국토지리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6학년에서는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라 할 수 있는 것

들을 찾아보면 지도, 장소감, 교통, 통신, 위치, 중심

지, 촌락, 도시, 상호 의존, 자연환경, 인문환경, 국토, 

지구, 대륙, 삶의 모습, 갈등과 공존, 환경문제, 지속

가능성 등이 확인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학년을 크게 3~4학년군과 5~6학년

군으로 구분한다는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와 동일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화 취

지에서 중주제 없이 대주제(대단원)만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바로 성취기준 4개씩을 진술하는 형태였다.2) 

그리고 3~4학년군과 5~6학년군 구분 없이 모든 대

주제와 그 이하 내용들이 대체로 분과적 수준에서 편

성되었다(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대주제 수준에서 확

인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동과 소통하기, 사

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 지역 다른 지역, 도시의 발달

과 주민 생활,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이상 3~4학

년군), 살기 좋은 우리 국토(이하 5~6학년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등이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확대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리학의 내용 체계가 부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구조였다. 즉 3~4학년군에서는 주로 지도

학과 지역 사례를 제시하는 도시지리, 촌락지리에 관

한 내용을, 5~6학년군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연이어 편성하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로 분류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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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선

을 찾아보면 지도, 이동, 소통, 중심지, 지역, 촌락, 도

시, 국토, 환경, 세계 등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명료한 지리적 개념이나 

주제보다는 이를 쉽게 풀어쓰는 수준의 용어들이 제

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지리 영

역 내용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7 개정 초등 사

회과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3)

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된 것으로 기본적 교육 철

학과 체제상 7차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08, 303).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지리교육 내용 체계상 특징을 대동소

이한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

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학년군이 아니라 개

별 학년 단위로 제시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대강화 

취지에서 중주제나 소주제 없이 대주제(대단원)만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바로 성취기준4)을 진술하는 형태

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3학년은 각 대

주제를 특정 영역이 주도하되 영역 간 통합성을 부분

적으로 가미하는 방향에서 편성되었고, 4~6학년은 

분과적 대주제 위주로 편성되었다(표 2).

2007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5)에 

한정시켜 내용 체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지리 영역의 핵심 내용을 대주제 수준에서 확

인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 고장의 정체성,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동과 의사소통,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여러 지역의 생활, 아름다운 우리 국토, 환경을 생각

하는 국토 가꾸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

으로 확인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스코프-시퀀스는 2015 개정 교

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1.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2009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2015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대주제 중주제**

3~4

학년

(군)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 ㈏, ㈐, ㈑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③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2) 이동과 소통하기 ㈎, ㈏, ㈐, ㈑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3) 사람들이 모이는 곳 ㈎, ㈏, ㈐, ㈑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 ㈏, ㈐, ㈑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 ㈏, ㈐, ㈑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

5~6

학년

(군)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 ㈐, ㈑

(1) 국토와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② 국토의 자연환경

③ 국토의 인문환경(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 ㈐, ㈑

(5)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①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②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③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

의 평화

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가)

②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가)

③ 지속가능한 지구촌-(가)

* 중주제 없이 4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 각 중주제 아래에는 2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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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내용 체계를 결합한 구조였

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학년에서는 주로 지도

학, 4학년에서는 촌락지리와 도시지리, 6학년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에 관한 내용을 차례로 편성하

고 있다. 

셋째, 주요 지리적 개념 혹은 주제로 분류되는 것

들을 찾아보면 지도, 이동, 자연환경, 지역, 지역 간의 

관계, 촌락, 도시, 국토, 세계 등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와 비교

할 때 무엇보다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생활 모습,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여러 지역의 생활 등 지역에 

관한 학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6차 교육과정과 그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혹은 성취목표를 진술하지 않고 학년별 대

단원, 중단원 등의 단원명과 단원별 내용을 개조식으

로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6차 교육과정 이전의 

주요 시기별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따라서 지리 영역의 학년별 상세 내용을 국가교육

과정 문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하지만 내용 체계의 특징만 대략 살펴본다면 

6차 교육과정의 경우 ‘3학년-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

(시·군)’, ‘4학년-시도 지역의 공동 생활(시·도)’, ‘5

학년-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국가)’, ‘6학년-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국가·세계)’라는 학년별 내용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7) 지리 

영역(인간과 환경)에서는 ‘3학년-고장(시·군·구) 수

준’, ‘4학년-시·도 지역 수준’, ‘5학년-국가 수준’, ‘6

학년-우리나라와 세계 수준’으로 ‘학년에 따른 공간 

확대의 원칙’이 큰 틀에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저학년일수록 기초 개념과 생활 중심 사례가 

고려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문적인 개념과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 중심 접근이 

표 2.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2007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2009 개정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대주제(대단원) 성취기준**

3

학년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①, ②, ③, ④, ⑤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 ㈏, ㈐, ㈑

(2) 우리 고장의 정체성 ①, ②, ③, ④, ⑤ (2) 이동과 소통하기 ㈎, ㈏, ㈐, ㈑

(4) 사람들이 모이는 곳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 ㈏, ㈐, ㈑

(5) 이동과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학년

(1)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 ㈏, ㈐, ㈑

(3)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①, ②, ③, ④, ⑤, ⑥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 ㈏, ㈐, ㈑

(5) 여러 지역의 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 ㈏, ㈐, ㈑

5

학년
역사6)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 ㈏, ㈐, ㈑

(3)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 ㈏, ㈐, ㈑

6

학년

(1) 아름다운 우리 국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우리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3)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 ㈏, ㈐, ㈑

(5)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중주제 없이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 중주제 없이 4개씩의 성취기준이 진술되어 있음(이 표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성취기준의 기호만 제시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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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것이 교수요목기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되었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가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내용 체계를 혼합한 구조

라는 점은 2015 개정, 2009 개정, 2007 개정, 7차 교

육과정과 마찬가지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선행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지

리 영역의 내용 체계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3~6학년의 학습 내용이 분과적 형태로 

제시된 2009 교육과정을 제외하면, 주요 학습 내용의 

제시 형태면에서 저학년에서는 통합적 성격의 대주

제를 제시한 다음 중주제나 성취기준 차원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의 분과적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있

고, 고학년에서는 국토의 미래나 국제 협력 등의 일부 

마무리 단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주제 수준에서 분

표 3. 교수요목기 ~ 제6차 교육과정까지 주요 시기별 초등 지리 영역 내용 체계 비교

구분

교수요목기

(초·중등학교 각과 교수요목집

(1))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19호 별책)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442호 1981. 

12. 31.)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2

학년

 둘째 학년 고장 생활 

(四) 우리 고장에서의 여행
4. 여행과 물건의 수송 나)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1·2학년 통합 교과>

(六) 그 밖의 사회생활을 서로 돕

는 이들

3

학년

셋째 학년 여러 곳의 사회생활 

(一) 우리 지방
1. 고장의 자연환경 가) 자연의 이용과 우리 생활

<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시·군)>

(1) 우리 고장의 모습

(二) 각 지역(地域)의 생활양식

의 다름
3. 고장에서 나는 것 나) 여러 고장의 생활

(三) 사람의 자연에 대한 적응

(適應)
4. 여러 고장의 생활 다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4

학년

넷째 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一) 우리나라의 지도 공부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가) 시·도 및 지역의 생활
<시·도 지역의 공동 생활(시·도)>

(1) 우리 시·도의 모습과 내력

(二) 우리나라 생활의 자연환경

2. 산림녹화 나) 우리나라의 자연과 생활 (2) 우리 시·도 사람들의 생활
(三) 우리나라의 자원과 산업

(四) 우리나라의 교통

4. 우리나라 여러 지방의

생활
다) 지역 개발과 국토의 활용 (3) 여러 지역의 생활(五) 우리나라의 도시와 촌락

(八)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

5

학년

다섯째 학년 다른 나라의 생활 

(四) 아시아와 그 주민 2. 자원의 이용 나) 우리들의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생활과 문화(국가)>

(1) 산업과 경제생활
(五) 유우롭과 그 주민

(六) 아프리까와 그 주민

5. 교통과 상업 다) 우리가 사는 세계 (2) 살기 좋은 우리 국토
(七) 남북 아메리까와 그 주민

(八) 대양주와 그 주민

(九) 우리나라와 세계

6

학년

여섯째 학년 우리나라의 발달

역사 영역, 일반사회 영역
3.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다) 세계와 우리나라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국가·세계)>

(4) 가까워지는 세계와 우리나라

자료: 군정청·문교부(1946), 문교부(1963), 문교부(1981), 교육부(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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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과적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둘째, 내용조직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초등 사

회과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 이래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지속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바로 3~4학년에서는 주로 지도학, 교

통지리, 촌락지리, 도시지리에 관한 학습을, 그리고 

5~6학년에서는 국토지리와 세계지리를 배우도록 하

는 환경확대법과 지리학의 분류 체계 간의 모호한 결

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교수요목기

부터 4차 교육과정시기까지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에서 고장과 다른 나라 

스케일의 사례가 함께 활용되는 내용이 일부 등장하

기도 하였다.8) 

셋째, 지리교육의 핵심 용어나 개념들이 제시되기

는 하였지만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과 같은 극히 소

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주제 혹은 빅아이디어로 볼 만

한 것들이 거의 없었으며, 설령 단편적 핵심 개념들

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빅아이디어로 간주한

다 하더라도 그들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 사

이의 어떤 연관성 혹은 어떠한 상호맥락성을 전제하

여 내용 체계를 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

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와  

교육적 의미

1) ‘빅아이디어’ 개념의 등장 맥락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리교육의 주된 콘텐츠는 모

학문인 지리학의 사실, 개념, 법칙과 모델 등을 토대

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리교육사를 개관할 

때 지리교육의 초창기로 갈수록 지리교육의 내용 체

계는 모학문인 지리학의 분류 틀을 강하게 반영하였

고 현대로 올수록 지리학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차용

하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 시도해왔음

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미국의 국가지리교육협

의회(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NCGE)와 미국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가 공동으로 고안한 지리교육의 

5대 주제(The Five Themes of Geography)를 들 수 

있다. 여기서 5대 주제란 지리학의 새로운 조류나 하

위 분류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리적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개념

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치, 장소,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 이동, 지역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AAG, 1985).  

5대 주제는 1980~9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지리교

육계 및 사회과교육계에서 지리 영역의 주된 내용 조

직자(content organizer)로 채택되었고, 지리적 사실

을 암기하는 과목이라는 인상이 짙었던 이전의 학교

지리가 개념 중심의 지리교육,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

주는 지리교육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

다고 평가된다(Boehm and Petersen, 1994, 211-

218).

미국 지리교육의 5대 주제는 이후 교육적으로 보다 

확장되고 발전된 6대 필수 요소(six essential ele-

ments)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개념적 바탕이 되었다. 

6대 필수 요소란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장소

와 지역, 자연 시스템, 인문 시스템, 환경과 사회, 지

리학의 응용을 말한다. 이들 6대 필수 요소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보면 표 4와 같다. 

요컨대 6대 필수 요소는 지표에서 전개되는 자연과 

인문 요소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두는 지리

학의 전통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지구촌이 직

면하고 있는 긴박한 문제들을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에서 해결 혹은 개선을 도모하고 응용적 차원으로 풀

어내기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삶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성격의 6대 

필수 요소를 근간으로 조직된 지리교육 내용은 학생

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이전과 다른 세계의 요구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

는 수준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지리교육은 6대 필수 요소를 내용 조

직자로 삼고 그 아래에 우리의 성취기준에 상응하는 

18개 스탠다드(standards)를 두는 방식으로 구조화되

어 있다(Vender, 2003). 이들 6대 필수 요소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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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지리교육의 6대 필수 요소와 정의

6대 필수 요소 정의

1. 공간적 관점에서 본 세계

(The World in Spatial Terms)

지리(학)는 사람과 장소와 환경 사이의 공간 관계를 연구한다. 지도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잘 드러내준다.

2 장소와 지역

(Places and Regions)

개인과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은 특정한 장소와 지역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각각의 장소와 지역은 

자연 및 인문적 측면에서 독특하고도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3. 자연 시스템

(Physical Systems)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지표면의 형상을 만들고 식생 및 동물들의 생활과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환경과 자연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또 수정을 가한다. 자연 체계는 바람과 대

양의 흐름, 지각(판)의 이동, 침식, 퇴적, 수리와 같은 현상들을 포함한다.

4. 인문 시스템

(Human systems)

지표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사회의 공간 조직이란 곧 인구 이동, 취락 

패턴, 경제 활동, 교통, 통신, 정치 조직 등의 조합으로 된 모자이크이다.

5. 환경과 사회

(Environment and Society)

자연환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형을 겪는다. 전통적 의미에서, 초기 정착자들은 삼림을 벌채하여 

작물을 키우고 가축을 사육하였다. 오늘날에는, 대기와 수질 오염, 토양 황폐화, 유해 물질 등이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대로 자연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양의 유형과 수자원의 이용 가능성 여부는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요인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연재해(예. 지진, 허리케인, 홍수 등)는 삶과 재산의 상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6. 지리학의 응용

(The Uses of Geography)

지리 내용과 지리 연구에 필요한 도구와 기법의 이용 방법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다. 개인과 기업과 정부 기관은 거의 일상적으로 지리와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이용한다. 지리를 전공

하는 학생들은 흥미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자료: GESP, 1994, 34-35의 내용을 재구성.

표 5. 미국 지리교육의 18대 스탠다드와 6대 필수 요소의 관계 

스탠다드 정의 6대 필수 요소

1
지도를 비롯한 지리적 표현, 지리/공간적 기법, 공간적 사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1. 공간적 관점에서 

본 세계2 심상지도를 활용하여 공간적 맥락에서 사람, 장소,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3 지표 세계에 분포하는 사람, 장소, 환경의 공간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

4 각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

2 장소와 지역5 지표 세계의 복잡성을 구명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6 문화와 경험이 사람들의 장소 및 지역 인지에 영향을 주는 방법 

7 지표 세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자연적 과정
3. 자연 시스템

8 지표 세계의 생태계와 식물계의 공간 분포와 특징 

9 지표 세계의 인구 특징, 분포, 이동

4. 인문 시스템

10 지표 세계의 문화 모자이크의 특징, 분포, 복잡성 

11 지표 세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패턴과 네트워크

12 취락의 (형성)과정, 패턴, 기능

13 사람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지표 세계의 분화와 통치에 미치는 영향

14 인간의 행위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과정

5. 환경과 사회15 물리적 시스템이 인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과정

16 자원의 의미, 이용, 분포, 중요성이 변화하는 과정

17 지리는 과거를 해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
6. 지리학의 응용

18 지리는 현재와 미래의 계획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

자료: Vender, C., 2003, 6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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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지리교육

의 내용 체계를 위한 기본 틀이 되고 있다(The Royal 

Canadian Geographical Society, 2001). 미국과 캐

나다에서는 6대 필수 요소가 여러 개의 핵심적 스탠

다드를 서로 이어주거나 묶어주는 일종의 보다 커다

란 아이디어라는 의미에서 6대 필수 요소 각각을 빅

아이디어(big idea)로 간주한다(표 5). 

한편 영국에서는 1988년 시행된 교육개혁에 따라 

1991년부터 국가 수준의 지리교육과정이 편성되었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

은 국가지리교육과정을 통해 지리교육의 필수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 지리교육의 필수 내용은 지금까지 

수시로 개정되어 왔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위

치,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 장소, 자연

지리, 인간과 환경, 인문지리의 여섯 가지가 그것이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4).9) 영국 지리교육

의 필수 내용은 미국과 캐나다의 6대 필수 요소와 상

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영국의 경우 지리교육의 6대 필수 내용(essential 

subject content)은 학생들에게 ‘지표 세계에서 다양

한 공간 규모로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들이 어떻게 발

생한 것이고,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지리적 지식(geographical knowledge)이나 

지리적 이해(geographical understanding) 혹은 지

리적 기능(geographical skills)을 가리킨다. 다시 말

해서 ‘위치’와 ‘장소’는 지리적 지식에 관한 내용이고, 

‘자연지리’, ‘인간과 환경’, ‘인문지리’는 지리적 이해에 

해당하며,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은 

지리적 기능에 관련된 것이다. 

이들 6대 필수 내용은 5~16세에 이르는 교육과정, 

즉 우리의 학령에 비유하면 유치원 과정(Key Stage 

1, 5~6세),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Key Stage 2, 7세

~10세), 초등 고학년~중학교 과정(Key Stage 3, 11

세~13세)의 지리교육과정에서 기본 내용 체계를 이

루고 있다. 영국의 지리교육이 이들 6대 필수 내용을 

통해 도달하려는 교육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

적 자료를 알게 하고(지식), 지리학자와 같이 사고하

도록 하며(이해), 지리학자처럼 탐구하게 하고(기능), 

지리를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3-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80~90년대를 지나면

서 영어권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개

혁과 함께 지리교육이 보다 체계화되면서 교육적으

로 한 단계 진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발

전상을 대변하는 성과를 한 가지 거론한다면 지리교

육의 주요 빅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일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에 비해 한참 뒤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 수준에서 교과

목별 빅아이디어가 개발되고 교육과정 문서에 최초

로 적시되었다. 

2)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지리

교육사적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연구팀이 의도했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교과목별로 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초·중등학교를 관통하는 내용 체계

를 구성하는 것이었다.10) 그러나 교과목에 따라 빅아

이디어의 도출 양상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결국에

는 각 교과목의 다양한 결과물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애초의 ‘빅아이디어’라는 용어 대신 ‘영역’이라는 표

현을 써서 이를 교육과정 문서에 수록하는 선에서 그 

쳤다. 

가령 사회과 내에서도 빅아이디어로 제출된 결과

물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보였다. 역사 영역

은 시대사를 관통하는 빅아이디어 대신에 대체로 ‘시

대사’ 명칭에 준한 것들을 제시하였고, 일반사회 영역 

역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관통하는 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대신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 기존의 

학문 분류 체계 내지 과목 분류 체계를 그대로 제출하

였다. 이에 비해 지리 영역에서는 지리학의 분류 체계

가 아닌 이를 관통하는 5대 빅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

데 그 결과물은 역대 국가 수준의 초·중등 지리교육

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지리교

육사에서 지리교육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가 연구되

거나 제안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

은 개별 학자 수준에서 연구 혹은 제안된 것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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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선

다수의 지리교육자와 지리학자가 공식적으로 협의하

여 5대 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수록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가 최초

이다.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와 각각의 핵심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을 정리하면 표 6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

정은 각 교과목의 빅아이디어와 내용 체계가 충분히 

상응하지 못한 과도기적 단계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1~9학년에 

이르는 공통교육과정에서 교과목별 빅아이디어를 반

영한 내용 체계를 구현했어야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

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다수의 과목들에서 교과목별 

빅아이디어와 내용 체계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경

우가 많다. 지리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리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5대 빅아이

디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지리인식

지리적 속성
지표상에 분포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절대적, 상대적 위치와 다양한 규모의 영역을 차지하며, 위치

와 영역은 해당 사건과 현상의 결과이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분석
다양한 공간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지리 정보 수집과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은 지표상의 현상과 사

건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추론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지리사상
지표상의 일정한 위치와 영역을 차지하는 인간 집단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의 장소와 지역, 다양

한 세계에 대한 고유하고도 지속적인 경험, 인식, 관점을 갖고 있다. 

장소와 지역

장소
모든 장소들은 다른 장소와 차별되는 자연적, 인문적 성격을 지니며, 어떤 장소에 대한 장소감은 개인

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지역
지표 세계는 장소적 성격의 동질성, 기능적 상호 관련성, 지역민의 인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

되며, 이렇게 구분된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성이 나타난다. 

공간관계 장소와 지역은 인구, 물자, 정보의 이동 및 흐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한다.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며,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형 환경 지표상에는 다양한 지형 환경이 나타나며, 지형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연 - 인간 

상호작용
인간 생활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자연환경은 인간 집단의 활동에 의해 변형된다.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인구의 지리적 

특성

인구는 지표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며, 인구 밀도와 인구 이동, 인구 성장 단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공간의 체계
촌락과 도시는 인간의 생활공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입지, 기능, 공간 구조와 경관 등의 측면에

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지표상의 자원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인간의 경제활동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구조

를 나타내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

인간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적응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

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지속가능한 

세계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자원이나 인간 거주에 유리한 조건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공존의 세계
인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상호 협력 

및 의존한다.

자료: 교육부, 2015, 7-10; 이간용, 2016, 30; 전종한, 2016, 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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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중등 지리교육

의 내용 체계 개발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대 빅아이디어가 학계와 교육 현장에 안착되기 위

해서는 각 빅아이디어의 명명과 정의에 대해서도 정

교화 내지 보완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

리인식’이라는 빅아이디어는 위치와 영역, 지리 사상, 

공간 분석 등을 포괄하기 위한 빅아이디어인데, 이러

한 용어 표현은 기존의 지리교육계에서 좀처럼 사용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관련 논의를 통한 점검이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 등을 

담아내기 위해 사용한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빅아이

디어 역시 표현이나 정의 면에서 보완 수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내용 체계 개발 방안

1) 내용 체계 개발의 근거와 원리

빅아이디어 중심의 내용 체계 개발이 임의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원리에 기반해

야 한다. 먼저 빅아디이어 중심의 내용 체계를 개발

해야 하는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시된 지

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캐

나다, 영국 등 영어권의 주요 국가들을 사례로 참고

할 때, 필수 요소, 필수 내용 등등의 이름으로 도출된 

지리교육의 빅아이디어가 먼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수록되고, 다음 수순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년

별 혹은 단계별 반복적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 

체계에 반영된다. 각 교과목의 빅아이디어가 상급 학

년이나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심화 학

습이 가능하도록 내용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표 

7은 캐나다의 6대 필수 요소를 사례로 지리교육의 빅

아이디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심화 학

습 되는, 일종의 나선형 내용 체계의 전형을 보여준

다. 학년별로 동일한 빅아이디어가 반복되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화되는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빅아디이어 중심의 내용 체계 개발을 위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확대법에 구속되지 않고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간 스

케일의 사례가 자유롭게 접목되어야 한다. 그간 환경

확대법의 교육적 효용성을 놓고 이견이 종종 제기되

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확대법은 우리나라의 역

대 교육과정에서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를 구성해

온 강력한 틀로 존속해왔다. 그것은 아마도 환경확대

법이 지리, 역사. 일반사회에 걸치는 사회과의 광범위

한 내용 영역들을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틀로 여겨졌

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경확대법은 이미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기부터 초등 사회과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 영역은 초등 사회과 고학년 

과정에 우리나라 통사를 집중적으로 편성함으로써 

환경확대법에 따르기보다는 연대기적 구성 원리를 

반영한 역사 이해를 도모해왔다(김동국, 2014, 22). 

환경확대법은 지리교육의 몇몇 주제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3~4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위치와 방위 등 지도의 기

본 요소에 대한 학습은 나침반의 작동 원리나 동서남

북 개념의 효과적 습득을 위해 지구 규모의 접근과 지

구본이나 세계지도를 활용한 활동이 요구됨에도 불

구하고 환경확대법에 구속되어 마을이나 고장의 사

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유치원 단계

(Key Stage 1)에서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이용한 동서

남북의 방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렇다고 연구자가 지리 영역의 이해에 있어 환경확대

법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빅아이

디어의 성격에 따라 환경확대법의 틀에 구속되지 말

고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동원해야 함을 강조하

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행 교육과정기에서

는 일부 주제에 따라 고장과 다른 나라 스케일의 사

례를 동시에 접목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리적 사고 함양의 효율성을 위해 이제는 환경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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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법의 문을 열어젖히고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함

께 활용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기본 원리로 고려되어

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둘째, 지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 

그것들을 모두 섭렵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국과 영국 지리교육계

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의 지리교육자들은 지리적(공간적) 사고의 발

달 단계에 있어서 위치, 거리, 지역에 관련된 기초

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공간적 계층성, 공간적 추론, 

공간적 상관성에 관련된 고차적 사고력이 발달한다

는 견해를 대체로 공유하는 편이다(Gersmehl and 

Gersmehl, 2007; Golledge et al., 2008; Janelle 

and Goodchild, 2009). 영국의 초등 지리 교육과정

에서는 위치와 장소의 지리적 사실에 대한 학습과 지

도 읽기 중심의 지리적 기능에 대한 학습을 지리적 개

념과 일반화를 비롯한 지리적 지식의 학습보다 선행

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이러한 경향과 사례를 참조한다

면 우리나라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 중 지리적 

기능과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지리인식’

과 ‘장소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학년에, 지리적 추

론과 일반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

한 세계’는 고학년에서 배우도록 편성하는 방식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2) 내용 체계(안)의 제안

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초등 지리 영역에 반

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3~6학년에 이르도록 

학년마다 5대 주제를 반복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구

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초등 교육과정에

서 지리 영역이 독립 교과로 존재한다면 가능한 일일

지 모르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 지리 영역은 초등 사

회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그 내용 체계는 

초등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 및 일반사회 영역

의 내용 체계와 조율되고 적절히 변용되어야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안(A안)은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리 영

역에 해당하는 대주제 및 중주제 제목을 5대 빅아이

디어 중 하나와 관련지어 수정하는 안이다(표 8).

현행 교육과정에서 3~4학년군의 중주제 제목은 지

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중 하나를, 그리고 대주제 제

목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3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5~6학년군에서는 

대주제와 중주제 제목이 사회과의 3대 영역을 포괄하

는 표현이 아니라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중 하나

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A안에서는, 3~4학년군의 

지리 영역 중주제, 그리고 5~6학년군의 지리 영역 대

주제 및 중주제에 한해서 5대 빅아이디어 중 적절한 

하나와 연관 지은 다음, 이에 맞게 그 제목 표현을 수

정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

역’에 연관된 중주제 및 대주제의 경우 장소, 장소감, 

지역 간 관계 등을 반영하는 선에서 제목 표현을 수정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빅아이디어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이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연관된 중주제 

및 대주제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

성이나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학습의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제목 표현을 수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역’에 연관된 중주제 

‘(4)-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은 ‘(4)-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과 상호 관계’로 수정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고, 빅아이디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에 연관된 대주제 ‘(7)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7) 세

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삶의 모습’으로 수정하는 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리 영역에 

해당하는 주요 대주제와 중주제 제목에 대한 수정안

을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더 나아가 A안에서는 학년군이 올라감에 따른 학

습 내용의 심화·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

해서 3~4학년군의 학습 내용과 5~6학년군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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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심화·확대의 원리에 따라 조직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아이디어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은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반복 학습되지

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심화·확대의 원리에 따른 학

습이 될 수 있도록 중주제 및 대주제 제목을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환경과 인간 생

활’에 연관된 3~4학년군의 ‘(1)-③ 교통통신의 발전

과 우리 고장의 변화’는 5~6학년군의 ‘(1)-③ 국토의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그리고 ‘(7)-③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국가들’로 시퀀스가 이어지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먼저 우리 고장의 인문환경과 삶의 모

습을 공부한 다음, 우리 국토의 그것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우리와 인접한 국가나 우리나라와 밀접한 영

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사례

로 지구적 규모에서 인문환경과 삶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빅아이디어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경우에는 

3~4학년군에서 고장의 자연환경과 의식주 생활 모습

을 살펴본 후, 5~6학년군에서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

활 모습,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

까지 학습 내용이 심화·확대 되도록 조직하였다. 이 

외에 다른 빅아이디어들도 반복되는 범위 안에서 심

화·확대의 시퀀스를 갖도록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

표 8. A안: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서 반영하는 방안

학년

(군)

2015 개정 교육과정 A안
빅아이디어

대주제 중주제 대주제 중주제

3~4

학년

군

3

(1) 우리가 살아

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1) 우리가 살아

가는 곳

① 우리 고장의 모습 지리인식

③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③ 교통·통신의 발전과 우리 
고장의 변화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2) 우리가 살아

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2) 우리가 살아

가는 모습
①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4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① 지역의 위치와 특성 지리인식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① 촌락과 도시의 생활과 상호 
관계

장소와 지역

5~6

학년

군

5
(1) 국토와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1) 국토의 환경
과 우리 생활

① 국토의 위치와 영역 지리인식

② 국토의 자연환경
② 국토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③ 국토의 인문환경
③ 국토의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6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①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7) 세계 여러 나
라의 환경과 삶
의 모습

① 세계의 주요 대륙과 국가들 지리인식

②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②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③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③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국가
들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

의 평화

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 (가)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속가
능한 지구촌

① 미래가 기대되는 통일 한국 지속가능한 세계

②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 (가)
②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의 평화

지속가능한 세계
③ 지속가능한 지구촌 - (가)

* 기울어진 볼드체로 표시된 곳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A안에서 수정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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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적용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개발

러나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에 할당된 비중을 고

려한 구조화에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사이클을 구

현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에 시퀀스의 심화·확대를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두 번째 방안(B안)은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서 주어진 지리 영역의 비중 안에서 5대 빅아이디어

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역대 교육과정을 개관할 때 초등 사회과 교

육과정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은 대주제 분량

을 기준으로 볼 때 학년별 평균 2~3개씩의 대주제 분

량으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3~6학년에 이르는 동

안 학년별 2~3개의 빅아이디어를 대주제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안 역시 가능할 수 있다(표 9).

현행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비중을 유지하되 내

용 체계의 재구성을 통해 5대 빅아이디어를 반영한 B

안의 경우 먼저 지리적 사고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3

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동안 ‘지리인식→장소와 지

역→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순으로 5대 빅아이디어를 배열하였

다. 다음으로 각각의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적합하도

록 대주제(안)을 설정하였다. 대주제(안) 설정 시 내

표 9. B안: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여 반영하는 방안

학년

(군)
빅아이디어 대주제(안)

핵심 내용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3

학년

지리인식 1. 세계의 대륙과 바다

•�위치, 분포, 지도의 기본 요소(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

선)

•세계지도, 지구본, 대륙, 바다, 주요 대륙 및 국가의 위치 특성

장소와 

지역

2.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들 •장소감, 고장의 중심지, 고장의 주요 지형지물, 고장의 실제모습 

3.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
•�지역의 중심지, 배후지, 교통·통신의 발달, 환경에 따른 생활 모

습의 다양성, 경관

4

학년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4.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국토의 위치와 영역(독도의 지리적 특성 등), 국토애, 국토의 기

후와 지형, 국토의 자연재해와 대책

5. 세계의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
•세계의 주요 기후 지역의 특성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세계의 식

생 지역

5

학년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6.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삶의 모습

•촌락과 도시(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과 해결 방안, 상호 의존)

•�남부지방, 중부지방, 수도권 지역, 호남지역, 영남 지역, 충청 지

역, 강원 지역(주제별 특화된 국토의 각 지역별 내용 구성:  인구 

분포 및 구조 변화, 도시 발달 과정, 산업구조 변화, 국토의 교통 

발달 과정 등)

7. 세계의 인문환경과 삶의 모습

•�세계의 대륙 구분, 세계의 문화권, 세계의 종교 분포, 세계의 경

제 블럭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국가들의 지리적 특성과 상호 의

존

6

학년

지속가능한

세계

8. �국토의 통일과 북한 지역의 이해 •북부 지방, 통일 국토의 우리 영토, 통일 국토의 이웃 나라

9. 세계 속의 우리나라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한류의 세계화, 한국인의 세계 

진출

10.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

력들 

•�지구촌의 갈등과 해결 방안, 지구촌 환경문제,다양한 국제기구, 

세계시민의 자세

범례: 역환경확대방향;  환경확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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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범위의 설정은 어떤 경우는 환경확대법을 따르기

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역환경확대법’을 활용하기도 하

였다. 이는 빅아이디어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규모의 사례를 활용하여 좀 더 효율

적인 지리적 사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핵심 

내용 요소의 경우에는 현행 초등 지리 영역의 비중을 

고려하여 제시한 내용 체계인 만큼 2015 개정 초등 

사회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리 영역의 학습 내용 요

소가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B안 역시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에 할당된 비

중의 한계 안에서 3~4학년군과 5~6학년군을 재구조

화하여 5대 빅아이디어를 배치하다보니 학년군마다 

5대 빅아이디어 전체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구조화하

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한된 비중 안에

서도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이 시퀀스를 갖추고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에서라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

므로 가능한 시퀀스의 심화·확대를 고려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빅아이디어 중 첫 단계인 ‘지리인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장소와 지역’, ‘자연환경과 인간 생

활’, ‘인문환경과 인간 생활’, ‘지속가능한 세계’의 빅아

이디어별 대주제(안)들은 자체적으로 시퀀스의 심화·

확대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빅아이디어 ‘장소와 지역’에 연관된 대주제(안)은 

고장에 대한 학습에서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심화·

확대 되었고, 빅아이디어 ‘지속가능한 세계’와 연관된 

대주제(안)은 국토 통일 및 북한과의 관계 이해에 대

한 학습을 시작으로 세계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살펴

본 다음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학습으로

까지 나아가도록 시퀀스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

특히 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한 주제가 지리교육의 

핵심 주제인 만큼 가장 중요하면서도 심화 학습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

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두 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우

리나라의 스케일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스케일로 심

화·확대 되도록 자연 및 인문환경에 따른 삶의 모습

을 기후, 지형, 식생, 자연재해, 촌락과 도시, 인구와 

산업, 문화권, 경제 블록, 상호 의존에 이르기까지 보

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직하고자 하

였다. 

5. 맺음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

기까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도(地圖)에 관

한 학습은 3학년 또는 3~4학년군에 편성되었다. 하

지만 지도 학습은 환경확대법에 의거하여 주변 지역

이나 고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규모 안에서 이루어져

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는 ‘교실 안의 앞쪽, 뒤쪽, 옆쪽을 익히는 활동’을 

비롯해 방위 개념을 익히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접하면서 어린이들은 지

도라는 흥미진진한 매체를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 방

위, 축척 등의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학습이나, 지

도 그리기, 지도 읽기를 주제로 한 학습은 지구 규모

에서 작동하는 나침반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구본이

나 세계지도를 활용할 때 흥미를 더하고 학습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도 학습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지도의 기본 요소와 지도 읽기와 같은 내용은 

지리 영역의 학습을 위한 기초 기능이므로 저학년에

서 익히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초등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를 위한 원리로서 환경

확대법이 옳지 않다거나 소위 ‘역환경확대법’이 적절

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

하는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다.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적용 역시 약간의 여지

를 둘 뿐 결국 환경확대법을 준용하는 것에 다름 아

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지리인

식’이라는 빅아이디어처럼 글로벌 규모에서 배우기 

시작해 공간 규모를 좁혀 들어와야 학습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학습 주제가 있고, ‘장소와 지역’처럼 주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공간 규모를 넓혀 나가되 단순

한 환경확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지점과 

낯선 지점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익힐 때 효과적

인 학습 주제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환경확대법의 적용 여부를 논하려는 것

이 아니라 빅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그에 적절한 공

간 규모의 사례를 자유롭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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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렇게 특정 공간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

한 공간 규모를 넘나드는 것은 그 자체로 지리교육이 

길러주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행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 안에서 지리

교육의 5대 빅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가 않다. 초등 사회과라는 하나의 교과 안에서 연대기

적 원리를 선호하는 역사 영역이나 공동체 중심의 환

경확대법에 익숙한 일반사회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지리 영역에 적절한 내용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작업의 복잡성을 더할 것이다. 그렇다고 빅아이

디어의 도출 그리고 이것을 내용 체계에 반영하는 작

업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지리교육과

정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그것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아이디어 중심 내용 체계의 이

상형을 제시하기보다는 현행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의 내용 체계 안에서 소극적으로 구현하는 방법(A안)

과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 지리 영역의 대주제 및 중주

제를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

는 방법(B안)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어디까지

나 예시에 불과하며 문제 인식과 과제 공유를 위한 출

발점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5대 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초·중등 지리교육의 적절한 내용 조직자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 조직자

를 적용한 내용 체계의 개발 연구가 호응해야 한다. 

국내외의 초·중등 지리교육은 때로는 독립 교과목으

로, 때로는 사회과의 일부로, 때로는 역사 과목과 결

합된 교과로서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지만, 적어도 우

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일부로 

존재하는 만큼 사회과의 다른 두 영역인 역사나 일반

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와 어떻게 조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이다. 

주

1)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빅아이디어’라는 용어 대

신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

발 과정에서 총론 연구팀은 각 교과와 과목 연구진에 ‘빅아

이디어’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과별 상황에 따

라 기존의 내용 체계나 모학문 분류 체계를 그대로 제출한 

과목들도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을 아우르는 

용어로 ‘빅아이디어’라는 표현은 한계가 있었고 그 대안으

로 채택된 것이 ‘영역’이었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 ‘영역’

의 의미는 사회과의 전통적인 3대 내용 영역, 즉 지리, 역

사, 일반사회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지리 

영역에서 개발한 5대 빅아이디어는 ‘지리교육을 통해 학생

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아이

디어’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 혼동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표현 대신 ‘빅아이디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대주제(대단원) 아래에 모두 

4개씩의 성취기준을 진술하였지만 역사 영역에서는 일부 

대주제(대단원)를 5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었

다.

3) 제7차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

하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교육부, 1997, 14) 하였지만 초등

학교 사회과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계열화의 원리는 제5차 

및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던 환경확대법과 

나선형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과 심화 과정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

판과 함께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적용되어온 환경확대법에 대해 ‘각 학년별로 지구촌적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환경확대법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1999, 212)’라고 밝힘으로써 환경확대법

의 기계적인 적용을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노력한 점은 이

후 초등 지리교육내용의 계열화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

을 주었다(남호엽, 2002, 61).

4)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의 제시 방식에 있어서 활동 중

심,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년별 내용

을 기본적 지식, 기능과 이의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을 결

합한 ‘성취 목표’의 형태로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교육

인적자원부, 1999, 202-203).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5)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간과 공

간’,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는 ‘지리 영역’으로 표현하

였다(교육부, 1992;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6)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는 2학년의 통합 과목과 

4학년 이후의 사회과를 고려하여 3학년은 통합적 단원, 4

학년은 지역화 교과서를 고려한 단원 배정, 5학년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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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역사 내용 확대 배치, 6학년은 지리

와 일반사회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04)

7) 학년별 주제 설정을 통해 내용 범위를 제한한 시기는 표 3

에 제시한 6차 교육과정기를 비롯하여 교수요목기의 ‘첫째 

학년 가정과 학교, 둘째 학년 고장 생활, 셋째 학년 여러 곳

의 사회생활, 넷째 학년 우리나라의 생활, 다섯째 학년 다

른 나라의 생활, 여섯째 학년 우리나라의 발달’(군정청·문

교부, 1946)과 제1차 교육과정기의 ‘1학년-우리 집 우리 

학교, 2학년-이웃 생활, 3학년-고장 생활, 4학년-우리 생

활의 내력, 5학년-산업의 발달, 6학년-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문교부, 1955)로 분석되었다.

8) 이와 관련하여 심승희(2008, 361)는 4차 교육과정기까지

는 다른 나라의 고장, 다른 나라의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

가 지리 영역과 지리 외 영역을 망라하여 기술되어 왔고, 

교수요목기부터 4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사

례를 기술한 빈도나 내용이 꾸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

다고 제시하고 있다.

9) 6대 필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원문과 함께 제시하면 위치

(location), 지도와 야외조사 그리고 지리적 기능(maps, 

field work and geographical skills), 장소(place), 자연지

리(physical geography), 인간과 환경(people and envi-

ronment), 인문지리(human geography)이다(Depart-

ment for Education, 2014, 3-4).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진은 교과 교육과정

을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였고, 

이때 핵심 개념이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는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반적 아이디

어(general ideas), 빅 아이디어(big idea)와 유사한 의미라

고 제시하였다(온정덕 외, 201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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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GAMLSS 모형을 활용한 주택가격 추정

이창로*·박기호**

Abstract : Estimation of housing prices is of great importance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property tax assess-
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The multi-household house (MHH) is an emerging property type for the appli-
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in South Korea. Thus we choose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as our study area, and apply the hedonic price model to MHH, a common tool in property valuation. We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to estimate housing prices –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GAMLSS) –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the traditional hedonic price model, those 
limitations being: lack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a functional form,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and little account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model building. 
We employ the GAMLSS with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the data being taken into account. We show that 
a non-normal distribution could give a better fit for house prices and illustrate nonlinear effects of the explana-
tory variables, as well as the spatial effect of house locations on the price of MHH. We hope that the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in this study will lead to better property tax assess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Key Words : Housing prices, Multi-household house, GAMLSS, Spatial autocorrelation, Non-normal distri-
bution, Nonlinear effects

요약 : 과세평가, 담보평가 등 주택가격의 추정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파트에 비해 상품 

표준화 정도가 낮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 자동평가모형의 적용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주택가격 추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헤도닉 모형을 적용하여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의 가격을 추정하였다. 함수 

형태의 이론적 근거 부재,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의 선형성 가정,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미고려 등 전통적 헤도

닉 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 GAMLSS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가

격은 정규분포 이외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는 비선형 관계의 형태로 

설계함이 타당하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간적 자기상관성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였다. 공간 

GAMLSS 모형 활용을 통해 과세평가나 담보평가에 있어 주택가격 추정의 정확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주택가격, 다세대주택, GAMLSS, 공간적 자기상관성, 비정규분포, 비선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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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 residential building built for sale in unit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 multi-unit house’ in South Korea. The 

multi-unit house has several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option of co-owning a site and forming a residen-

tial community composed of inhabitants in the build-

ing. The housing type obverse of the multi-unit house is 

the detached house, which is generally composed of one 

building and its corresponding site. The multi-unit house 

has enjoyed great popularity in South Korea in the past 

due to the scarcity of urban land available for buildings, 

and has taken a firm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hous-

ing type in urban areas. The multi-unit house comprises 

an apartment and a multi-household house (hereafter, 

MHH).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in South Korea, if 

the floor area of the multi-unit house is over 660m2, then 

it is classified as an apartment; otherwise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MHH. 

The valuation of housing is of great importance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curate assessment of 

properties is key in enhancing the taxation equity, and 

reliable estimation of housing collateral by financial in-

stitutions plays a core role in keeping the collateral loans 

undoubtful. Since the apartment is the most standard-

ized property type, it is relatively easy to apply an auto-

mated valuation method and obtain a reliable estimate 

of the apartment market value. In contrast, the detached 

houses vary in terms of location, site characteristics, 

construction workmanship, etc. Thus, their valuations 

remain a realm for single-property appraisal, which is 

usually conducted by a licensed expert, and thus it would 

be premature to apply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MHH is situated between the apartment and the de-

tached house in terms of applicability of a quantitative 

valuation technique, since it is a standardized property in 

part, but also shows unique characters such as lo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banks, they tend to 

invest as little resource as possible to estimate the market 

value of MHH, since they think it is easy to evaluate 

the price of MHH. However, MHH is not the perfectly 

standardized property product, and has considerable risk 

that its estimated price deviates from its market value 

severely. Recently, methods such as the hedonic price 

model have slowly begun to apply to them in the South 

Korean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to MHH is of great is-

sue in valuation practices. We decide to choose MHH as 

a target property for applying the hedonic price model in 

this context.

The hedonic price model is generally used in property 

valuation, and is usually fitted by using regression analy-

sis. Property price is broken down into its constituents 

such as land area, building area, presence of elevators, 

and others under the hedonic price model framework, 

and it produces estimates of the contributing value of 

each constituent, ultimately providing the whole value 

of the property by summing up each contributing value. 

Although the hedonic price model is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in a quantitative property valuation, it has 

its own limitations and criticisms. The oldest and most 

severe criticism is that the appropriate functional form 

cannot be guided on theoretical grounds (Halvorsen and 

Pollakowski, 1981). In practice, the Gaussian distribu-

tion is commonly assumed for the response variable, 

and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is implicitly presumed in specifying 

the hedonic price model, leading to inefficiency and inac-

curacy in price estimation.

We explore various functional forms for the response 

variable and try to specify an optimal form for the he-

donic model. In addition, we step from the practice of as-

suming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and 

response variables, and instead try to capture the n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model speci-

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estimate the 

price of MHH under the framework of generalized a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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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GAMLSS).

Since the hedonic price model has been sophisticated 

in economics since its proposal, the spatial component in 

model specification often went unnoticed in many previ-

ous studies.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house prices 

are not distributed independently over space, but rather 

tend to show similar values in neighboring area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spatial autocorrelation (Basu & 

Thibodeau, 1998; Tu et al., 2007). It indicates that even 

identical houses can be sold for vastly different prices de-

pending on location, and thus the house price cannot be 

estimated reliably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house 

locations. It is the first law in property valuation, though 

it is frequently ignored when modelling house prices. We 

try to incorporate the spatial effects into the GAMLSS 

model specification in the stud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reviews the GAMLSS and relevant literatures, and the 

third section explains the data used and model specifica-

tion. Model calibration and main results are provided in 

the fourth section, and finally, we present a discussion on 

the results and our conclusions.

2. Literature review

Literary volumes on the hedonic price model are vast 

in number, ranging from the seminal paper of Rosen 

(1974) to more recent studies (Mei et al., 2018; Michelson 

and Tully, 2018), but most of them bear the limitations 

given above: the conventional assumption of the Gauss-

ian distribution for property price without the due atten-

tion to the functional form, the presumption of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s and 

property price, and the absence of explicit accounts of the 

spatial effects on the property price.

GAMLSS could be a suitable tool to overcome these 

traditional limits inherent in the hedonic price model. 

GAMLSS were developed by Rigby and Stasinopoulos 

(2005) to deal with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for 

example, a highly skewed distribution. They also have 

a flexible statistical framework to captur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g. as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of explanatory variables).

GAMLSS have been applied in various areas, from 

medicine to the prediction of annual precipitation. Rigby 

and Stasinopoulos (2006) provided two examples to 

show the flexibility of GAMLSS. The first example mod-

eled the blood flow measured by tomography, which has 

been estimated frequently by a normal and a t family 

distribution. They fitted the blood flow by using a log 

power exponential distribution, which is proven to be a 

substantially better fit than the traditional distributions. 

The second example in their study estimated the head 

circumference of males with explanatory variable age, 

in which the box-cox t distribution provides the best fit 

to head circumference, indicating that the traditional 

distribution such as a t family distribution is not efficient 

to model the data in the study. Gilchrist et al. (2009) con-

sidered the possibility of being admitted to a hospital as 

following a Beta binomial distribution, and the length of 

stay in hospital was modelled by using a series of continu-

ous distributions, such as Gamma, generalized Gamma, 

inverse Gaussian, and generalized inverse Gaussian. De 

Castro et al. (2010) described the GAMLSS framework 

to the fitting of long-term survival models assuming that 

the survival rate follows the negative binomial distribu-

tion.

In the field of ecological science, Kiffner et al. (2011) 

applied the GAMLSS assuming a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and analyzed whether body mass and host 

sex affected individual tick burdens. Hudson et al. (2010)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owering intensity 

of four eucalypts and air temperature, and the GAMLSS 

were used in the study assuming that the flowering series 

follows Poisson counts with lagged dependencies of cur-

rent with past f lowering considered as auto-re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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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s.

Hu et al. (2015) used GAMLSS for the analysis of 

speech intelligibility tests and proposed an alternative 

distribution: a zero-and-one inf lated Beta distribu-

tion to model the data. Zhang et al. (2015) developed a 

GAMLSS-based framework to estimate the annual max-

imum daily precipitation records in the Beijing-Tianjin-

Hebei region of China. They employed cubic spline 

functions to capture the non-linear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and utilized six widely used distributions to 

model the precipitation: Gumbel, Lognormal, Weibull, 

Gamma, Logistic, and generalized Gamma.

All the studies given above showed that GAMLSS 

could provide a flexible model for non-normally distrib-

uted response variables, especially with highly skewed 

distribution data.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various distribution parameters such as scale and 

skewness could be modeled efficiently through non-lin-

ear smoothing functions of explanatory variables. These 

findings provide a good insight for modeling a response 

variable > 0 with highly right-skewed distribution (posi-

tive skewness), the good example being a house price.

In the field of property valuation, the application of 

GAMLSS is rare, with an exception being the study of 

Florencio et al. (2012) and Cajias (2018). Florencio et al. 

performed land appraisal using GAMLSS and showed 

that the models are more appropriate for estimation of 

land pric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regression mod-

els. Cajias (2018) showed that the asking rents were more 

accurately predicted by the GAMLSS than the ordinary 

GAM. The two studies introduced property valuation 

based on the GAMLSS, but their model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land prices or 

rents explicitly. We try to augment this deficiency in their 

studies. There are huge volumes in studies that tried to 

incorporat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property prices 

into the model specific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ordinary regression approach, and a few studies employ-

ing the GAMLSS to predict property prices were already 

reported. However, this is the first study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to specify the spatial autocorrelation 

under the GAMLSS approach to predict property prices 

in applied real estate research area.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he hedonic price 

model are worth noting in our study. First, we try to find 

a functional form more appropriate than Gaussian distri-

bution to describe the property price, which is character-

ized by highly right-skewed distribution. Second, we try 

to capture the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property 

pric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property age 

in the model building process. Third and most notably, 

we take into explicit account of the spatial effects on 

the property while specifying the GAMLSS model. 

GAMLSS could provide an efficient environment to 

achieve these improvements, and we take full advantage 

of the flexibility of GAMLSS to better predict the prop-

erty price.

3. Data and model specification

1) Data 

We estimate the price of MHH in Seoul, South Korea. 

The total housing stock in Seoul is made of 2,830,857 

units as of 2016, with 815,552 MHHs making up about 

29 percen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The data were sampled in a random manner be-

tween January and December of 2015 from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RTMS). The 

government-operated RTMS discloses the sale prices of 

houses on a monthly basi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re provided in Table 1 and Figure 1.

As shown in Table 1, a typical MHH in Seoul has a 

room area of 54 m2 and an allocated site area of approxi-

mately 33 m2. The averag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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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is about 649 meters, and the typical property age 

of MHH is about 15 years. The average unit price of sold 

MHHs is 6.4 million KRW per room area (m2), and 

thus, the total price sold is roughly 345.6 million KRW 

(6.4 million KRW multiplied by 54 m2). As indicated in 

Figure 1, the floor level of MHH goes from the basement 

to the fifth floor, and units on the second floor are the 

most common in the MHH sales market. As for the pres-

ence of elevators, 12% of the samples (377 out of 3,254 

houses) are elevator-equipped MHHs. Finally, Figure 2 

shows the administrative map of Seoul with sample loca-

tions. The spaces where samples are not distributed are 

business districts or mountainous area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1) (n=3,254)

Variables Min. Mean Median Max.

Room area (m2)
Allocated site area (m2)

Distance to subway station (m)
Age (year)

Unit price sold (million KRW per room area)

12
4

50
0

1.0

54
33

649
15

6.4

51
29

559
13

6.0

238
268

3,493
47

12.0

Figure 1. Bar chart for floors and elevators

Figure 2. Multi-household house location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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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lanatory variables

Variables affecting the house price could be enumer-

ated endlessly. From the perspective of housing demand, 

some important variables could include purchaser’s in-

come, mortgage interest rate, and credit regulations. For 

housing supply, land zoning and construction costs could 

have a strong influence. Therefore, selecting explanatory 

variables must be a compromise between theory and data 

availability.

We employ the area of each unit which is referred to 

as room area (barea), the area of the site allocated to the 

unit (larea), the floor on which the unit is located, age of 

the house, the month on which the unit is sold, a dummy 

variable of whether an elevator is equipped in the house,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s explana-

tory variables (seven variables total). We believe that we 

include relevant variables affecting house prices in the 

model specification under the constraints of data collect-

ability.

3) GAMLSS models

With response vector Y, and sample size n, the linear 

model is defined as

Y~N(μ, σ2)� (1)

μ=Xβ

where X is the n×p design matrix, β is the coefficient 

vector, μ is the mean vector and σ2 is a vector of constant 

variance.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was introduced 

by Nelder and Wedderburn (1972), and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is replaced by the 

exponential family of distributions (denoted here as D). It 

includes many important distributions, such as the nor-

mal, Poisson, Gamma, inverse Gaussian, etc. The GLM 

can be written as:

Y~D(μ, Φ)� (2)

η=g(μ)=Xβ

where Φ is the dispersion parameter, η is the linear 

predictor and g(·) is the link function. The normal dis-

tribution, used frequently to fit empirical data, might be 

replaced by more flexible distribution, and in our study is 

replaced by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hich 

has a characteristic positive skew, and thus, is suitable 

for modeling the positively skewed data such as property 

price. The selection of optimal distribution for the re-

sponse variable from different distributions is explained 

in section IV.

Smoothing techniques can be incorporated within the 

GLM framework, resulting in the term generalized addi-

tive models (GAM). The GAM can be written as:

Y~D(μ, Φ)� (3)

η=g(μ)=Xβ+s1(x1)+ ... +sJ(xJ)

where sj is a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 ap-

plied to explanatory variable xj, for j=1,…, J. The advan-

tage of the non-parametric smoothing is that the data de-

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ictor η=g(μ)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rather than enforcing a 

linear relationship. Examples of different smoothers are 

numerous, and we implement a P-splines smoother in 

GAM.

Our chosen distribution,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has three parameters: μ, the mean of the 

distribution; σ, a scale parameter which is related to the 

variance; and ν, a shape parameter which is related to 

the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Up til now we have 

modelled only μ as a function of the explanatory vari-

ables, but there are occasions in which the assumption 

of a constant scale parameter is not appropriate; on those 

occasions, modelling σ as a function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could be a good option. It is also true of other 

parameters including ν. With enough data at hand, a 

model with more f lexibility to deal with vari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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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ness would be preferred. Thus, we can now consider 

a GAMLSS model and model (3) can be extended as fol-

lows:

Y~D(μ, σ, ν, τ)� (4)

η1=g1(μ)=X1β1+s11(x11)+ ... +s1J1(x1J1)
η2=g2(σ)=X2β2+s21(x21)+ ... +s2J2(x2J2)
η3=g3(ν)=X3β3+s31(x31)+ ... +s3J3(x3J3)
η4=g4(τ)=X4β4+s41(x41)+ ... +s4J4(x4J4)

where D(μ, σ, ν, τ) is a four-parameter distribution 

and where τ is a shape parameter related to the kurtosis 

of a distribution. In the case of the exponential Gauss-

ian distribution, there is no parameter τ, and thus it is 

defined as a three-parameter distribution, D(μ, σ, ν). As 

for parameter link functions of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the identity function for μ and the log func-

tion for σ and ν are generally utilized, and thus we follow 

this practice in the study.

Spatial phenomena, such as house price, cannot be 

analyzed accurately without due attention to property 

location. Identical houses can be sold for different prices 

depending on their specific locations. Location is the first 

element that comes into appraiser’s mind when valuing 

properties, though it is frequently ignored or underesti-

mated when modeling the house price. In order to incor-

porate locational elements into the model specification, 

we use the strategy employed by De Bastiani et al. (2016) 

in which relevant models for μ and other parameters 

are selected first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data, and then we fit the intrinsic autore-

gressive model (IAR) for μ. The IAR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house prices observed in geographical areas. 

When we model a house price, we expect that neighbor-

ing areas are priced at more similar price levels than areas 

further away. The IAR model captures this expectation 

by bringing the fitted prices of neighboring areas closer to 

each other.

A pure IAR model with no explanatory variable can be 

written as:

y=Zγ+ε� (5)

where Z is an incidence matrix (Zji=1 if data point i be-

longs to area j and Zji=0 otherwise), γ is a vector of spatial 

random effects for the areas, and where γ~N(0, σb
2G −1) 

for a precision matrix G and ε~N(0, σe
2W −1) where W  

is a diagonal matrix of prior weights (De Bastiani et al., 

2016). The precision matrix G can be made by using the 

geographical coordinates of the areas. The effect of the 

matrix G is to bring fitted values from neighboring areas 

closer together. Formula (5) is incorporated additionally 

into the GAMLSS formula (4) to estimate μ, the mean of 

the distribution (a linear predictor η1), more accurately. 

The spatial random effects γ̂ can be calculated by using 

the weighted penalized least square solution

γ̂=(ZWZʹ+λG)−1ZʹWy, where λ=σe
2/σb

2� (6)

For further details, see De Bastiani et al. (2016). 

4) Fitting algorithms

Rigby and Stasinopoulos (2005) suggested two basic 

algorithms for fitting GAMLSS. The first, the CG algo-

rithm, is a generalization of the Cole and Green (1992) 

algorithm, and the other is the RS algorithm, which is a 

generalization of the algorithm used by Rigby and Sta-

sinopoulos (1996). The RS algorithm is generally faster 

and far more stable, so it is used in this study to find rel-

evant parameters in the model.

4. Model calibration and the results

1) Model Selection

We start from a simple model; that is, a Gaussian 

linear model with th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men-

tioned above (M1 in Table 2). Then we specify a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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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ssian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We com-

pare the fitted models with no explanatory variable from 

different distributions, and the distribution with the 

lowes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score, in this 

case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is chosen. We 

specify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ith the 

sam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tted model is 

notated as M2 in Table 2. We refine M2 by introducing a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 applied to explana-

tory variables (M3). Up til M3, we have modelled only μ 

as a func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but other distribu-

tion parameters such as a scale σ and a shape ν can also be 

modelled efficiently under the framework of GAMLSS. 

Thus, we can now consider a full GAMLSS model, M4. 

And finally, we arrive at M5 in which the spatial autocor-

relation is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The response 

variable is the unit price (million KRW per room area), 

and all the candidate models are defined by the sam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The models are fitted by the RS algorithm, and we 

choose the generalized R2 and the AIC as model selection 

measures. The generalized R2 is defined as:

R2=1-
L(0)

L(fitted)
⎛
⎝

⎞
⎠

2
n
� (7)

where L(0) is the null model (only an intercept is in-

cluded in the model) and L(fitted) is the current model. 

A model with the highest R2 is usually chosen as a better 

model. Models can also be compared by selecting the 

model with the lowest generalize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GAIC=-2l̂+k·df, where l̂  is the fitted log-

likelihood function, df is the effective degrees of freedom 

used in the fitted model, and k is a required penalty, e.g. 

k=2 for the AIC. Table 2 shows the values of the general-

ized R2 and AIC for each model.

As we go from the simple model to the spatia l 

GAMLSS model, the generalized R2 goes up, and AIC 

values continue to drop. This is demonstrated visually in 

Figure 3 where the goodness of the fit improves as it goes 

from M1 to M5. Therefore, we choose M5 as our final 

model, the specifications of which are provided in for-

mula (4) to (6) of the section III.

As indicated in the two bottom panels of Figure 3, 

fitted values in M5 do not show a noticeable divergence 

from observed values, and the residuals of M5 appear to 

have no striking pattern. Therefore, we believe that we 

have no serious problem in leading a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our final model.

2) Model results 

We present in Table 3 the parameter estimates result-

ing from the final model, jointly modeling the location 

(μ), variance (σ) and skewness (ν), as well as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data.

The response variable (the unit price of MHH) follows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with parameters μ, 

σ and ν. Parameter link functions for μ, σ, and ν are iden-

Table 2. Model selection and criteria

Model name Response variable distribution Generalized R2 AIC

M1 Linear model Gaussian 0.32 11,234

M2 Generalized linear model Exponential Gaussian 0.38 9,768

M3 Generalized additive model Exponential Gaussian 0.45 9,389

M4
Location, scale and shape additive 

model(GAMLSS)
Exponential Gaussian 0.47 9,333

M5 Spatial GAMLSS Exponential Gaussian 0.80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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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y, log, and log, respectively, and hence the final model 

can be represented as

μ=�β0+pb(barea)+β1larea+pb(floor)+pb(age)	

+β2month+β3elevator+β4dist_to_subway

log (σ)=�γ0+ γ1barea+γ2dist_to_subway

log (ν)=�δ0+ δ1age+δ2dist_to_subway

The μ coefficients depend on seven explanatory vari-

ables ranging from room area (barea) to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nd the pb in front of barea, floor 

and age represents a P-splines smoother. These smoothing 

terms were employed to capture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e variable and the explanatory vari-

ables, and their validity and meaning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Contrary to the μ coefficients, the σ co-

efficients are explained by only two explanatory variables 

– the room area (barea)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 to relax the assumption of constant scale 

(variance). The ν coefficients are modelled with the help 

of the age of the house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to describe the skewness of the distribu-

tion.

Figure 3. The goodness of the fit from M1 to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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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and conclusion 

1) Linear effect

As shown in Table 3, the intercept for μ is 5.0585, 

which can be roughly interpreted as the average unit 

price sold of MHH in Seoul being about 5 million 

KRW. The coefficient for the allocated site area (larea) 

is estimated at 0.0214, which means that as the site area 

increases by one square meter, the unit price increases by 

about 0.02 million KRW. The coefficient for the month 

is estimated at 0.0126, indicating that there existed an 

upward trend in the sales price of MHH in 2015. The co-

efficient for the presence of an elevator is 0.3611, denot-

ing that the MHH equipped with an elevator commands 

0.36 million KRW premium for the unit price. As for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the coefficient 

is estimated at -0.0003, meaning that the unit price de-

creases by about 0.3 million KRW as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increases by about one kilometer 

(1,000 meters).

2) Nonlinear effect

We employ a P-splines smoother for some of the ex-

planatory variables (the room area, the floor on which a 

unit is located, and the age of the house) in describing the 

location parameter μ. We utilize these three smoothing 

terms to capture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given explanatory variables. Degrees 

of freedom for a smoothing term represent a level of non-

linearity in relationship, and those degrees of freedom 

for pb(barea), pb(floor) and pb(age) are 12.9, 5.4, and 9.4, 

respectivel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s 

relatively linear, then degrees of freedom for a smooth-

ing term are close to the value of 1.0; otherwise, degrees 

of freedom increase as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Table 3. Results from the final model

Estimate Standard error t-value p-value

μ coefficients

Intercept 5.0585 0.0424 119.4 0.0000

pb(barea) -0.0365 0.0005 -66.4 0.0000

larea 0.0214 0.0006 36.0 0.0000

pb(floor) 0.0554 0.0071 7.8 0.0000

pb(age) -0.0656 0.0012 -53.5 0.0000

month 0.0126 0.0026 4.8 0.0000

elevator 0.3611 0.0253 14.3 0.0000

dist_to_subway -0.0003 0.0000 -16.7 0.0000

σ coefficients

Intercept -0.0477 0.0462 -1.0 0.3019

barea -0.0153 0.0005 -30.4 0.0000

dist_to_subway -0.0001 0.0000 -2.1 0.0403

ν coefficients

Intercept -0.7370 0.0392 -18.8 0.0000

age 0.0166 0.0016 10.4 0.0000
dist_to_subway -0.0003 0.0000 -6.6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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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Thus, degrees of freedom close to 1.0 indicate 

that the model does not need a smoothing term to reflect 

a nonlinear relationship, and the linear effect is enough to 

model the response variable. In our study, degrees of free-

dom for the three variables are high enough, and hence it 

is essential to employ smoothing terms for modeling the 

location parameter μ.

Figure 4 shows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seven explanatory variables used for the location 

parameter μ, and especially, the nonlinear effects for the 

three smoothing terms are apparent. As shown in the first 

panel of Figure 4, the unit price shows a downward trend 

as the room area pb(barea) goes from 0 m2 to 200 m2, but 

it rises abruptly after 200 m2. Diminishing unit prices for 

increasingly larger houses are a well-known phenomena 

in the property sales market, and we can see that the unit 

price shows a decreasing pattern until the house reaches 

a room area of 200 m2. When an MHH’s room area is 

over 200 m2 in Seoul,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MHH 

is not an ordinary house but rather a luxurious one, and 

hence the unit price jumps up sharply after an MHH’s 

room area surpasses 200 m2.

The third panel of Figure 4 shows a nonlinear effect of 

the floor on the unit price. A unit located at the basement 

Figure 4.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 The shaded areas are the 95% confidence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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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s a considerable discount in the sales price, and a 

unit on the first floor shows a slight discount in sales price 

compared to those at the higher floors than the first floor. 

There is little variation in the sales price among MHHs 

located between the second and fifth floor, though the 

units on the fifth floor show a slight downward trend. We 

suspect that this trend at the fifth floor might be due to 

5-story MHHs that lack elevators.

The fourth panel of Figure 4 indicates a nonlinear 

effect of the house age on unit price. It shows an accel-

erating depreciation in sales price over the first 10 years, 

and then a relatively gentle downward trend after that. 

It denotes that MHH experiences a drastic decrease in 

market value over the first period since construction, and 

a gradual decline in value after about 10 years. In Figure 

4, the rest panels not mentioned up til now show a linear 

effect of each explanatory variable on the unit price. 

3) Spatial effect for μ

We added a spatial effect into the final model (M5) 

for estimating μ, the mean of the response variable dis-

tribution. As indicated in formula (5) and (6), the pure 

error effect is notated as σe, and estimated at 32.38 in our 

analysis. The spatial random effect is represented as σb, 

and estimated at 1.07. The spatial effect might be inter-

preted more intuitively by visualizing the fitted spatial 

effect, rather than inspecting random effect variances. 

The fitted spatial effect for μ in the final model is demon-

strated visually in Figure 5. The southeastern region of 

Seoul shows relatively high values of the fitted spatial ef-

fect, which is consistent with a general expectation in the 

property sales market, since those areas correspond with 

Three Gangnam districts, an area of real estate known to 

be extremely expensive.

GAMLSS is well known for its capacity of not only 

Figure 5. Fitted spatial effect for μ for the model 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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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the expected mean but also every distribution 

parameter (ex. scale, skewness and kurtosis) to a set of ex-

planatory variables. However, Figure 5 showed that con-

siderable part of property prices still remain unexplained 

even after modeling all the distribution parameters. The 

remaining component is the spatial effect, and this was 

efficiently captured in the spatial GAMLL model.

4) Concluding remarks

Since MHH is an emerging property type for the ap-

plication of the automated valuation method in South 

Korea, we chose MHH as a target property for applying 

the hedonic price model. The hedonic price model is a 

common tool in estimating the property price, but it has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choosing a functional form, the assumption of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little account of spa-

tial autocorrelation in model building. We suggested an 

alternative approach, a spatial GAMLSS model, to over-

come these deficiencies in the hedonic price model fitted 

by regression analysis.

Our study area is Seoul and the samples obtained are 

3,254 MHHs sold in 2015. We employed the room area, 

the allocated site area, the floor, the age of the house, the 

month on which the house is sold, the presence of an 

elevator, and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We specified a GAMLSS 

model with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for the 

response variable. The exponential Gaussian distribution 

used has three parameters μ, σ and ν, and each of them 

was modelled as a function of some or all the explana-

tory variables given above. We also utilized a P-splines 

smoother for som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the room area, the floor, and the age of the house. Finally 

we incorporated the IAR structure into our GAMLSS 

model specification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spa-

tial autocorrelation inherent in the house price. Using the 

generalized R2 and AIC values, we confirmed that all the 

measures we took served to improve the model fit to the 

data. The interpretation of the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unit price were provided in terms of three 

aspects: linear, nonlinear, and spatial effect.

This study examined the prices of MHH in Seoul, and 

three contributions are worth noting. First, we showed 

that a non-normal distribution could give a better fit to 

the data, indicating that choosing an optimal functional 

form in the hedonic price model can be a quantified task 

free of subjective judgment. Second, we graphically illus-

trated the nonlinear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price of MHH, and thus suggested that capturing 

the nonlinear relationships in model building could give 

rise to a substantial benefit in the model fit results. Third, 

we included the IAR structure in a GAMLSS model 

specification, and thus proved that accounting for the 

spatial effect is an essential step in estimating the house 

price. We hope the spatial GAMLSS modeling approach 

provided in this study will be accepted on a wider scope, 

including property assessment and collateral valuation 

sectors, in the near future.

Note

1) The population of MHHs are 815,552 units as of 2016, and the 

3,254 samples represent about 0.4% of the population. The 

data from the RTMS were matched with the building registry 

data to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elevators, and 

illogical records (ex. an MHH unit located on the 10th floor) 

we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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